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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학생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GREET U) 실행

김      은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초등학교에서 실행하고 

효과 및 요인을 탐색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

째,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 중심 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체육 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

째,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는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26.7%에 달하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5학년 

학생 12명이었다. 질적 자료는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

장문서, 다문화역량 척도를 활용해 수집하였으며 Creswell(2015)의 나선형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 동료 협의,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

화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구성 및 실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원리로 내용 수준

의 체계성, 통합성, 그리고 방법 수준의 자발성, 소통성, 반복성을 도출

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GREET U’이며 이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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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

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강현주와 정세리(2019)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

문화 요소를 정리한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인정 및 관용, 문화 다양성

을 주제로 하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교육과정 분석

을 통해 체육과의 5개의 영역 중 건강, 경쟁, 도전, 표현으로 대응시켰으

며 각각 ‘건강한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 MVP’,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 ‘세계 여행가’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체육 모둠, 지역사회와의 연계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

었다.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상황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Chen & Starosta, 2000)으로 다문화 사회

를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

소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바는 없지만 이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

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인지, 다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

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나·너·우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 너,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친구,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

진하는 내용,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이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은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이다.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체육 수업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육을 탐구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소외

를 경험하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 함께함을 경험하고 협동심을 깨

달았다. 이처럼 학생들은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를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전인적 성장을 이뤘고 이를 

통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다문화역량이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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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된 인간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전인교육의 성격을 띤다. 둘째, 본 연

구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이양하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

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띄는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효과적인 다문화역량의 함양으로 

연결됨을 확인했다. 셋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학교 내외에 있는 자원을 활용

하여 다문화 체육 교육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담겨있는 문화에 학생들을 입

문시키기 위해서는 인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다

문화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대상에는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과 교사가 포함돼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인지, 태도, 행동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

적 효과로 나타난 다문화역량이 일상생활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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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숲 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 포카혼타스 OST ‘바람의 빛깔’ -

위 노래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 바람의 빛깔의 가사이다. 포

카혼타스는 실제 영국인과 결혼한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 이야기의 주

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다. 황금을 찾아 북아메리카대륙으로 향

한 영국인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 

애니메이션은 서로 다른 외모, 언어,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

을 해결해나가는지 볼 수 있다. 위 노래는 원주민 포카혼타스가 영국에

서 온 사람에게 자연과 인간은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야 함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이다. 노랫말을 보고 있으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

는 우리들에게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하

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을 넘어 다문화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제 우리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회

도 더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다언어·다인종 형태로 변화하

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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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78만 명이며 이는 총인구의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법

무부(2020)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국내에 장단기로 체류하는 외국

인은 2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7%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는 법무부(2008)에서 밝힌 2007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10년 사이에 체류 중인 외국

인이 2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이주민 구성

원이 전체의 2%를 차지할 때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

의가 시작되고 5%에 도달하면 이주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김

천기 외, 2013).

한국 이주민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살펴보면 이주민

이 유입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주해 온 일본인과 

화교, 주둔군 이주민과 혼혈인,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

자, 배우자 부족으로 인한 결혼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등이 바로 그것

이다(구정화 외, 2018).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로 온 이주민들이 정착하면

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이 생겨났다. 또,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의 자녀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로 입학

시키게 되면서 학교에서 다문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출생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수

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교육적 조처가 절실히 필요한 실

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을 마련하였다. 초기에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그리고 기존의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해

왔던 배타적인 민족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우라미 외, 

2018).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펼쳤다. 

한국어반,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

였고, 방문 교사제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

고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더불어, 다문화 학생만이 아

닌 비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주간을 운

영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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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학교와 지역별 다문화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거점학교

와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다문화 

학생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

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2012년에 접어들

면서 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사전 적응 교육을 위한 예

비학교에 한국어 강사와 이중언어 강사, 상담교사를 배치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은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년에 실시된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따르면 학교에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높고 우수 학력 

학생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박인용 외, 2017). 심지어 다문화 학생의 자

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증가하면서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6).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학생이 존재하긴 하지만 가정에서의 생

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에 괴리가 있는 것은 공통된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과 다른 생김새를 갖고 행동방식과 언어가 다른 주변 친구들 사이에

서 그들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행복한 학교생활

을 하기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힘든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학생은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다. 다문화 사

회에 적응해야 할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도 포함되며 심지어 학교 현장에

는 다문화 학생보다 비다문화 학생이 훨씬 많다. 3년마다 여성가족부

(2018)에서 실시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중 2018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모든 차원의 점수들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한국에 사는 이주민은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출신국

에 따라 달리 평가해도 된다는 인식의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준(2018)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뿐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소수 문화를 존중하고 다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함께

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언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4 -

서로 다른 배경, 생김새, 언어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

하며 어울려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 됨’을 경험해봐야 한다. 그렇다

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

가? 그 해답은 체육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육은 본래 서로 다른 

문화적, 지리적 배경에서 생겨난 스포츠, 무용, 신체활동 등을 오랜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해 오면서 전통을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만 보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온 선수들이 한데 모여 ‘승리나 기록 갱신’과 같은 동

일한 목표를 향해 규칙을 준수하고 스프츠맨십을 발휘하여 서로의 기량

을 뽐낸다. 이를 관람하는 다양한 민족, 국가의 관객들도 한마음으로 응

원하며 ‘하나 됨’을 경험한다. 

학교에서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문수(2012)

는 스포츠는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

고 사회적응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체육 수업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들도 

있다. 안단비(2010)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체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

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문화적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친구들과 연대감을 함양하며 문화적 차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다문화 학생만이 아닌 비다

문화 학생들도 스포츠를 통해, 잘 고안된 체육 수업을 통해 나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다문화 교육과 체육 교육을 융합한 연구가 진행됐다. 

먼저 다문화 교육으로서 체육 교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한 시도

가 있었다(권민혁, 2008; 김동학, 남윤신, 2019). 이들은 연구를 통해 다문

화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 정책을 마련하거나 다문화 학

생을 위한 체육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김동재, 

2017, 2020; 김영갑, 2014). 그리고 무용, 태권도, 여가와 같은 특정 종목

이 다문화 교육에 끼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김두

한, 김하영, 2015; 서예원, 2014; 황향희, 2012).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담

화를 바탕으로 체육 수업이나 운동부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지민, 2018; 김유식 외, 2017).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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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학교 내외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긍정적 효

과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문한식 외, 2015; 박영호, 2012; 하성

혁 외, 2014). 마지막으로 스포츠 다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를 탐색

한 연구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과

를 탐색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서수진, 2014; 정수정, 김영식, 201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 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체육 활동을 통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

고, 어떤 과정을 통해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지 않는다. 다문화 학생만이 아닌 비다문화 학생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

를 확장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또,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적고 개발된 프로그램도 종

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학교 안에

서 정규 수업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방과 후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학교 

밖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기존의 체육 수업과 많이 동떨어지지 않

도록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체육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탐색 없이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체육 교육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다문화역량에 집중하여 이를 함양하

는 것을 다문화 체육 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체육중심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 뒤 그 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역량 함양에 있으며 2015 개

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맥락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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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초등학교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효과 및 요인을 탐색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

생들의 다문화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이 어떠한 방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이 

어떻게 함양되었는지,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의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유일한 교과인 체육교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접근이자 교

육과정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초등학생의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다문화 역량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을 학생의 다문화역량으로 한정하며 이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요소는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

한다. 그리고 정의적 요소는 나 자신과 다른 문화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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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다른 집단 구성원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

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통합프로그램은 체육 교과 중심의 교과 간 통

합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주제 중심의 교과 간 

통합을 기반으로 다문화역량의 통합,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학생

의 통합을 도모한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동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다른 학교급이나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요구와 연구자의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배경 및 경험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특성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한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업 외 시간(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활용한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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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교육

 가. 학생 배경의 다양성 현황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이 한국 사회로 유입되

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유입된 이주민들의 2세 교육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요구로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교육기본 통계 항목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교육부, 2020). 교육부(2020)에 따르면 2020년 기

준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4만 명(147,378명)으로 전체 학생의 2.8%

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36,3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가 4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도부터 다문화 학생 수는 꾸

준히 증가해왔고 2014년도 부터는 전년 대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연도별�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교육부,� 2020,� p.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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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오경석, 2007), 제도의 한계로 불법체류자도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노동자들도, 그들의 자녀

들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표 1>에서 외국인가정

으로 나타나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2만 4천 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보면 5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은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에서 비롯된 남녀성

비 불균형으로 인해 미혼 남성은 늘어난 반면 여성은 자아실현을 희망하

거나 경제력 향상으로 독신주의를 선호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혼 남성들이 노동력을 갖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정은 농

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을 정도

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구정화, 2018). 그런데 국제결혼가정은 다른 가정

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0만 명으로, 2013년에 5만명 

이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그 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학

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문화 학생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학생이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

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해에 2,000여 명의 

입국자들이 생기기도 하였다(통일부, 2020). 또, 2009년에는 2,927명으로 

최대 입국자를 기록하였다가 이후에는 점점 감소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1,047명이 입국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혼자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

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족동반 입국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미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입국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백승대 외, 2014). 

<표 2>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집계한 학교 유형별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를 시작한 2012년도에는 초등학생의 비

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매우 높았으나 이들이 자라면서 2019년

에는 그 비율이 비슷해졌다. 그리고 구정화 외(2018)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한국으로 입국한 후 정부에서 행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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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3>은 초·중등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

신국별 비율을 정리한 내용이다. 베트남이 3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고 다음은 중국(한국계 제외), 필리핀, 중국(한국계), 일본 순서

로 나타난다. 대부분 아시아계로 피부색과 골격 문화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구 사회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외에도 인

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

니아 등의 다양한 출신 국가의 다문화 학생이 존재한다. 그리고 부모 출

신국에 지역별 분포 통계를 더하여 살펴보면 중국 출신 다문화 학생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주로 분포하고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다문화 학생은 

영남권과 호남권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그림� 3>�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 비율� (교육부,� 2020)

 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지금 현대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사회 구

성원이 유입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났고 이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12년부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

가할 전망이다. 다문화사회는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다문화 

학생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잘 적응해나갈 수 있

도록 장애 조건은 제거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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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공교육 체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움의 기회를 잃

지 않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 한정하여 

이해하면 안 된다(김천기 외, 2013).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이 잘 적

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류집단인 비다문화 학생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차이를 없애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

다. 또, 차경수, 모경환(2008)은 다문화사회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향상과 차별의 

해소를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을 종합

해보면 전체 학생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인종, 민족, 언

어, 종교, 성, 세대 지역, 계층 장애, 성적 지향성 등을 초월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곳은 초등학교라 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가장 빨리 체감하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이다. 학교 급별 다문화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다

문화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3%로 가장 많다. 또, 초등학

교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초등학교는 공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엄태동(2003)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학습에 대한 주체적인 학습의 역량 즉, 메타 학습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과 학습을 대상으로 정의내린 것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개념으로 치환하여 생각해본다면 ‘세상을 바라보

는 관점’을 갖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 강

하윤(2017)에 따르면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는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정체성은 대부분 아동 청소년기에 형

성된다. 심지어 편견은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정치적 정체성으로 고정된다(오성주, 2002). 한번 형성된 고정관

념은 수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이 갖고 있는 차별적 인식에 대한 교

정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형

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초등학생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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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또래 및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공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길러야 한다(조영달 외, 2011). 그러면서 그들은 초등학교

에서는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 속의 자아성장’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학생들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Suarez-Orozco, 2005). 다양한 이유로 이

주민이 유입되면서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

라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초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1990년대 후반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늘어난 

이주민들의 사회적응 및 통합, 문화 정체성 확립이 사회의 쟁점으로 나

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

불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집단 안

에서 혹은 집단 간에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었다(김한길, 소경희, 2018).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서구 국가들은 융합 정책을 시행

하였는데 초기에는 이것들이 동화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정책을 마

련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주민

들이 자신들의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처음 동화를 주장한 미국의 쿠벌리(Ellood 

Cubberly)는 미국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소수 민족이 기존의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제도, 생

활방식 등을 습득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종석, 1984).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가치

들을 약화시키고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

다고 생각했다(Schlesinger, 1992). 하지만 이렇게 자문화 중심적인 정책

은 이주민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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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화주의 성격을 띠는 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주류 

문화로의 소수문화의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화주의의 입장에서는 

소수집단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류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내용을 주입하는 언어 교육은 언어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생의 흥미와 자

발성을 저해하여 수동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이원희, 

2008), 이는 문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용신(2009)은 주류사회에 

강제로 소수문화를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이민자 집단에 긴장을 유발하고 

집단 간 갈등을 촉발하여 문화적 충돌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방적인 동화주의적 정책과 교육은 집단 내 갈등

과 소수집단들의 저항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문화주

의’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이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수

만큼, 그리고 다문화주의를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한 수준과 범주

의 다문화주의가 존재한다(이용승, 2004). 그러면서 그는 다문화주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폭넓은 대상과 주제를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학

자들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

께 모여있는 다문화사회에서는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형성한 문화가 있다

면 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즉,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나 사회 내부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류집단과는 다른 소수문화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서범석, 

2010).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집단 내에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그 사회가 풍요

로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Pang, Gay, & Stanley(1995)는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며 그 잠재적인 

능력을 강조하며 다문화주의를 옹호한다. 나아가 그들은 학교가 모든 학

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문화 교육은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학교개혁의 차원에서 지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이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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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음에도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고 꾸준히 진

화하고 있다. 박윤경(2008)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은 고정되어 처음

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다문화 교육을 도입하여 수행할 

때, 그 배경과 여러 집단의 요구, 교육 문제의 양상, 현실적 문제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부분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다문

화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

야기한다(구정화 외, 2018).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이나 행정용어로 다문

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

으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모호함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문화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통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Nieto & Bode(2008)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이며 인종주의를 포함한 학교 및 사회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에 도

전하고 학생들의 민족·인종·언어·종교·계층·젠더적 다원성을 긍정

하는 포괄적인 학교개혁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Bennet(2007)은 “미국의 다문화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

하여 상호 의존성이 높은 세계,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안에서 문화 다

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Sleeter & 

Grant(2009)는 “ 집단 간에 존재하는 몰이해·차별 및 학교교육내용에 

반영된 주류집단의 지배적 관점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모든 학생의 상호 이해 및 평등한 교육기회를 담보하

고자 하는 변혁적 교육개혁”이라고 이야기했다. Banks(2014)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계층·성·인종·민족·언어·문화 등의 배경에서 비롯된 

특성들에 상관없이 학습을 위한 동등한 질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총체

적 학교개혁 운동”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경환, 임정수(2010)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고, 다

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집단과 주류 문화, 또 나아가 세계사회의 

문화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하

는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라 정의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게 소수집단이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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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집단이든 간에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개혁이라고 정

리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

다. 다문화 교육이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언어, 문화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다

양한 문화를 존중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의미한

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집단

에 존재하는 다양성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강점으로 기능하여 더욱 풍요로운 모습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 다문화 교육의 접근

다문화 교육을 실제 수업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접

근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Banks(2006)는 기존의 교육과

정에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4가지 접근을 <그

림 4>와 같이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Banks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 접근(Banks,� 2006,� p.62)

첫째, 기여적 접근(contributions approach)이다. 이 접근은 주류 집단

에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춤, 음악, 문화 유물들을, 소수 집단에게

는 주류집단의 언어, 음식, 춤, 음악, 문화적 유물들을 학습시키는 방법

이다. 다문화 교육을 처음 실행할 때 손쉽게 활용되는 방법이자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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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근이다.

둘째, 부가적 접근(additive approach)이다. 이는 기여적 접근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개념, 주제, 관점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

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육과정 내에 하나의 영역이나 단원, 

책을 구성하지만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여전히 관찰자적 

입장에서 내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넷째, 변혁적 접근(transformative approach)이다. 이 접근은 문화란 상

대적인것이자 위계적이지 않다는 관점으로 모든 문화를 우열 없이 동등

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목적, 구조, 관점 등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소수집단은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화적 

관점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한국 문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할 필요

도 없어진다. 이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과 일

반화를 도출하여 이를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기능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 approach)이다. 이는 변혁적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주제, 쟁점과 관련하여 사회를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

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행동

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이다. 학생들이 의사결정

을 내리고, 학습한 개념, 문제, 주제들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Banks, 

2014). 이 과정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간과되고 억압과 차별의 대

상이었던 다양한 민족과 지역, 소수집단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학생들이 

타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Banks(2006)는 네 가지 접근 방법을 계층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교육 

상황에서는 이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여적 접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 변혁적 접근과 사회적 행동 접

근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다. 기여적 접근법이나 부가적 접근법은 모두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이 단지 삽입되기만 하면서 문화 현상

을 바라볼 때 여전히 주류집단의 기준과 가치관에 비추어 평가되기 때문

이다. 이때는 현 상황에 도전하거나 부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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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혁적 접근과 사회적 행동 접근은 본질적

으로 이들과 다르다. 학생들이 주류집단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개념, 이슈, 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2.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

 가. 다문화 교육 정책 및 용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이와 관련

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우라미 외(2018)는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

해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의 정책은 동화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고, 최

근에는 다원주의적 접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동화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와 다원주의는 학생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문화와 권력 관계에 의한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문화 교육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 최영준(2018)은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법체계 마

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교육을 전담

하는 부서가 너무 분화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정의가 법제화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또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권오현 외, 2011). 마지막으로 김기영(2017)은 현재까지 마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다문화 학생을 비다문화 학생과 분리하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시행해왔다

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에 

집중한 나머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해내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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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관련된 여러 연구 중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용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정책에서는 이민자 자녀들을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이는 

2006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 다

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한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된다(장한업, 2011).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보통의 한국인 가정은 단(일)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인 용어로 비춰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그런데 이민경, 이수정(2011)은 정책을 마련하면서 본래 사용하고자 했던 

용어(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이 갖는 부정적인 함의를 우려하여 긍정적

인 함의를 갖고 있는 ‘다문화’의 개념을 활용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

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정’은 동정의 대상이거나 무엇인가 결핍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지고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이들에게서 비롯된다는 편견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용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이주 배경 아동’, ‘이주 배

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이 용어는 앞서 살펴

본 용어와 달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치개념이 들어가지 않은 기술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나. 다문화 학생이 겪는 어려움 

다문화 학생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해나가면서 학교 

및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학교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

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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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받는 차별과 무관심,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

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외모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학교생활에 적

응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 집단 따돌림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최

성보, 2011). 

먼저, 다문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 있다(김영란, 2013; 김정원, 2006; 박인용 외, 2017; 오성배, 김성식, 

2018; 원진숙, 2007; 이정우, 2013). 오성배, 김성식(2018)은 다문화 학생

의 학업성취 실태와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중

학교 1~3학년 학생 1,8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학업 성적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는 비다문화 학

생의 학업성취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러한 

학력 부진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영란, 2013; 이정우, 2013). 그리고 이들은 낮은 학업 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부진을 일이키는 요인과 더불어 다문화 가

정의 특수한 요인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의 학업 발달 양상이 비다문화 학생과 크게 다르

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비다문화 학생보다 낮다는 선입견이 잘못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나아가 학교적응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윤민

종, 강충서(2019)는 앞선 연구들이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학생

의 인식으로 조사하는 검사 도구의 측정 오류 가능성이 있고, 연구의 분

석 모형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반

영되지 않았던 다문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을 넣어 다문화 학생

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연구

를 통해 다문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성취도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학생의 수

업 태도, 독서 시간을 비롯한 부모의 교육지원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60%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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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낮은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 구

성, 교육비를 넣어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학생이 

학업에 기울이는 노력과 시간, 부모의 지원 차이에서 일정 정도 비롯되

지만, 결정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다(Schwartz & Stefel, 2006). 이 연구는 국가 정책을 마련할 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에 적응하는 능력이 비다문화 학생의 적응 능력

보다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보근, 장인실, 2017; 

김아영, 김수인, 2011;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2013; 양계민, 2009; 조인

제, 2019; 최성보, 2011; 황선영, 고재욱, 2013). 이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

움이 겪는 원인은 문화의 차이로 비롯되기도 하고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

해서 비롯되기도 한다. 먼저, 권보근, 장인실(2017)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정규 학교로 복귀 하기 전에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

려움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 요인을 찾아냈다. 

일례로, 본국보다 한국의 학급 및 학교 규칙이 매우 엄격하여 여기에 적

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 정규 학교로 배치되었을 때 

비다문화 학생들의 연령과 다문화 학생이 연령이 다르다는 요인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으로 뽑았다(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그리고 조인제(2019)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학업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어는 국어 시간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바탕이 되고 심지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친구, 선생님과 

의사소통 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서 교과 학습과 연계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문화 학생들이 역사, 사회 등과 같은 사회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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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언급한 점이

다. 또, 학교적응에 있어 교사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학

생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만 학교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교사에게 큰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준성 외(2013)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일반 

초등학생들보다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래 관계에서 어려

움을 더 겪는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5 심리적인 차원과 학교 내에

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나름 잘 적

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의 방식이 다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다. 다문화 학생은 자존감과 부모 자녀 관계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

록 조절해 주는 요인이었다면, 비다문화 학생은 또래 관계가 그 요인이었

다. 이는 발달과정으로 살펴볼 때, 다문화 초등학생은 자존감이나 부모 

자녀 관계에 머물러 있다면 일반 초등학생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 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다문화 

초등학생들 또한 발달 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학교 수준의 관심과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제

언한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이전 비행경험과 비행 교우,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

계, 개인 심리 요인 등이 있다(서봉언, 2019).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은 이

와 더불어 문화적으로 다른 곳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

레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Rumbaut, 1994).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비행 경험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서봉언, 2018). 그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분석하여 다

문화 청소년들 중 1번이라도 비행에 가담한 학생의 비율은 약 10%였고, 

비슷한 일반 청소년들 중 6%의 청소년이 1번이라도 비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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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다문화 스트레스 요인을 넣어 분

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서봉언, 2019). 연구결과, 비행을 경험

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 스트레스 중 농담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

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또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현상

이기 때문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비

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욕부(2018)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여성가족부(2019)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

태조사를 <그림 5>처럼 비교해보면 2015년부터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언어 폭력의 피해가 다문화 학생

(48.5%)과 비다문화 학생(34.7%)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

음은 집단 따돌림의 피해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비교해보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모두 가

족·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생님·신고

함에 신고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응방

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비다문화 학생은 그다음으로 친구나 선배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117 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는 비

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면 연구들에서 다문화 학생들

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강호, 김하영(2020)은 다

문화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의사소통 혹은 정보나 이해 부족

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강효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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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비다문화�학생과�다문화�학생의�학교폭력�피해�응답률(이강호,�김하영,�2020,�p.8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및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다문화 학생

들, 그리고 비다문화 학생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만이 아닌 비다문화 학생, 더 나아가서는 학교와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

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교육과정 내의 적용

다문화 교육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며 그 근거는 교

육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정에 대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보

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분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교육부, 2015).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생

각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 수준에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내용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강현주와 정세리(2019)는 2015 개정 초등 



- 27 -

교육과정을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따른 4가지 영역인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관용’, ‘공동체 의식’, ‘자아정체성’을 준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정이 되면서 보다 다양한 다문화 영역을 

포함하였지만 문화적 다양성 영역과 인정 및 관용 영역이 여전히 부족하

다고 지적하며 해당 영역이 강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 학급에 따른 차별화된 다문화 교육과정이 필요

함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었다(방기혁, 2019; 이원희, 2008; 장인실, 박

영진, 2018). 이원희(2008)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접근 모형을 동화주의 교

육과정, 국제이해 교육과정, 세계주의 교육과정, 다문화주의 교육과정의 

4가지로 구분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초등 교육과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는 어떤 하나의 유형이 다문화 교육

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문화사회

로의 진행 속도와 상황이 지역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 

방법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용신, 2009).

이를 반영하여 장인실과 박영진(2018)은 다문화 국제혁신학교로 지정

된 경기도의 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다문화 밀

집 지역의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6가지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교

육을 실시하고 비다문화 학생들에게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중언어 수업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학생 단계에 따른 맞

춤형 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 교실과 상담 지원을 하는 방법, 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각 교

과에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을 위해서는 교과 영역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웅, 황재동, 2018; 채영란, 유승우, 2014). 방기혁(2019)은 초·중등학

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드러난 문화 다양성 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

를 통해 ‘도덕’, ‘국어’, ‘사회’ 교과에 해당 내용이 많이 포함되

어 있어 해당 교과들을 중심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다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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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교과에서도 다양한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교육이 모든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고 실시

되어야 함을 인정하지만 여러 교과 중 도덕, 국어, 사회의 교과를 중심

으로 교과 수준의 다문화 교육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어과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

을 보이고 있다(원진숙, 2007, 2009; 최영환, 2009). 앞서 살펴본 다문화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원진숙(2009)은 

다문화 학생이 처한 언어·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

로그램을 3가지 제시하면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인지적/ 학

문적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는 최영환

(2009)이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학교

생활을 위한 한국어와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모두를 가르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 서혁(2011)은 다문화 교육을 반영한 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문식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문화 문식성에 대해 “두 문

화 이상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함을 전제할 때, 언어, 사회·문화, 매체, 

소통에 대한 이해 및 수용·생산을 기본으로 지역 사회문화 공동체 참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 자아 정체성희 확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라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문화 문식성 교육의 핵심은 집단의 다문

화적 문식성 확장, 즉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의 맥락을 수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나누지 말고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국어과 교육에

서는 다문화 학생의 학교 및 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다문화 학생과 비다

문화 학생의 다문화적 문식성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는 다문화 교육의 중심 교과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론과 

실제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강운선(2011)은 2000년부터 축적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학술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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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문화 교육의 영역, 대상, 강조하는 목표와 관점에 대한 메타분석

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과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연구물에서 교육과정(47%)

과 교육 방법(16%)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적합한 한국적 다문화 교육의 틀이 필요

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 종

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보다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인

종·민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50%에 이르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

는 연구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인종, 민족을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러

운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다문화 

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에 유의해야 할 것을 당부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존중, 다른 문화의 이해, 반 편견, 차별 폐지 

등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고 사회정의, 비판적 의식, 사회재건 등을 강조

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 다원주의에 기반한 관점

을 취하고 있음을 뜻하며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다름에 대한 편견과 차

별을 줄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엿볼수 있다. 그

런데 연구자는 앞으로 사회과의 다문화 교육 논의가 비판적 의식과 실천 

행위를 강조할 수 있도록 사회재건과 정의구현을 위한 맥락에서 진행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의 중핵적 역할을 맡아온 사회과 교과가 일원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공유하는 국민을 인간상으로 추구하면서 특정 문화의 

풍습, 전통, 가치, 행동 패턴을 획일적으로 수용하도록 의도해왔다는 비

판을 받기도 하였다(하경수, 2015). 이는 비단 사회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단일민족임을 강조해왔던 한국 사회에 갑작스럽게 다문화사회가 

비집고 들어오면서 비롯된 혼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

회과교육은 다문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다문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회과는 현실교육임

과 동시에 가치 교육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다문화 이해

와 사회통합 교육의 성패가 국민의 의식개혁과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면, 

다문화 교육은 사회과교육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교육실험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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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제가 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과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학생들이 다

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다문화적 인성과 세계 시민성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영문, 2014; 추병완, 2009). 그런데 김지원(2017)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도덕과에서 드러난 다문화 교

육의 방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차별 극복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존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상호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적 관점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자적 시선을 강조하여 당사자

의 마음을 존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이영문, 

2014). 그리고 도덕과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교

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지식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 활동을 담아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지원, 2017). 마지막으로 도덕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품성을 지닌 교사,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적 능숙함을 지닌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이정렬, 

2010; 추병완, 2009). 

 라. 적용의 한계 및 다문화역량 교육의 필요성

이론적 수준에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이 실제로 운영

된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이 주로 실행

된 곳은 학교 현장이기에 다양한 교과에서 진행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과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도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윤정숙과 

남상준(2009)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국민 되어보

기’활동 중심의 사회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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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4개의 가상 국가를 제시하고 그 국가의 상황에 근거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국제적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국가의 입장을 옹호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채택하여 다문화적 상황을 체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들은 각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참여하면서 가상 국가의 정책 

및 교육의 기본 방향이 국민들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때, 다문화 교육의 관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집단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공존의 교육이 되어야 함을 발견하

였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서의 관건은 변화된 인식의 실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실천에 대한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어과에서도 세계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함형준, 김정원, 2018). 이들은 세계 여러 나

라의 전래동화를 선정하여 총 12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

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문화 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 ‘심미적 감성 역량’ 과 ‘공동체 역량’에 중점을 두어 개발

되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차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하

는 등의 학생의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연구는 아동들이 쉽

게 접할 수 있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전래동화를 다문화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김현경(2018)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주제선택으로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 감수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다른 전통적인 수

업과 달리 학생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더욱 증

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 교육이 인지적 차원의 교육에만 머

무르지 않았고 교육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었으며 학생 

주도적 수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 문학·예술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 역량은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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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과 같은 컨텐츠를 활용하면 문

화를 받아들일 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모습은 어떠하고,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을까? 먼저 동화주의의 입장에서 실시된 교육이 대부분이

라는 것이 첫 번째 한계이다. 조영달 외(2010)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

육 목표와 내용으로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

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 적응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모

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의 

바탕이 된 문화적 배경에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

으므로 상호 인정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이해주, 2015).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회성에 그

치는 행사성 교육이 두 번째 한계이다. 박창민 외(2016)는 초등현장에서

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딜레마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면서 학

교 교육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견학, 체험과 같은 행사로 진행되는 내용

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

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장온정, 2011).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 교

육들이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노선하, 2006). 따

라서 모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각 교과별로 다문

화 가치, 인식 변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김서현, 

이신숙, 2014). 

또,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분리하여 교육하기 때문에 상호작

용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 세 번째 한계이다(이해주, 2015; 조영달 

외, 2010). 이는 비다문화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을 교육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 보기 어렵다. 주류 집단의 학생이 소수 집단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상호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결국 소수 집

단의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데 실패하게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적 다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장온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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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주로 인지적 차원의 교육에만 

치우쳐있어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 교육은 인

지적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변화를 일으켜 실천적 행동까지 나

아가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강하윤,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강운선, 2011; 김지원, 2017; 최충옥, 정은진, 2010). 개인의 인식

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더불어 집단의 정체

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정숙, 남상준, 2009).

남성희와 전종설(2013)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프로

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아기능의 향상, 사회적 기능의 향

상, 정서적 기능의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의 향상 등으로 매우 다양한 반

면에,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를 이해하고 편

견을 줄이는 것에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다문화 학생만의 이야기는 아니다(김상

돈, 2010). 그러므로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진

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수나 별도의 교육 없이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면서 교사들

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다문화 교육 담당 교사들이 사업

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 교육 없이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교사가 부담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장온정, 2011). 

그러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 대상의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다문화 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정책이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인해 비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역차별’

과 ‘구별짓기’라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는 것(조영달 외, 2010),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조영달 

외, 2011),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것(이해

주, 2015), 대인관계 중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 부재(남성희, 전종설, 



- 34 -

2013)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그 목표와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고 산발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목표들

을 ‘다문화역량’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

화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한 다문화역량을 바탕으로 실천까지 나

아갈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3.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역량

 가. 다문화역량의 개념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회는 인종·민족·문화

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

에 따라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Van der Zee & Oudenhoven, 2013). 

이러한 능력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문화역량, 다문화 의사소통 역량, 다

문화 수용성,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태도 등으로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

다. 또,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과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며 

이를 합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

고 있다(Deardorff, 2006).

그 중 다문화역량은 McClelland(1973)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Dinges(1983)은 이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간에 성공적으로 의

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역량

과 의사소통을 관련지어 설명한 학자들이 있었다. Ting-Toomey(1993)은 

다문화역량을 “새로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 간

의 효과적인 교섭과정”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Chen과 

Starosta(1998)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며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이후에 “다문화 상황에서 배타적이지 않고 열린 



- 35 -

생각과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세 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Chen & 

Starosta, 2000). 또, Bennett(2009)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

하는 능력과 그들의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역량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내용

이 없어 Deardorff(2006)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

이 방법을 사용해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

다. 완벽한 합의는 없었지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개인이 가진 

문화적 지식, 기술, 태도에 기반하여 문화 간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적절

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다문화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김영순(2010)은 생애기초로서, 기초직업능력으로서, 문화

적 역량으로서, 지식·기술·태도로서의 네 가지 다문화역량을 제시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현

우, 이병준(2011)은 다문화역량을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의 사람

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며,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

해 기술 및 태도를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기용

(2015)은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

이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 태도를 

갖는 능력”이라 이야기했다. 유은경, 장인실(2014)은 교사의 다문화역량

을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

식하는 능력”이라 정리하였다.

이렇게 다문화역량의 개념을 합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김미진 외

(2019)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다문화역량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학자들은 이 개념이 매우 복잡해서 어떤 하나의 구성요소만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다 보니 초기에는 다문화역량의 

개념으로 인지적 측면인 다문화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가 강조

되었고 이후에는 문화 민감성(Intercultural Sensitivity)과 같은 정서적 반

응이 강조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

을 강조하게 되었다. 둘째, 시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는 것처럼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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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도 변화하기 때문이다(Mazeikiene & Virgailaite-Meckauskaite, 2007). 

이들은 다문화역량이 개인의 경험, 발달, 특성, 교육조건, 학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된 개념이 될 수 없다고 이야

기한다. 셋째, 다문화역량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Denson et al.(2017)의 연구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다문화역량을 구성원 각자가 지니는 개별적인 특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

고, 아시아권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소통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한편, 다문화역량에 대한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다.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서 교사가 다문화역량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Banks & Banks, 2013; Bennett, 2007; Ladson-Billings, 2000). 

Ladson-Billings(2001)은 다문화역량을 갖춘 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 생활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

침하였다. 또, Seefeldt et al.(2009)은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역량이며 다양성의 가치를 추상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보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 감정, 지식 등에 대해 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함을 주장한다. 학교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다문화역량을 갖

추고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다문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하

며 교사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다문화역량이 더이상 지도자나 기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

의 다문화역량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졌고(Perry & Southwell, 2011), 이를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서 다문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자신

과 다른 집단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발달 특성상 아동 초기부터 

발달되기 때문이다(Rutland & Killen, 2015). 그런데 만약 이때 나와 다름

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그대로 청소년기로 이어지고 굳

어지면서 성인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또, 여러 다문화 연구에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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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다문화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보였

다. <표 4>는 다문화역량의 요소로 80% 이상 동의하는 항목들을 나타낸 

것이며 100% 합의를 한 부분은 ‘상대방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이고, 

80% 이상 합의한 것은 ‘문화간 맥락에서의 의사소통과 행동’이라고 

밝혔다. 완전한 합의를 이룬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리할 순 없었지만 이

는 현재까지 학자들끼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그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발견이자 향후 이루어지는 연구의 실

마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는데, 교사의 다문화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를 차용하여 학생의 다문화역량을 정리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주성순, 임현주,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저변이 넓은 교사

의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먼저 살펴보고 학생의 다문화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다문화역량 구성요소

<표 5>는 교사의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학자

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박명희, 김경식(2015)은 예비교

사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

사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구성요소로 지식, 태도, 인식, 기술, 이해로 구

성된다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다문화적 인식은 태도의 개념과 동일한 의

미로 보고(원진숙, 2012; 이선주 외, 2009; Spanierman et al., 2011) 다문

화적 이해는 문화이론,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로서

(Brown, 2004, 2007; Ladson-Billings, 2001; Villegas & Lucas, 2002) 다문

화 지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이들은 교사의 다문화 

역량을 다문화 지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교육 기술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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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선, 전주성, 강종훈(2017)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교사의 

다문화 교육역량 구성요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인식, 

지식, 기술(Spanierman et al., 2011)로 구성되어있다는 관점이고 다른 하

나는 지식, 기술, 태도(Gay, 2002; Villegas & Lucas, 2002)로 구성되어있

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 <그림 

6>처럼 교사의 다문화역량으로 다문화 인식, 지식, 기술,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연도)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Ladson-Billings

(2001)

①문화와� 교육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 ②학생의�

문화와� 공동체에� 대해� 학습할� 책임감,� ③학습의� 바탕으로� 학생의�

문화를� 사용하는� 능력,� ④학생의� 국지적,� 포괄적� 문화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능력

Lanfranchi

(2002)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①대응능력,� ②인식� 능력,� ③의사소통�

능력

Banks

(2007)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의� ①지식,� ②기술,� ③인식이나� 태도

Grimminger

(2009)

①인성적� 역량,� ②사회적� 역량,� ③방법적� 역량,� ④지적� 역량,�

⑤학교개발역량

Guyton,� Wesche

(2010)

①다양한� 문화적� 경험,� ②소수집단에� 대한� 지식,� ③다양성에� 대한�

태도,� ④다문화� 교육� 효능감

Spanierman� et� al.

(2011)
①다문화� 인식,� ②다문화� 지식,� ③다문화� 교육환경� 및� 방법� 기술

Vassallo

(2012)
①다문화� 인식,� ②다문화� 지식,� ③다문화� 기술,� ④다문화� 태도

이기용,� 이건남

(2013)
①다문화� 기술,� ②다문화� 태도� 및� ③다문화� 지식

최화숙

(2013)
①다문화� 지식,� ②다문화� 수업기술,� ③다문화� 인식과� 태도

박명희,� 김경식

(2015)
①다문화� 지식,� ②다문화� 태도,� ③다문화� 교육� 기술

<표� 5>� 연구자별� 교사의� 다문화� 역량의� 구성요소� (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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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교사의�다문화역량�구성요소�(이기용,�이건남,�2013,�p.6�수정)

다문화 인식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들의 다양한 문화에 민

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심미선 외, 2017). Spanierman 

et al.(2011)은 교사가 모든 학생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

는 역동적인 다문화 교수 인식을 갖출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문화 인식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과정은 

자신과 타인을 문화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태도와 편견을 인식하

고, 모든 학생을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

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Brown(2004, 2007)은 다문화 인식을 “학생

들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 Ladson-Billings(2001)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해하는 것”이라 설명하였

고, Villegas와 Lucas(2002)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는 “인종/민족, 사회 계급, 언어 등을 통해 사고와 행동이 

깊게 영향을 받는다”고 정리하였다.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태도에 포함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문화 태도와 신념이 다문화 인식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학자(Harkins, 2010)와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일

으키는 신념의 의미로 표현된다(Tanase & Wang, 2010)고 주장하는 학자

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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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역사적·언어적 배경 등에 

대한 지식과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힌다. 

Banks(2008)는 교사는 다문화 교육을 실행할 때, 다문화 교육의 주요 패

러다임에 대한 지식과 다문화 교육의 주요 개념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또, 학생들이 마주하는 주요 민족 집단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지

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가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Marshall, 2002). 이러한 다문화 지식은 크게 다문

화 구성원에 대한 지식과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또 자세히 구분해보면 다문화 사회의 배경 및 실태와 관

련된 지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식, 다문화 자녀에 대한 지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의 네 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하다(Yang & Montgomery, 

2011).

다문화 기술은 교사가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학교정책과 학생의 특성, 

문화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실행력을 의미한다(Villegas & Lucas, 

2002). Spanierman et al.(2011)은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 대해 다문화 교

육환경 기술과 다문화 교육방법 기술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다문화 교육

환경의 기술은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다. 박명희, 김경식(2015)은 이를 구체적으로 소수 집단의 학생들에게 차

별적인 교실 환경을 분석하여 그 요인을 제거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

적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학급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방법의 기

술은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고, 부모 상담

을 비롯해 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노력을 다루는 것이다. 이처

럼 다문화 기술은 다문화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차원

의 역량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가치를 존

중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자료를 제작하는 등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박명희, 김경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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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관점을 의미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대상은 다문화사회, 다문화 구성원, 다문

화 학생, 다문화 학생의 언어적·문화적 배경 등이 된다. Vassallo(2012)

는 이를 “대상에 대한 개인의 좋아함과 싫어함의 정도를 대신하는 가상

적인 구조”라고 중립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Mushi(2004)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온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의 문화적·언어적 

배경과 가치관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개

념으로 정리하였다. 교사가 먼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적

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윤

갑정과 김미정(2010)은 더 나아가 타문화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을 이해

하고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느낌처럼 공감하는 것과 타인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차이에 대한 인정, 교사의 개인적인 가치와 편견들이 학

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까지 포

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다문화역량에 대해 정리해보면 교

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문화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다양한 배경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며, 서로 다른 학생들이 수업 및 생활의 장면에서 상호협력하

고 존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2) 학생의 다문화역량 구성요소

연구자

(연도)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Chen,�

Starosta

(1996)

문화가� 사고와� 행동� 및� 상

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이해하는�다문화�인지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다문화� 감수

성

문화� 간� 소통� 및�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 다문화�

기민성

Sercu

(2004)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지식

자신과� 타인을� 가치� 있

게�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특질

� 문화� 차이를� 해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

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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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학생의 다문화역량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한 다양한 학자들

의 이론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자

마다 그 용어와 의미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세 가지 요소

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역량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

하여 구조화한 모델을 제시한 Chen & Starosta(1996)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김미진 외(2019)는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

량을 바탕으로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사회·문화적 맥

락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른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 “자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통해 다문화적 관계 형

성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정의적 역량, “열린 태도와 문화간 소통능

력을 확장하여 비판적으로 행동하고 주변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동”

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연구자

(연도)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Howard-

Hamilto

n� et� al.�

(2011)

문화와� 관련된� 지식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자기반영,� 조망수용,� 타

문화� 구성원과의� 의사소

통� 능력� 등

정지현�

외

(2014)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

르게� 인식하고� 다른� 문

화� 집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

자문화에� 대한� 개방적

인� 태도를� 통해� 다문화

적� 관계� 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정의적� 역량

열린�태도와�문화� 간� 소통

능력을� 확장하여� 비판적으

로� 행동하고� 주변인의� 인

식� 개선을�위해� 행동할�수�

있는�실천적�역량

주성순,�

임현주

(2018)

-지적� 역량 -인성적� 역량
-방법적� 역량

-사회적� 역량

김미진�

외

(2019)

여러� 문화� 간의� 유사점

과� 차이점에� 대한� 인식

(지식)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

이고� 수용적이며� 긍정

적� 자세와� 태도,� 다문화

에� 대한� 존중(관계태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

며� 협력할� 수� 있는� 능

력(관계기술)

<표� 6>� 연구자별� 학생의�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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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그림 7>처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지적 요소에 대해 Chen & 

Starosta(1996)은 다문화 인지능력(intercultural awarenes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자기 인지(self-awareness)와 문화 인지(cultural 

awareness)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자는 자신과 상대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뜻하며 후

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다문화를 인지(awareness)

하는 능력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역량인 다문화 감수성과 혼동하여 사

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문화적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으로만 한

정하였다. 그리고 주성순, 임현주(2018)은 이를 지적 역량(Knowledge 

competence)이라 이름 짓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 국제이해 등 전반적

인 지적능력”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역량의 인

지적 요소는 자신과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다문화 지식을 습득

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의적 요소에 대해 Chen & Starosta(1996)은 다문화 감수성

(intercultural sensitivity)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다른 문화의 구성원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리하였

다. 그리고 Howard-Hamilton et al.(2011)은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

<그림� 7>� 학생의� 다문화역량(Chen� &� Starosta,� 1996;� Sercu,� 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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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를 정의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

으면서도 다문화 교육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장 경험을 중요

시하는 태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라고 제시하였다. 또, 주성

순, 임현주(2018)는 이를 인성적 역량(Personal Competence)이라 하고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을 바르게 인지하고 반성적으로 배려하는 것과 

인격”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타문화 및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내용을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 다문화역량의 정의적 요소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정

체감과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함

양하는 능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행동적 요소에 대해 Chen & Starosta(1996)은 다문화 기민성

(intercultural adroitness)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의사소통을 할 때 관찰 

가능한, 상대방에게 표현된 행동들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달기

능(message skills), 자기 개방(self-disclosure), 행동의 유연성(behavioral 

flexibility), 상호작용 운영(interaction management),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의 다섯 요소가 다문화 기민성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주성

순, 임현주(2018)은 행동적 요소로 방법적 역량(Method Competence)과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방법적 역

량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타문화 및 낯선 상황을 이해하고 적합한 목표

를 설정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이는 문화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기

능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사회적 역량은 “다문화사회에서 타인과의 관

계가 강조되며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해가는 대인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법적 역량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

은 “사회통합과 긍정적 상호작용 형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 중 인지적 요소는 서로 다른 문

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의적 요소는 나, 그리고 나

와 다른 문화와 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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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집단 구성원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하고 나와 다름을 인

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

본 연구에는 프로그램에서 상호작용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지만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또한 

교사와 학생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역량을 바라보는 관

점이 다르고 그 구성요소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모두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과 관련한 측정 도구 

개발, 함양을 위한 방안, 다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

먼저 교사의 다문화역량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기용

(2014)은 중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수 역량 척도를 다문화 교수·학습 

관련 기술, 다문화 편견·관계 태도, 다문화 인식·존중 관련 지식의 3

개의 하위 요인과 16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교수 역량 척도도 개발되었는데, 여기서는 하위 영역으로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를 제시하고 2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기용, 이건남, 2013). 마지막으로 박명희, 김경식(2015)은 예비교사 시

기부터 다문화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측

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그 하위 요소로 다문화 지식, 다문화 태

도, 다문화 교육 기술 3가지를 선정하고 최종 71문항을 선정하였다. 다

문화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 수준을 진단하고 앞으

로 개선해야 할 내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다문화 교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다문화역량을 반

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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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사의 다문화역량 인식과 함양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은희, 2012; 박신영, 어용숙, 2016; 송륜진, 노선숙, 주미경, 2013; 정선

진, 임은미, 2012). 박신영과 어용숙(2016)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다문화역량의 세 하위 요소인 다문화 지식, 다문화 태

도, 다문화 기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해당 연구를 통해 

다문화 지식 중에서 다문화사회 지식이 다문화 기술과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할 때, 여실히 드러나므로 이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정선진과 

임은미(2012)는 유아 교사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다문화적 태도와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었

다. 또, 노은희(2012)는 다문화 학생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

어 교과의 역할을 인지하고 다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강좌 

등을 분석하여 국어 교사의 다문화적 교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교사의 다문화역량을 함양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에서뿐만 아니라 현직 교

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연수원에서도 교사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다문화역량과 다문화 교수 효능감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있었다.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지닌 학생들을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의미한다(Guyton & Wesche, 2005). 서재복, 임명희

(2020)는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교수 효능감, 다

문화 교수 역량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다문화 교수 역량의 하위 요소인 다문화 감수성에 간접적인 효

과를 미치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수 역량의 함

양을 위해 다문화 교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기용, 이건남(2015)은 반대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수 역량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연구결과로 교사가 자신의 다문화 교수 역량을 높게 지각할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효능감



- 48 -

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

다. 두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수 역량과 다문화 교수 효능감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사의 다문화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다문화 인식, 지식, 태도, 기술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교

사는 다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문화 교수 효능감

이 있으므로 다문화역량과 더불어 교수 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학생의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

학생들의 다문화역량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표 7>과 같다. 국내

에서 진행된 다문화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모든 구성요소를 통합한 다문

화역량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수용성

과 같은 특정 역량에 집중하여 진행된 연구가 많이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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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활용한 다문화역량 함양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선영, 2016; 채경희, 

2018)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다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박근수, 신희정(2012)은 중·고등학생의 

국민 정체성, 가치지향 정도, 문화적 민감성에 따라 다문화역량에 차이

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주역으로서 청소년들

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

고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며 보편주의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주영(2017)은 초등학생의 높은 자아존중감

이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와 비

슷하게 홍승표(2019)는 또래 관계가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두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이 자아존

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기 주도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강하윤(2017)은 학급의 응

집성과 만족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경쟁성, 갈등도, 곤란도를 낮게 지각

할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는 단

순히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운영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함

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다문화역랑의 실태 분석, 측정 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지영(2013)은 중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도덕과 교육에 미치는 의

미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함양하

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도 중요함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문

화역량 척도를 개발을 통해 다문화 인식, 다문화 관계 회피, 다문화 관

계기술의 3가지 하위 요소를 밝혀낸 연구가 있다(김미진 외, 2019). 이는 

서구문화에서 강조되었던 개별적인 특성과는 달리 관계를 강조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 적절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다. 또, 다문화역량의 정서적 차원이 대부분 긍정적인 태도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면 이들은 관계 회피요인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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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마지막으로 황상민, 강재태(2016)는 다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스

토리텔링 형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효과

를 탐색했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은 신장되었으며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학교의 정규 수업 내에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문화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역량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

급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

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으로 

많이 치중되었다는 것과 다문화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기보다 특정 역

량에 초점이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는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을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

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

한다.

4. 초등 체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가. 초등 체육과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체육교과가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는 주장이 체육 교과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 주장에서는 체육이 유일하게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라는 특

징이 바로 그 바탕이 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일반적인 체육 교과가 

갖는 교육적 의미와 다문화 학생들에게 미치는 다문화 체육 교육의 효용

성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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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교육과 체육

예로부터 체육은 사회 통합의 역할을 담당해왔다(권민혁, 2008; 김동

학, 남윤신, 2019). 체육은 세계 공용어로서 인종이나 종교, 계층, 연령, 

성과 관련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권민혁, 2008). 이렇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규칙 아래에 손쉽게 그 활동에 참여하여 집단상호 간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체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

동환, 김동학, 2016). 권민혁(2008)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협동

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스포츠 활동은 이주민을 주류 사회로 동화시키는 사회 적응뿐

만(Erdmann, 1999) 아니라 동시에 소수 집단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

시키는 양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Allen, J. T., Drane, D. D., Byon, K. 

K., Mohn, R. S., 2010).

체육 활동의 이러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문화사회를 맞이

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경숙 외(2009)는 독일의 스포츠 다문화 교육 운영현

황과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러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목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행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지역사회의 스포츠 클럽이 매우 발달해 있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 통합을 꾀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스포츠가 가지는 정의적 측면에 주목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긍

정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은 팀 경쟁을 통한 

협동심과 공정심이 다문화 교육의 필수 요소라며 스포츠가 지닌 다문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

교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에서 다양한 상황 연출이 가능한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교

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

교 교육에서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성,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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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체육 교육의 효용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체육 활동이 지닌 이와 같은 잠재력은 다문화 학

생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고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아 탄력성 및 회복 탄력성

을 형성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체육 수업에서 다문화 학생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에 

있는 것 같은, 평등함을 경험한다. 이는 체육 활동이 수준 높은 언어 능

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경험 및 과제설정이 가능하고 즉각적으

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숙, 김도연, 주성순, 2009; 임수원, 

이원희, 이혁기, 박현권, 2013, 전용균, 심경은, 하창호, 2018). 이러한 이

유로 다문화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큼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

를 받으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이두영, 2019) 이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체육 활동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해준다. 김동환과 김동학(2016)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소외되는 삶’을 살던 다문화 학생들이 체

육 활동을 통해 ‘어울리는 삶’을 경험하게 됐다고 한다. 서로 다른 피

부색과 언어, 그리고 문화적 배경, 가정 모습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체육 

활동이라는 하나의 경험에서 ‘다름’이 아닌 ‘우리’라는 생각과 행동,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체육 활동은 경쟁 관계

에 있는 상대에 대한 예절이나 매너 등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강조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정신을 중시하므로, 왕따나 집

단 따돌림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김경식, 2016).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체육 및 방과 후 체육 활동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친구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힌 연구가 

있다(김경식, 2016; 김현성, 김지태, 2020). 체육 교육은 원만한 대인관계

의 형성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고문수, 

최덕묵, 2009). 손나래(2020)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친구 관계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들은 서로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은 대부분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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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매개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친구 관계 형성에 촉진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육 활동은 두 사람 이상

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또래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것은 사회·정서적 발달을 도와 전인적인 인간 형성에 도움이 된다

(Smith, 2003; Smith, Ullrich French, Walkre, & Hurley, 2006).

또, 다문화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자아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심태영과 박기용(2014)은 스포츠 교육 모

형을 적용한 스포츠 클럽 활동이 다문화 중학생의 스포츠 우정과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신체를 단련하고 친구

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는 결국 스포츠 우정과 회복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형성된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

로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문한식 

외(2015)는 다문화 초등학생이 방과후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면서 자아 

탄력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 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회복 탄력성과 유사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원

에서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육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다문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력

이 향상되고 협동을 경험하고 칭찬을 듣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재

미있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김수연, 2019). 이를 통해 자연스러

운 공감과 고민 나눔의 대화가 가능해지면서 친근감과 호감을 형성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재미 요인과 친구 관계의 질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유식 외(2017)의 연구에서 다문화 학생에게 스포츠 경험은 또래 존재

감과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안정훈과 천항욱(2019)의 연구에서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교생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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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수준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어려움을 경험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

다는 연구결과는 체육 교육이 다문화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7). 

나아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스포츠 참여는 문화적·계층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언어적·인종적 갈등 또한 해소하여 사회

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김동재, 2020).

3) 체육 활동에서의 다양성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체육 수업 안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소외의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따라서 체육 교과에서 실행하

는 다문화 교육은 일반적으로 실행되어왔던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

생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체육 수업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찾아보고 만약 이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나아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체육 수업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이준상(2000)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 소외 원

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수업 내용과 교사의 행동도 있었지만 학생의 

신체 능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호철(2003)은 이 외에

도 교육환경적 요인,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외적 요인과 기대에 대

한 불만과 체육 교과관 또한 소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냈다. 류

민정 외(2004)는 추가로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서연희 외(2011)는 이를 모두 체육 교사 소외, 교과 내용 소외, 운동능력 

소외, 친구 관계 소외, 체육시설 소외 5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학

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성은 고려되

지 않은 채 획일화되고 일방향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 체육 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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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구들 간의 유대 관계가 부족한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탐색한 형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임수원 외, 

2013; 주성순, 임현주, 2018; 하성혁 외, 2014). 하지만 다문화사회에 적응

해야 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

다문화 학생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해야 한다(김동환, 김동학, 2016; 김동

학, 남윤신, 2019).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체육 수업을 실행하고 난 후에 단순히 경

험을 묻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재운, 2011; 박영호, 2012; 김유식 외, 

2017; 하성혁 외, 2014). 이와 같은 연구는 다문화 체육 교육을 실행했다

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면서 다문화 교

육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를 체육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 없이 수행된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육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정 종목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실행되었다. 다문화 체육 

교육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종목은 태권도와 무용이다. 태권도는 다문

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으로 예의범절까지 가르칠 수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조택구, 허건식, 

2008). 그리고 무용은 초등교육에서 다양한 민속 표현을 교과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문화 체육 교육이 많이 활용되었다(정

고운, 이정연, 2017). 

 다. 대안적 접근 :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체육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여러 한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통합의 의

미에 대해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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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

2015 개정 교육과정은 OECD(2005)가 발표한 DeSeCo 프로젝트 보고서

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함양해야 하는 6

가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b). 그런데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분절되어 있는 교과를 

학습하기보다는 교과 간의 벽을 허물어 주제별로 수업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한혜정 외, 2018). 이에 따라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 연계·융합 교육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삼

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위해 Drake의 KDB모형(Drake & Burns, 2004)과 한혜정 외

(2014)의 창의·융합형 교수·학습 모형, 정미경 외(2014)의 융합 접근 

모형, 김진수(2011)의 STEAM 교육을 위한 큐빅 모형, 김성원 외(2012)의 

Ewha-STEAM 융합 모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융합의 방식, 

융합 요소, 과제의 성격에 따른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과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기반 설계 모형은 연계·융합이 가능한 성취기준을 추

출하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따

른다. 따라서 성취기준들은 공통의 내용이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그

림 8>에서 간학문적 접근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림�8>�Drake가�제시한�통합의�위계와�두�모형의�접근�방법(Drake,�2012,�p.1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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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은 연계·융합 교육을 실시할 때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나 호기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맥락을 선정한 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형이다. 이때, 선정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성취기

준을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된 성취기준들이 꼭 융합 가능한 성취기준으

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림 8처럼 Drake가 제시한 통합의 

위계에서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접근의 성격을 띨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

이 다문화 체육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문화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더 용

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Penny와 Chandler(2000)는 체육교과가 

‘주제 중심적 접근(a thematically-oriented curriculum)’을 취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이라는 교과가 신체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총체적으로 체험하게 해 학생이 가진 전인적 잠

재력을 충분히 계발시킬 수 있는 교과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최

의창, 2002). 이를 실행하기 위해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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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의� 절차(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p.� 263)

2) 다문화역량의 통합

체육 교과와 다른 교과를 통합하는 것을 교과 간 통합 수준이라 한다면 

이와 더불어 교과 내 통합의 수준에서 다문화역량의 통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체육 수업을 할 때 그 결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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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지니게 되는 것을 최의창(2018)은 ‘운동 소양’, ‘스포츠 리터러시

(sport literacy)’라 부르고 이를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운동 소양의 구성요소로 지덕체의 각 측면들에 속한 지소양, 

심소양, 능소양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소양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

여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고

문수(2013)가 초등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 심동적 · 인지적 · 정서적으

로 통합된 경험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일치한다. 기능·지

식·태도의 세 측면을 동시에 함양시키는 목표와 방법을 추구해야 만이 

체육을 통해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의창, 2002).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체육 수업은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할까? 최의창(2010)은 인문적 체육 교육을 철학적 기초로 하는 하

나로 수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스포츠는 기법적 

차원(게임)과 심법적 차원(문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측면 모두를 배

워 스포츠를 잘 알고 잘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뿐만 아니라 책읽기, 음악듣기, 

만들기, 영화보기, 경기 관람하기와 같은 간접 체험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고 말한다. 이렇게 통합성이 가미된 체육 수업은 기존에 전개되었던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문수, 최덕묵, 2009). 

본 연구에서는 체육 수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운동 소양’을 ‘다문

화역량’으로 치환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다문화역량도 운동 소양과 마찬가

지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면서 어느 하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

로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지적 수준의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피부로 깨닫고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

도록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김민웅, 황재동, 2018). 결국 다문화 교육학자들이 제시하는 다문

화 교육의 주요 목표 세 가지인 ‘인지’, ‘정서’, ‘행동’ 중 인지를 

위한 다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에 대한 다문화 교육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anks, 2017; Sleeter & Grant, 2009).

다문화역량도 운동 소양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

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포함해야 한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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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통합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람하기, 활동 체험

하기, 스포츠 관련 책 읽기, 글쓰기, 감상문 쓰기 등을 통해 타문화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고문수, 2013). 또 장인실(2015)은 

다문화역량 획득에 그치지 말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해 차별과 평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

육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한다. 다양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태도와 기술

을 높여 적절한 문제해결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

 

마지막으로 교육의 대상이자 참여자인 학생의 수준에서도 통합이 이

루어져야 한다. 주성순과 임현주(2018)는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에게 요

구되는 다문화역량의 내용은 공통부분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 이야기한다. 이주민이 주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적응한다고 해도 

주류 집단이 낯선 상황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경계심을 갖고 편견으로 

이들을 대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Auerheimer, 2002). 결국, 비다문화 학생들에게도 다문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대우

가 있어서는 안되므로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다문

화 학생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안단비, 

2010). 더불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 체육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숙 외, 2009).

이러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체육 수업에서 학습 전략과 학습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학습 구조를 활용하는 것

이다(고문수, 2013; Timken, G. L., 2005). STAD(Students Team 

Achievement Distribution), TGT(Team Game Tournament), 직소모형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각자 책임감을 지

니고 서로 상호의존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둠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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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움직임 기능이 부족한 학생이거나 다문

화 가정의 학생이 수업활동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라면 유용한 학습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 통합의� 세� 가지� 차원

본 연구에서는 통합의 세 가지 차원을 <그림 10>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 수업에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을 

통합하여 참여시킨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이 통합되어 함양

되는 것을 다문화 체육 교육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라. 다문화역량 함양 체육 교육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 체육에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

육은 통합적 접근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역량 함양 스포츠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를 실천하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성순과 임현주(2018)는 김경숙 외(2008, 39-40)와 주성순, 김경숙

(2015, 134-135)에 드러난 다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다문화 스포츠 교육이란 한 국가 또는 사회에서 인종, 언어, 사

회적 계층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놀이, 게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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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여

러 갈등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자세를 갖추어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역량 중심 체육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학생들이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주제의 체육 활동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다문화역량 함양 체육 교육의 목표

스포츠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해 정리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었다(김경숙 외, 2008; 주성순, 김경숙, 2015; Cabera-Rivas et al., 

2001; Blecking & Gies-Stuber, 2006). 

첫째, 신체활동에서의 교육적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 주류 문화 중심

의 스포츠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내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성순, 임현주, 2018). 여기서 교육적 평등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적 배경만이 아닌 체육 수업의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외와 

차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신체활동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신체활동을 매개

로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주성순, 김경숙, 2015). 그리고 사회 정의감, 

평등이념, 인권존중 등의 습득을 통해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오은순, 2007).

셋째,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체성을 함양해야 한다.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다. 반대로 신체활동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다름을 인식하고 다

양성을 인정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함양

할 수 있다(Cabera-Rivas et al., 2001; Blecking & Gies-Stuber, 2006). 

넷째, 신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을 가진 학생들이 모둠 활동과 팀 경기를 통해 소속감, 협동의식, 페어플레이

를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주성순, 김경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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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숙, 2013; Timken, G. L., 2005; Ladson-Billings, G., 1994). 황혜원(2007)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

다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고 밝힌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와 요구, 흥미, 능력, 학습 선

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Irvine & 

atmento, 2001).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적 차이에도 공평

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Timken, G. L., 2005). 보통 학교 체육 수업

에서는 학생들의 신체적 역량이 사회에서처럼 높게 평가되고 권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 관계로 인해 갈등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야 한다(고문수, 김재운, 2012; 고문수, 최덕묵, 2009). 다름과 차이를 인

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이 바탕이 되면 학생들의 시각과 사고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문수, 2013).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

양성을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 모두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

고 인식해야 한다(Timken, G. L., 2005). Ladson-Billings(1994)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념과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특히 다문화 학생들에게 교사의 기대가 매우 적

은데, 이는 학생들의 성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

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내용 선정에 있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종목을 그대로 실

천하다 보면 그룹 간의 경쟁심과 대립이 생겨 본래 의도했던 스포츠를 

통한 화합이 아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Broeskamp, 1994, 2006). 그러

므로 교사가 스포츠의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고 학생의 관심과 문화적 

성향을 파악해서 적절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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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 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는

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

다. 질적 연구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바탕으로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물

들을 연구하는 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11). 그리고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이 현상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미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곽영순, 2009). 그러므로 이 방법을 통해 통합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들

이 활동을 통해 다문화 역량을 함양해나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의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연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렌즈

이며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을 어떻게 마련하고 답을 찾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의 바탕이 된다(Creswell, 2015).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네 가지의 패러다임 중 사회구성

주의 패러다임을 해석적 틀로 삼았다. 사회구성주의(social contructivism)

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자 개인이 

경험의 주관적 의미들을 어떻게 구성해내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곽영순, 2009; Creswell, 2015).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

구 참여자인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 프로그램을 통

해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과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본 연구는 Creswell(2015)이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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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를 탐색하여 관찰, 면접, 시청각 자

료, 문서와 보고서 등의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를 기

술하고(case description) 사례 주제(case theme)를 보고하는 방법이다

(Creswell, 2015). Yin(2014)은 사례연구를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

해 깊이 있게 조사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라 설명하면서 다양한 자료

원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 이를 수렴하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바탕

으로 하나의 경계를 가진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 중심 통

합적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효과적 

운영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사 연구자가 주체가 되어 개인·사회적 삶을 

탐구하여 계속적·반성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이다(이용숙 외, 2005).  실행연구는 참여자의 매일의 일상에서 

유용하고 실천적인 지식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 그 자체를 매우 강조한다(Reason & Bradbury, 2001). 

또, Mills(2011)는 교사 연구자가 자신의 실천을 성찰할 때 체계적인 접근

법을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조용환(2015)은 실행연구의 특징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현장 안에서 실행이 곧 연구가 되는 철저

한 현장연구이다. 둘째, 실천적 지식과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세계

의 실질적 개선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셋째, 연구의 주체와 객체

의 분리를 거부하며 현장 사람들이 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넷째, 현장에 뿌리를 둔 현장 지향적인 이론을 생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학문적 이론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임 교사인 연구자와 학급의 학생들이 모두 

연구의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면서 학교 현장의 

맥락 안에서 학생들이 다문화 역량을 함양해나가는 과정과 요인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요인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현

장에서 체육 중심 다통합적 다문화 역량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는 데 있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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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 체육 중

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과 그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초등 다문화 체육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

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 절차는 크게 계획, 실행, 결과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2020년 1월 ~ 2020년 3월)이다. 본 연구자는 교육 현

장에서의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서 오는 어려움과 이를 체육 교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체육 중심의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다문화 역량과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

하여 연구 문제를 구체화 시켰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지도하고 있

는 학급의 학생들이며 이들의 개인적인 특성 및 성향을 파악하여 프로그

램 구성 및 실행에 반영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2020년 4월 ~ 2021년 6월)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

구 문제이자 핵심 내용인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예비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운영하였다. 다문화 내용 요소를 주제로 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성

<그림� 11>� 연구� 절차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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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을 반영한 체육 교과 중심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의견과 학교 현장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

료 교사들,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의 석사 및 박사 실원들의 조언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

에 설문조사, 심층 면담, 학생 체육 일기, 교사 관찰일지, 현지 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은 초등학생의 발

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 학생의 체육 일기와 교사의 

관찰 일지는 프로그램의 실행기간 동안 꾸준히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제출한 산출물들도 자료로 포함하였다. 이

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Creswell & Poth(2017)가 제시한 나선형 자료 분

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또한, 실행 단계에서는 Kemmis & 

McTaggart(1988)가 제시한 ‘계획-실행-관찰-반성’의 단계를 반복하는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을 따라 진행되었다. 

셋째, 결과 단계(2021년 3월 ~ 2021년 8월)이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

로 자료를 해석하고 체계화하였고,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

였다. 이때, 현장과 가까이에 있어 놓쳤을지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고 해

석의 오류를 점검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동료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문헌 

속에서 연구결과를 맥락화하였다(Mills, 2011).

2. 연구 환경

 가. 연구배경 학교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서울특별시 동천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이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학교는 전교생 299명에 학습지원반 2학급

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학급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학교이다. 학교 뒤로

는 동산과 자연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나 

빌라에 살고 있으며 주로 방과 후에는 학원을 다녀와 놀이터에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낸다. 이때, 부모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맞벌

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 보내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

구열은 낮은 편이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속해 있는 동천구는 서울에서 구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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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다음으로 3번째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해당된다(한

국교육개발원, 2020). 해당 초등학교는 전교생 299명 중 80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이들은 전체 학생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

당 초등학교는 이중언어 강사가 상주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을 학급에서 실시하고 방과 후 이중언어 교실 수업을 

운영하며 한국어가 어려운 학생의 교과 수업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초등학교는 서울 소재의 다른 초등학교에 비

해 비교적 넓은 운동장과 체육관을 1개 갖고 있으며 무용 수업을 위해 

한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는 교실을 구비하고 있다. 체육관은 학급 수가 

적어 한 시간에 한 반이 단독 사용하며 5학년은 일주일에 2번 강당을 사

용할 수 있고, 운동장은 먼저 사용하고 있는 반이 없다면 언제든 활용 

가능하다. 무용 수업을 위한 교실은 일주일에 1번씩 사용할 수 있다. 또, 

본 연구는 체육 중심의 통합적 다문화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모습은 <표 

11>과 같다. 

운동장 모습 체육관 모습

어울림실 모습 교실 모습

<표� 11>�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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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배경 학년

연구자가 담임 교사로 담당하고 있는 학년이자 연구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학년은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학교의 5학년 3개 학급이며 남학생은 

31명, 여학생은 21명으로 총 52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다문화 학생

은 13명(25.6%)이다. 그리고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5

명, 중국이 8명이다. 해당 학년은 신체활동을 매우 좋아하는 활기찬 분

위기이며 온라인 학습을 위해 모둠은 학급별로 6~7명씩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학습능력과 신체능력이 모둠 간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

였다. COVID-19로 인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면서 해당 학

년의 3명의 교사들과 교과 교사 3명이 과목을 분담하였고 본 연구자가 

체육 교과를 맡아 지도하였다. 

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

루어지며(조용환, 1999),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도구로 연구에 참여

하게 된다(김영천, 2016). 자료의 수집부터 분석까지 연구자가 주된 작업

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연구자의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연구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

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육을 사랑하는 

나’, ‘교사로서의 나’, ‘체육 교육 연구자로서의 나’의 맥락에서 

연구자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체육을 사랑하는 나’이다. 태권도 관장님이셨던 아버지의 영

향을 받아 나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다. 그런 나에게 태권도장은 

놀이터였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다양한 신체 활동을 많이 경험하면서 실력과 더불어 자신

감이 생겼고 학교체육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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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운동회에서 학급의 이어달리기 대표를 

매년 할 만큼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다. 

신체활동을 직접 하는 것만큼 보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좋아했는데, 

초등학생 때 처음 접했던 2002 월드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전 국민

이 축구에 빠져있던 그때, 나는 스포츠 관람과 응원의 맛을 보게 된 것

이다. 이후에도 국제 스포츠 경기들은 빠짐없이 관람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프로야구, 동계 올림픽을 직관할 정도로 스포츠를 사랑하게 되

었다. 또, 체육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매우 좋아해서 학

교에서 체육 시간에 교실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에도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했으며 중학교 때에는 전교에서 체육 시험을 유일하게 만점을 받

은 학생이기도 했다. 신체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간접적

으로 즐기는 방법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교사로서의 나’이다. 본 연구자 ‘나’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 차 교사이다. 체

육을 사랑하는 학생이었던 만큼 체육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 학교 체육

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체육에 

대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체육 수업을 다양

하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나’를 매우 좋아했고 ‘나’ 스스로도 체

육 수업에 자부심을 갖고있었다. 그러나 수업경험이 쌓이면서 ‘나’의 

체육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던 학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실에

서는 배려하고 이성적인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 되면 비난하고 분노를 표

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육 수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서울특별시에서 세 번

째로 다문화 학생이 많은 동천구에 위치해 있어 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

생의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대부

분 부모의 출신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살펴보지 않으면 다문화 

학생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2019년에 연구자가 담임 

교사로 있는 학급에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이 중도입국

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이 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물론 쉬는 시간, 방과 후 시간에도 당연한 배제를 당했다. 그런

데 이 학생이 유일하게 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체육 수업이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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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규칙은 세계 공통이고 활동 방법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고 

신체 기능이 뛰어나 학급 친구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다문화 학생

들이 많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학생으로 인해 체육 교육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

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다문화 학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을 바라보는 비다문화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였다.

셋째, ‘체육 교육 연구자로서의 나’이다. 체육을 사랑하는 ‘나’는 

교사가 되어 체육 수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육 교육에 대한 이론적 

갈망과 호기심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 

중에 있다. 대학원에서 다양한 체육 교육 이론에 대한 논문과 서적을 읽

으며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체

육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성(인성)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으

로 신체 활동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 ‘나’는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체육 수업을 지도

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과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서로를 수용

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던 체육 교육의 효용성에 주목하여 연구 주제 및 

문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체육 교육 연구자로서 탐구해온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실행하는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특별시 동천구 소재의 초등학교 5학년 12명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다문화적 배경은 교육

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며 다문화 학생은 5명(남학생 4명, 여학생 

1명)과 비다문화 학생은 7명(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이다. 이들은 본 연

구자가 담임 교사로 담당하고 있는 학년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중 유목적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

의 완료 후 교실 게시판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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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학생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동의를 받았고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한 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학생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년 52명의 학생 

중 12명의 학생이다. 비다문화 학생 모두는 1학년 때부터 학급에서 다문

화 학생을 모두 경험해본 학생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누가 다문화 

학생인지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해당 학년은 대체로 신체활동에 대

한 의욕이 넘치며 신체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

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12>와 같다.

이름 성별 다문화 정보 체육 수업 및 학교생활에서의 특징

1 박성실 남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차분한 성격으로 

체육 수업과 학교생활에 성실히 참여함

2 이존중 남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체력 수준 및 운동 기능이 뛰어나지만

체육 수업 및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이 부족함

3 전도전 남
다문화 학생

(중도 입국)
운동 기능이 뛰어나며 리더십이 강함

4 최배려 남
다문화 학생

(국내 출생)

체육 수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며

친구들을 돕는 것을 좋아함

5 장공감 여
다문화 학생

(국내 출생)

체육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함

6 한열정 남 비다문화 학생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주장이 강함

7 김책임 남 비다문화 학생 성격이 유순하며 자기 표현력이 뛰어남

8 김명랑 여 비다문화 학생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체육 수업 및 

학교생활에 의욕적으로 참여함

9 강협동 여 비다문화 학생
성격이 활달하며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십이 강함

10 이끈기 여 비다문화 학생
운동 기능이 부족하지만 

체육 수업에 열심히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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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가 정

보를 수집·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Cresswell & Poth, 2017).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초등 체육중심 다문화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요인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사례연구의 경우, 사례에 대한 ‘깊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Yin, 2014). 따라서 본 연구

는 자료 수집의 방법으로 개방형 설문조사,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장문

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가. 개방형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 총 2회에 걸쳐 개방형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사전 설문조사는 <표 13>처럼 연구 참여자의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일반 교과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다문화역량을 파악

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범주 내용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표현해주세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아쉬웠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억에 남는 체육 수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름 성별 다문화 정보 체육 수업 및 학교생활에서의 특징

11 이행복 여 비다문화 학생 신체 활동을 매우 싫어하며 자신감이 부족함

12 윤다정 여 비다문화 학생
운동 기능이 뛰어나며 스스로 친구들을 잘 

도움

<표� 12>�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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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사후 설문조사는 <표 14>처럼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다문화역량 함양 정도,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정도, 다문화

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용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범주 내용

○ 체육 수업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일반 교과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학교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여러분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체육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한다면 어떤 과목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체육을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읽고, 쓰는 활동을 함께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 자신과 생각이나 환경,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활동을 

넣고 싶나요?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려면 어떤 활동이 프로그램에 

필요할까요?

다문화역량

○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 외국에서 온 친구나 다문화가정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놀자고 하면 같이 놀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외국에서 온 친구나 다문화가정의 친구를 나의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13>� 프로그램� 사전� 설문의� 주요� 내용

범주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기존에 참여했던 체육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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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이 나의 삶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문화역량 

함양 정도

인

지

○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 편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하는 상황을 직접 보거나 당한 

경험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정

의

○ 학교생활,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나를 점수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 친구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행

동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이 갈등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정도 

행

동

○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의 신체 및 운동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나요?
인

지

○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육, 스포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정

의

○ 프로그램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하게 되었나요? 누구와, 언제,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친구들을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보, 또는 희생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스포츠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포츠 미술관’에서 감상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모둠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아침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씩 실천하면서 어떤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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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대화를 통해 연구 대상의 정보와 관점, 의식, 감정 등을 이

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연구 방법을 의미한다(Lincoln & Guba, 1985). 

이러한 심층면담은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그

러므로 심층면담의 주요 관심사는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사회적 실체에 대한 해석을 그들의 일상적인 말과 해석에 

있는 것이다(조영달,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개방형 질문들

이 적힌 면담 지침서(Kvale & Brinkmann, 2009)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질문의 형식이 개방적으로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

서, 범위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였

다(이용숙 외, 2005).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면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조

용한 공간에서 진행하기 위해(Cresswell, 2015) 방과 후 연구자의 교실에

서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40~50분씩 

사전, 사후면담으로 2번에 걸쳐 진행하였다. 또, 면담의 전체 내용을 기

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며 진행하였으며 연

구참여자의 답변이 가치 있는 것이고 집중하며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면담 지침서에 메모를 하며 면담을 진행하

였다(김영천, 2016). 프로그램 사전 면담은 <표 15>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다문화역

량,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범주 내용

생겼나요? 

○ 선생님의 가르침(행동, 말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표� 14>� 프로그램� 사후� 설문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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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후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다문화

역량의 함양 정도, 스포츠 리터러시의 함양 정도,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

향을 미친 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6>과 같다. 

범주 내용
체육 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체육 수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 작년까지 했던 체육 수업에서 주로 많이 했던 활동들을 

설명해보세요.
예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문화역량

인

지

○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는 중에 친구가 화를 내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정

의

○ 평소 학교생활, 또래 관계, 가정에서의 자신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과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거나 같이 놀 때 여러분은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나요?

○ 낯선 환경에 가게 되거나 낯선 과제를 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행

동

○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해결한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것이 어려웠나요?

○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모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이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체육을 다른 과목과 함께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려면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표� 15>� 사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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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기존에 참여했던 체육 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울림 프로그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 여러분이 이해한 다문화 역량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문화역량 

함양 정도

인지

○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반응하거나 행동하나요? 왜 그렇게 반응하나요?

○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반응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 편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하는 상황을 직접 보거나 당한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의

○ 예전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여러분은 학교, 친구들, 

가정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프로그램 이후 나와 배경과 생각이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 프로그램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과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행동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좋았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좋지 않았던 

경험을 알려주세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이 갈등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통합

○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문화역량을 기르면 무엇이 좋을까요?

○ 여러분의 생활에서 다문화역량이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신체활동을 

통한 

체육적 

성장 정도 

행동

○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실력이 늘었나요? 늘었다면 어떻게 

늘었나요?

○ 프로그램을 통해 무용을 더 잘하게 되었나요? 어떤 것을 더 

잘하게 되었나요?

인지 ○ 프로그램을 하면서 티볼 규칙이나 전술에 대해 새롭게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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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담임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참여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내부인의 관점과 

주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관찰을 할 때에는 항상 현장 

노트를 작성하였으며 관찰할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이

후에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중에 의미 있

는 행동을 보인다고 생각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으며 현장 

노트를 재구성할 때 활용하였다. 또, 연구자는 참여 관찰을 통해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고 동시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관찰한 것을 기술하는 것과 함께 관점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반복

했다(곽영순, 2009; Wolcott, 1994). 

 라. 현지문서 

질적 자료로서 문서는 광의의 의미로는 인간의 경험을 담고 있는 일체

의 인공물 전체를 의미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이처럼 인간의 경험을 담고 있는 문서는 다양

한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채택되어 활용되어왔다(Altheide, 2000; Cory, 

1998). 이러한 문서는 일기, 편지, 소유물, 생애사, 사진, 영화, 비디오, 자

서전, 사이버 문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학생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산출물과 반성 학습지, 학생의 

체육 일기를 현지 문서로 채택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산출물을 모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보관하는 파일과 학생 반성일지의 구체적인 모습은 

<표 17>과 같다. 학생 반성 학습지는 프로그램의 단계를 마무리할 때마

다 제시되었고, 각 단계별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천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된 현지 문서로 활용된 것은 학생의 체육 일기이다<표 

18>.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중심으로 국어, 미술, 

음악 등의 수업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수업을 했을 때마다 체육 일기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일기는 인간 개인의 감정 및 생각의 변화를 알아채

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료로 채택하였다(Alaszewski, 2006).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학습 일기를 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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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수행한 직후 주 1~2회 일기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과 친구나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들, 그때의 감정

을 잊지 않고 기록하기 위함이다.

둘째, 연구자인 교사는 해당 일기를 읽으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어

떠한 것을 즐거워하고 어려워하는 지를 파악하여 학생들과 이와 같은 내

용을 의논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학생들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을 남기고 학생들이 이에 답하는 과

정에서 깊이 있는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학생들이 작성하는 일기는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기록이지

만 연구자가 판단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의 일기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학생의 언어를 통해 직접 이야기

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학생의� 프로그램� 산출물� 개인� 파일> <학생의� 반성� 학습지>

<표� 17>� 수집된� 현지� 문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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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문화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로 다문화역량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

지는 김미진 외(2019)가 개발한 청소년의 다문화역량 척도와 한국교육과

정평가원(2016)에서 개발한 학생 역량 조사 문항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

다. 김미진 외(2019)가 개발한 다문화역량 척도는 문화간 역량에만 초점

이 맞춰어져있기 때문에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문항 개발을 위해 학생 

역량 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은 모둠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에만 실행되었다. 

<그림� 12>� 학생의� 체육� 일기

범주 내용

다문화 

역량

인

지

○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과 싫어하는 것(일)이 무엇인지 안다.

○ 나는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안다.

○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마나 한 존재이다.

○ 나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알고 있다. 

○ 나는 각 나라의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나는 다문화 학생이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

고 있다.

○ 나는 다문화 학생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나는 다문화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닐 수 있음을 안다.

태

도

○ 나는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힘이 나도록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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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코드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질적 자료 분석의 핵심인 

‘코딩’이다. 코딩은 정리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작은 범주들로 통합

하고 연구에 사용된 다양한 자료원에서 코드를 위한 증거를 찾아 이름 

붙이는 과정을 포함한다(Creswel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의미화하여 코드를 개발해나갔고 다양한 자료원들을 살

피면서 이를 확장해나갔다(곽영순, 2009). 그리고 유사한 코드끼리 분류

하고 필요 없는 코드는 제거하며 주제(범주)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분석

을 통해 형성된 구조의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석이라 한다(조용환, 

1999). Wolcott(1994)는 해석을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

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하면서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해가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연구자의 이해가 선행연구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제시와 시각화’ 단계에서는 분석결과를 그림이

나 도표로 제시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바를 구조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를 명료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코드들과 주제

들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

료 협의(peer debriefing), 연구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member 

check)방법을 활용하였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실행연구에서 특히 강조되는 방법으로 특

정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합하

는 연구 방법을 말한다(Mills, 20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삼각검증의 원

리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수집할 때에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충분히 수

집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할 때에도 코드나 주

제가 다양한 자료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같은 학문 분야에 있는 연구 동료에게 본 연구자의 분석과 해

석에 대한 조언을 얻는 동료 협의(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이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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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5). 본 연구자는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실(SPiL)의 동료들

과 함께 연구의 결과를 함께 검토하며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 연구의 

조언과 평가를 들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에 사로잡혀 연구자가 고려하

지 못하는 새로운 관점과 객관적인 자료의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도출한 해석과 결론이 적절한지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는 방법(member check)을 활용하였다(김영천, 2016).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재면담을 통해 분석과 해석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

구의 진실성을 높였다.

7. 연구의 윤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복지를 위해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2020년 9월 30일 연구 윤리 교육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이수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 윤리를 준수하

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

구윤리심의위원회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최종 승인(No.2101/ 

001-004)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냈다. 실행연구는 연구의 주요 참

여자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Mills, 2011).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

음을 학생들에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

여자가 초등학생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학부모에게도 연구

의 내용과 절차,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

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학생들로부터 얻은 개인 정보나 자료들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되었고 연구에는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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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본 연구자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을 관찰하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선

행연구를 분석하며 다문화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내용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구성 준비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구성을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사전설문, 사전면

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 장면과 교실에서의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

하면서 여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학생

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1) 문제점 인식

학생들이 응답한 사전설문과 면담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

한 것은 비다문화 학생들 또한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다문화역량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

제를 인지적 문제, 심리적 문제, 인지와 태도의 부조화로 찾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체육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인지적 문제

먼저,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도입국한 학생

들은 정책과 달리 예비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에 있는 학교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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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하면서 한국어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도 맞춤법, 글씨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한국어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연구자� :� 중국에서는� 모둠� 활동하면서� 친구들이랑� 다툰� 경험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는� 모둠� 활동하면서� 친구랑� 다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 왜� 그
런� 것�같아?

박성실� :� 중국에서는�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른� 애들이� 모둠이어서� 싸우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의견이� 거의� 다� 비슷하고� 좋은� 거를� 찾아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는� 되게� 무조건�
자기가�말한� 것으로�하자고�자기�마음대로�정해요.

연구자� :� 그러면� 너도� 너�걸로�하자고�우기고�그랬어?
박성실�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저랑� 모둠인� 애들도� 다� 우기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연구자� :�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안�우겼어?
박성실� :�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우길� 수가� 있는데� 한국에

서는� 한국말이� 그렇게� 자신� 있진� 않으니까� 제� 생각을� 우기면서� 말하긴�
어려워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위는 3학년 때 중국에서 중도입국한 박성실과의 면담 내용이다. 이 학

생은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본교에 취학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없었지만 이중언어 강사와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배워서 4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적 한계는 박성실 학생이 일반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친구들

과 소통을 통해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고 이는 

위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친구들� 의견이� 더� 잘못됐을� 수� 있잖아.� 그런데� 배려는� 네� 의견이� 더� 잘
못됐다고�느끼는�것�같아?

최배려� :� 네.� 저는�한글을�다� 못�배웠는데�그거를�말하면�뭔가�살짝�좀�그래서.
연구자� :� 아,� 한글을�다� 못� 배운�게�부끄러운�거야?
최배려� :� 네.� 모둠에서�제가�의견�내면� 애들이�알게� 될�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최배려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과 비슷

한 교육을 받았지만 한글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환경에 있어서 아직 

한글을 다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다. 평소 최배려 학생은 받침을 잘 틀려 

온라인 상황에서 친구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모두 알고 있는 다문화 지식이 



- 93 -

한정적이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우리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대해 아

는 것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이 매우 비슷했으며 지식을 습득하는 경

로 또한 유튜브로 매우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관심

을 기울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궁금한 것에 대해 양

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 :� 우리� 문화� 말고�다른�문화에�대해�알고�있는�게�있어?�
이끈기� :� 네.� 인도에서는�밥을�먹을�때� 오른손으로�집어서�먹어요.
연구자� :� 이건� 어떻게�알게� 됐어?
이끈기� :� 학교에서�다문화�시간에�배웠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우리� 문화� 말고�다른�문화에�대해�알고�있는�게�있어?�
이행복� :� 인도는� 손으로�먹어요.� (한참�고민함)� 저� 문화�잘�몰라요.
연구자� :� 잘몰라?� 그럼� 인도는�손으로�먹는다는�걸�어떻게�알게�됐어?
이행복� :� 국어책에서�봤어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우리� 문화� 말고�다른�문화에�대해�알고�있는�게�있어?�
강협동� :� 브라질에서는� 삼바춤을� 추는� 거요.� 그리고� 중국은� 자극적이고� 약간� 음식

은�마라탕이나�이런�걸�먹어요.� 그리고� 프랑스는�달팽이�요리를�먹어요.
연구자� :� 이런� 건�다�어떻게�알게�됐어요?
강협동� :� 유튜브나� 네이버에� 가끔가다가� 제가� 키우는� 고슴도치� 검색을� 하면� 계속�

다른� 게�올라오잖아요.� 그걸�클릭하다�보니까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우리� 문화� 말고�다른�문화에�대해�알고�있는�게�있어?�
한열정� :� 음..� 아마..� 미국에서는� 집이� 엄청� 커다래서� 마당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도

둑이� 많대요.� 마당이� 넓으니까� 쳐들어가기� 쉬워서.� 우리나라는� 마당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집으로� 딱� 들어가서� 와야� 되는데� 거기는� 마당이� 넓
으니까�유리창을�깨서� 들어올�수�있대요.

연구자� :� 이건� 어떻게�알게� 됐어?
한열정� :� 유튜브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 모두 자신의 문화를 포함해 다른 문화

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다문화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또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어려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한계는 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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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심리적 문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다른 친구들처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수업상황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위축되게 했다. 

연구자� :� 친구들이� 모둠� 활동할� 때� 배려는�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고� 말하던데,� 의
견을� 내는�것보다�친구들의�의견을�따라가는�게�더�편하니?

최배려� :� 네.�
연구자� :� 왜� 그런�것�같아?
최배려� :� 그� 의견을� 제가�말하면서�이어가면�뭔가�중간에�망하면�안되니까(안�되는

데�제가�하다가�망칠까봐�걱정돼요.)� 거의� 친구들�의견이�더�잘�맞는�것�
같아요.� 그래서�그걸로�따라가고�그랬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모둠 활동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생각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다보니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며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것이다.

연구자� :� 지금까지�모둠� 활동하면서�잘� 안�맞는�친구랑�해본�적�있어?
이존중� :� 네.� 4학년� 때� 명랑이랑�같은� 반이었는데,� 명랑이는�공부도� 잘하는데�저는�

그것도� 아니고� 저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서.� 걔가� 하자고� 하면� 그냥� 마
음에�안�들어도�참았어요.

연구자� :� 왜� 참았어?
이존중� :� 저는� 애초에� 명랑이보다� 잘� 못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긴한데� 제가� 싫

다고�하면�좀�그럴�것�같아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다문화 학생들은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고 한 

학년이 50명 남짓인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들의 

위축은 나아질 기회 없이 그저 이어져만 갔다. 이렇게 지속된 위축은 또

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습 성취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언어적 한계를 지닌 채 위축된 모습이 지속되다보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공감이는�제일� 친한� 친구가�누구야?
장공감� :� 그거는� 아직까지�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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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럼� 작년에는�누구랑�가장� 친했어?
장공감� :� (오랫동안�고민함)� 모르겠어요.
연구자� :� 공감이는�친구들이랑�친해지고�싶다는�생각한�적� 있어?
장공감� :� 네.�
연구자� :� 그럼� 친해지고�싶어서�어떤� 행동을�해본�적�있어?
장공감� :� 아니요.
연구자� :� 왜� 아무것도�안�했어?
장공감� :� 말을� 잘�안�걸어봐서�말할�용기가�없어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디스크� 주고받기�활동이� 일찍� 마무리돼서�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을� 줬다.�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놀이터에� 가서� 시소를� 하고� 미
끄럼틀을� 하고� 놀았다.�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나는� 디스크를� 이용해� 축구게임을� 했
다.� 그런데� 행복이와� 공감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구
경만� 했다.� 남자아이들은� 격한� 운동을� 하고� 있으니� 놀이터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
좋을�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다가가지�못하고�벽만�붙잡고�쭈뼛거리고�있다.

(교사�반성�일지)

장공감 학생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에

도, 센터에도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공감

이와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부모님도 당황하며 답하지 못했

다. 그러나 부모님은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 놀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도 이러한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장공감 학생은 교사가 

계획한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쉬는 시간이

나 자유시간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장공감 학생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 :� 성실이는�요즘� 누구랑�자주� 놀아?
박성실� :� 한� 살� 많은�사촌�형이랑�자주�놀아요.�
연구자� :� 그러면� 사촌� 형이랑�얘기할�때는�중국어로�해,� 한국어로�해?
박성실� :� 저랑� 사촌� 형만� 있을� 때에는� 중국어로� 하는데� 사촌� 형� 친구나� 제� 친구가� 같

이�있을�때는�한국어로�해요.�중국에서�더�오래�있어서�중국어가�더�편해요.
연구자� :� 그럼� 사촌� 형이나� 중국� 애들이랑� 노는� 거� 말고� 한국� 애들이랑은� 왜� 자주�

안� 노는�것�같아?
박성실� :� 한국� 애들이랑� 처음에� 잘� 안� 놀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 잘� 안� 만나니까�

어색하고�그러니까�안� 만나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박성실 학생은 언어적 장벽으로 중도입국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박성실 학생을 기

다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중국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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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보니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는 혼자 자기 자리에 앉아 무리지어 노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은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박성실 학생을 위해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 인지와 태도의 부조화 

다음으로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머리로는 그

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내 주

변으로 다가오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가까이 오

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

용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쌓아 놓은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질문� :� 외국에서� 온� 친구나�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놀자고� 하면� 같
이�놀�수� 있나요?� 0(완전� 싫어요)� ~� 10(완전�좋아요)

이행복� :� 3점
질문� :�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행복� :� 우리� 집에는�다문화�친구�말고�같이�한국에�있는�친구를�초대하고�싶다.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연구자� :� 이게� 너네� 집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걔네� 집에� 가는� 걸� 말한건데� 행복이
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너네� 집에는� 왜� 한국� 친구들이� 오는게� 더� 좋
은� 거야?

이행복� :� 한국� 애들이� 저랑� 더� 잘� 통하기도� 하고.� 문화가� 달라서� 신발� 신고� 집에�
들어오고�이러면�불편할�것�같아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예전에� 선생님이� 설문조사� 했던� 거에�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반장을� 하는�
것은� 0에서� 5점� 중� 5점으로� 좋다고� 했는데� 내� 생일파티에� 초대하는� 거
는� 1점으로� 싫다고�했어.� 왜� 그런거야?

윤다정� :� 음...� 반장은� 어차피� 저도� 안할� 거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어요.� 걔네가� 반
장하고� 싶다고� 하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일파티는� 절� 위한� 날이니
까�솔직히�저랑�친한�우리나라�애들만�오면�좋을�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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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다문

화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함께 놀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

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 :� 너랑�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같이� 놀�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는�것�같아?

최배려� :� 저랑�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 중에는� 서로�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면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같은� 팀이니까�같은� 방향으로�가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다른데로� 가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냥�아�냅둬요.

연구자� :� 그럼� 그�친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게�돼?
최배려� :� 그냥� 거리감이�좀� 생기죠.� 다음에�게임� 할� 때도.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존중이는� 다른� 사람이� 너랑�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존중하는� 편이야?� 아니
면� 받아들이기�어렵다고�생각해?

이존중� :� 못� 받아들일�때도� 있고�받아들일�대도�있어요.�
연구자� :� 못� 받아들일�때는� 언제야?
이존중� :� 계속� 자기가�원하는�걸�주장하면�못�받아들이겠어요.
연구자� :� 그럼� 받아들일�때랑� 못�받아들이는�때�중에�뭐가�더�많아?
이존중� :� 음...� 못� 받아들일�때가�더�많은�것�같아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그러나 다문화 학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들과 ‘다름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5학년에 있는 다문화 학생 13명 중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은 평균적으로 2~3명이었으며 그마저도 그들

과의 문화적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언어적 차이로 인해 이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함께 생

활하면서 이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금방 벽

을 허물고 친하게 지낸 학생들이 있었다. 한 학생은 이들이 모두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 추측하였다. 

연구자� :� 혹시� 네가� 말한� 다문화�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다�
이런걸�느껴본�적�있어?

김책임� :�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년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애들이� 별로� 없잖아
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해도� 다� 근처
라서� (차이가�별로�없는�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친구가� 도전이랑� 가현이를� 알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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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잖아요.� 이� 친구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요?
김책임� :� 그냥� 한국인이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어릴� 때

부터� 한국에� 와서� 살았더라구요.� ☆☆이는� 4학년� 때� 와서� 잘� 모르겠는
데� 도전이는�되게� 어릴적부터�왔대요.� 그래서� ☆☆이도�그렇고�도전이도�
그렇고�그냥� 한국인이랑�다를바�없다고�생각해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그러면� 방희이랑�가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것�같아?
강협동� :� 말하는�게�방희는�약간� ‘뭐뭐했숴’�이렇게�말해요.�말하는�게�꼭�제시�같아요.
연구자� :� 그럼� 혹시� 걔네가� 너네� 집에� 놀러오거나� 너가� 걔네� 집에� 놀러갔을� 때� 느

낀� 것도�있어?� 아니면�같이�놀면서?
강협동� :� 어...� 그런건� 없었던�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그러면� 미진이랑�윤호가�우리나라에�처음� 왔을� 때는�어떻게�생각했어?
한열정� :� 와.� 독특한� 친구다.� 중국말을� 진짜� 잘하고� 한국어는� 약간� ‘안냐세여’� � 이

렇게� 말했거든요.
연구자� :� 재호랑� 자주� 놀았다고�했잖아.� 그럼� 재호랑�같이� 지내면서�우리랑�문화가�

다른� 것�같다고�깨달은�게�있어?
한열정� :� 아니요.� 걔네� 집에� 뭔가� 특별한� 물건도� 없었어요.� 같이� 놀아보니까� 별로�

다르지�않았던�것�같아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따라서 다문화역량이 의미하는 범위를 ‘다문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다양성’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

화 사회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의미하지만 

그 바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 습관, 행동방식을 존중하는 것을 본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정해야 한다.

  라) 체육 시간에 경험하는 소외와 차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인지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학생들이 지

금까지 경험한 체육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심지어 학생들은 체육 

잘하는 애들만 재밌는 수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연구자� :� 행복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체육� 수업을� 생각해봤을� 때� 이� 활동은� 좀�
별로였다�하는� 건�뭐였어?

이행복� :� 축구요.�축구공을�잘�못�차겠어요.�그리고�잘하는�애들�끼리만�해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열정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체육� 수업을� 생각해봤을� 때� 이� 활동은� 좀�
별로였다�하는� 건�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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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열정� :� 발야구요.�제가�공을�차면�애들이�너무�쉽게�막아버리니까�싫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지금까지� 했던� 모든� 체육� 수업을� 생각해봤을� 때� 이� 활동이� 제일� 좋았다�
하는� 건�뭐였어?

강협동� :� 티볼이요.� 티볼은� 제가� 공을� 맞출� 수� 있나� 없나.� 그걸로� 제가� 남자애들보
다� 잘�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맨날� 남자애들
이�다�잘하는데�이건�다�출발선이�똑같은�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학생들은 이전 수업 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 중 실력 차이로 인해 수업

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된 경험을 좋지 않은 경험으로 꼽았다. 이는 수업

에서 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내

용에는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목과 운영 방법에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2) 구성원의 요구 분석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성공

적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개방형 사전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체육이 중심이 되

어 미술과 국어와 통합하는 것을 원했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으로 캠페인 

활동과 모둠 활동, 친해지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기위해� 어
떤�방법을�활용할�수� 있을까요?

김책임� :� 학급회의를�통해�학생들이�스스로�프로그램의�세부적인�것을�정하게�한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기위해� 어
떤�방법을�활용할�수� 있을까요?

이끈기� :� 학생들이�좋아하는�것을� 찾아서�그�의견을�모아서�할�것이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기위해� 어
떤�방법을�활용할�수� 있을까요?

김명랑� :� 학생들의�의견을�많이� 반영해�준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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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열심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소극적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가 되기

를 희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만

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 주제 중 하나는 학생들과 계획단계부터 함께하며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체육과 함께 해요. 

개방형� 사전설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체육으로� 나타
났다.� 신체활동이� 바탕이� 되는� 체육� 시간에� 아이들은�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다.�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체육� 교과
를�바탕으로�다른� 교과와의�융합하면�좋을� 것� 같다.

(교사�반성�일지)

사전설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은 체육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방

법으로 체육을 선정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

에서는 체육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체육� 수업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할� 때,� 어떤� 과
목과�함께하는�것이�좋을까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김명랑� :� 체육과� 미술을� 합치면�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자기가� 제일�
즐거웠던� 체육� 수업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고� 색종이를� 붙여서� 작
품을�만들�수도�있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체육� 수업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할� 때,� 어떤� 과
목과�함께하는�것이�좋을까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김책임� :� 미술.� 자유롭게�표현할�수도�있고�학생들의�흥미를�자극시킬�것� 같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질문� :�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체육� 수업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할� 때,� 어떤� 과
목과�함께하는�것이�좋을까요?�그�이유는�무엇인가요?

윤다정� :� 체육을� 했던� 경험을� 국어에서� 있었던� 일을� 적는� 활동처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오늘� 무엇을�느꼈는지�정리해볼�수�있을�것�같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전설문)

그런데 학생들은 ‘체육만’ 하는 프로그램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다

른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하길 원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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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과 통합할 수 있는 다른 과목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미술과

를, 생각의 정리와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국어과를 융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주제에 어울리는 해당 교과

의 성취기준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우리 함께 바꿔요. 

다문화역량 함양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학생의 긍정적 변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

다. 학생들도 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다. 

질문�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 생활� 속
에서�실천하게�하려면�어떤�프로그램이�필요할까요?

윤다정� :�다양한�문화를�조사해서�보고서를�작성하고�만든�거를�복도에�붙여�홍보한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개방형�사전설문)

질문�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 생활� 속
에서�실천하게�하려면�어떤�프로그램이�필요할까요?

한열정� :� 내가� 알게� 된� 방법을�인터넷에�올려서�소문을�퍼뜨린다.� 소문을� 퍼뜨려서�
알려주는�방식으로.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개방형�사전설문)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

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물을 게시하거나 배운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온 산출물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학급소

통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깨달은 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이 필요하다.

연구자� :�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존중해서� 생활에서도�
실천하게�하고� 싶어.� 그러려면�어떤�활동을�해야� 할까?

강협동� :� 나랑�좀�안�맞는�친구들하고�어떤�거를�같이�해보는�거요.� 예를�들어서�같
이�뭐를�만든다거나�아니면�같이�운동을�하면�친해질�수�있을�것�같아요.

연구자� :� 아� 오히려� 안�맞는�애들끼리�붙여라.� 이런� 거구나.
강협동� :� 네.� 맞는� 애들끼리� 하면� 걔네들만� 또�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애랑�

하면� 친해질�수도�있고�해보면�또�걔랑�잘�맞을� 수도� 있으니까.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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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얘를�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을�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실
천하고�싶어,� 그러면�어떤� 활동을�해야� 할까?

김명랑� :� 뭔가� 친구� 사이에� 어느� 정보� 양보를� 해야� 해요.� 자기주장만� 너무� 내세우
지�말고.

연구자� :� 양보하는�그런� 걸� 배우는�활동이�있으면�좋겠다는�거죠?
김명랑� :� 네.� 그리고� 모둠끼리� 회의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 양보나� 타협하는� 거를�

배우면�좋을� 것�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공감이는� 너랑�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다른� 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랑� 다른� 사람을� 보고� 그냥� 다르네.� 이렇게� 끝내
지� 말고� 나랑은� 이게� 다르고� 이게� 같구나.�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
계를�맺으려면�어떻게�해야�할까?

장공감� :� 다투는� 일이나�싸우는�이리� 없도록�최대한�친하게?�
연구자� :� 그런� 걸�하려면�무슨�활동을�해야�그렇게�연습할�수�있어?
장공감� :� 뭔가� 친구들이랑�더� 친해질�수�있는�활동.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학생들은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둠 활동을 활

용하여 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을 대

하면서 터득한 방법들이 또 다른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은 모둠 활동을 주로 활용

하여 운영하고 모둠원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다문화 관련 연

구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방향 설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매우 다양했으

며 비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정확한 목표 제시가 없

었다(남성희, 전종설, 2013).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문화역량 함

양’으로 구체화시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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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이

를 위해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 기반 설계 모형에 따라 체육과

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할 것이다. 학생들은 정규 교

과 시간에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역량 친화적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의 목표

다문화역량 함양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역량

의 구성요소인 다문화 인지, 다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로 구분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추상적인 목적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목

표를 기술함으로써 수업을 계획하는 데 유용할 것이며 학생들의 성취도

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 및�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다양한�집단의�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다문화�지식을�습득할�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할� 수� 있고� 나와� 다름을� 인

정하여�협력할�수� 있으며�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 있다.

셋째,�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타문화� 및� 다름에�

대해�인정하고�포용할�수� 있으며�나아가�공동체�의식을�가질�수� 있다.�

세부 목표는 구분되어 있지만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세 개의 세부 

목표가 치우침 없이 통합되어 성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

영해야 한다.

 다.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분

석하고 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준이 되는 

구성 원리를 도출하였다. 먼저, 다문화 교육 정책과 다문화 교육을 주제

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체육을 주제로 하는 프

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역량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

구인지, 체육 교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이 효과적인지, 정규 교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또,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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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원리는 내용 수준

과 방법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13>과 같다.

1) 내용 수준 : 체계성, 통합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할 때는 체계성과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

해야 한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제별로 산발적으로 내용을 조

직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프로그램의 틀이 필요하다. 다시 말

해,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고 통합적

으로 함양할 수 있으면서도 각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구분한 학습 요

소들을 어떤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고려하여 단계를 만들었

고 이를 구성 원리 중 체계성이라 한다. 김경숙 외(2019)는 스포츠를 통

한 다문화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새롭고 낯선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자

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셋째, 다른 사람과의 적

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의 단계

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

면서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수집) 이를 자신과 연결하여 탐색하면서 개

념을 이해하게 된다(연결). 그리고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공감). 다음으로 배운 내용을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

을 친구들과 토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표현). 마지막으로 활동을 통

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반성해보고(반성) 이를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

<그림� 13>� 프로그램�구성원리�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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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향유). 

단계 의미 주요 활동 세부 내용

Gathering
(수집하기)

주제를 학습하

는데 필요한 다

양한 환경과 소

재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수집한다.

친근한 자료 

확인하기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함

양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친근한 제

시하고 학생들은 이를 확인한다.

새로운 자료 

확인하기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함

양하기 위해 학생들이 평소에 경험

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한다.

의문 갖기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학습과 

관련된 의문을 갖는다.

Relating
(연결하기)

학생들은 주어

진 자료를 탐색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결지

어 생각한다.

탐색하고 

질문하기

학생들이 오감을 사용하여 자료를 

탐색하고, 질문하고 답하며 깊이 있

게 이해한다.

나의 경험과 

연결하기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깊

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한다. 

Empathy
(공감하기)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

과 공감하고 개

념을 이해한다.

생각 및 

느낌 나누기

탐색한 내용과 경험, 생각을 친구들

과 나누며 서로 공감한다.

개념 

정리하기

탐색한 내용과 자신의 경험, 친구들

과 나누고 공감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개념을 정리한다.

가치 

이해하기

앞서 진행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각 

프로젝트의 주제가 지닌 가치를 이

해한다.

Expression
(표현하기)

전 단계에서 말한 

경험과 이해한 내

용을 바탕으로 자

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모

둠 친구들과 새로

운 아이디어로 창

의적으로 표현한다.

자유롭게 

표현하기

이전 활동에서 경험하고 이해한 내

용에 대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토의하기

이해하고 경험한 내용을 다양한 분

야와 융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새로

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의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결정된 방법으로 모둠원과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Thinking
(반성하기)

활동 전반에 걸

쳐 이루어진 경

험, 공감, 표현에 

대해 되돌아 본

다.

발표하기
프로젝트 전체를 반성하기 위해 표현 

단계에서 만든 결과물을 발표한다.

나의 변화 

기록하기

프로젝트 전, 후를 비교하여 자신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 체크리스트, 인

터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한다.

생활에서 

실천하기

프로젝트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에서

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

천한다.

<표� 19>� GREET� 단계의�구체적�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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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 Gathering(수집), Relating(연결), Empathy(공감), 

Expression(표현), Thinking(반성)의 첫 글자를 따 GREET으로, 이를 생활 

속에서 향유하도록 하는 U(有)를 붙여 ‘GREET U’ 프로그램이라 이름지

었다. 또한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역량을 함양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하는 모습’을 표현

한 것이다.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표 19>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초

등 체육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교육 연구에 대해 분석하면서 본 연구에서

는 대안적 접근으로 통합적 체육 교육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

합의 의미는 3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

합, 다문화역량의 통합,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을 의미한다. 

먼저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

가원(2017)이 제시한 ‘주제 기반 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교과 간 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각 

프로젝트의 목표를 함양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배치하여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육과를 중심으로 국어과, 미술과, 사회과, 도덕과

를 융합하는 체육중심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

은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역량의 통합을 위해 프로그램의 단계를 구성함에 있어 

다문화역량이 모두 함양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프로젝트별로 하

나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모든 다

문화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단계를 구

성할 때,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였다.

‘Gathering(수집)’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접하며 프로젝트의 소

재를 만나는 동시에 다문화 태도의 구성요소인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Relating(연결)’ 단계에서

는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서 다문화 인지의 구성요소인 

‘자기 이해’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Empathy(공감)’ 

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다문화 

기술의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리고 개념을 이

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인지의 ‘다문화 지식 습득’

을 함양할 수 있다. ‘Expression(표현)’ 단계에서는 모둠원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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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토의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기술의 ‘다름을 인정하

며 협력하는 능력’과 다문화 태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Thinking(반성)’ 단계에서는 표현 단계에서 만

든 결과물을 보며 다문화 태도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함양

할 수 있고 자신의 변화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지의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반영된 다문화역량이며 이밖에도 다양

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단계를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3>� 다문화역량의�구성요소를�프로그램의� GREET� 단계로�반영한�모습



- 108 -

마지막으로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을 위해 학생들이 함

께 생활하는 학교 정규 교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

는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 시간

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력제고 프

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 

정규 교과 시간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 

2) 방법 수준 : 자발성, 소통성, 반복성

체계성과 통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소통성, 반복성

의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사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수준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구성 과정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켰으며 이는 자발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자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활동을 제시

할 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 중에 선택하도록 

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활동을 선정하는 방

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구성원들이 학급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종류 중 하나인 참여적 실행연구(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 방법은 

1995년 th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에서 체육 교육 연

구에서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등장하였다

(Enright, Eimear, & O'Sullivan, Mary, 2010). 이후 학생들이 체육을 경험

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학생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

고(Dyson, 2006), 더 나아가 학생들을 연구에서 주체적인 참여자로 위치

시키게 되었다. 

이 방법은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들의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수준의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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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Nieuwenhuys, 2004). 조용환(2015)은 참여자

를 연구 계획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과 해석을 거쳐 글을 쓰는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본 연구 방법의 가

장 큰 특징이라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적 실행연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서 부딪힌 사회적 문제들을 스스

로 해결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남채봉,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전면담과 연구자의 반성일지를 통해 알아본 다문화 학생들의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리로 자발성을 도출하였다. 학교에서 소외

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방법 수준의 구성원리는 소통성이다. 학생들이 학급소통 앱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캠페인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

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 간에 친밀감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묻는 사전설문에 친해지는 활

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

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깊게 관여할수록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함양에 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급소통 앱으로 ‘하이클래스’를, 캠페인 

활동을 위한 앱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였다. ‘하이클래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앱이다. 모든 구성원은 앨범과 알

림장, 과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게시판은 교사와 학생들만 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매

일 운동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용도로 자유게시판을 사용하였는데, 시간

이 지나고 익숙해질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감정을 올리거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 자신이 찾은 정보를 공유하는 학급 SNS로 변화

해갔다. COVID-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학생들은 

이 앱을 통해 친구들과 어색함을 풀고 대화 주제를 만들 수 있었다. 유

튜브는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통 

학생들이 표현 단계에서 제작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결과물을 부모님에게도 공유하고 다른 반 친구들

에게도 공유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습득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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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학급 소통앱 ‘하이클래스’와 유튜브 채널 ‘아

바타반’의 실제 운영 모습은 <그림 14>,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유튜브�채널� ‘아바타반’� 활용�모습

<그림� 15>� 하이클래스�앱을� 활용해서�소통하는�학생들의�모습

마지막 방법 수준의 구성원리는 반복성이다. 본 연구는 ‘자기 반성적 

실행연구 사이클 모형’(Kemmis & McTaggart, 1988)에 따라 ‘계획-실

행-관찰-반성’의 단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실

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나선형적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자가 상황을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실천을 추구하게 된다(강지영, 소

경희, 2011).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4개의 프로젝트를 반복 실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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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을 더

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성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프

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인

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제가 달라지고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표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결과물을 모두 다른 방법으로 산출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단순히 반복된다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 

 라. 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GREET U의 단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4가지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강현주와 정세리

(2019)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요소를 정리하여 밝힌 자아정체감, 

공동체 의식, 인정 및 관용, 문화 다양성을 각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

하였다. 

먼저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학습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주제별로 구분

하였다. 이때, 체육과의 5가지 영역 중 건강 영역은 자아정체감으로, 경

쟁 영역은 공동체 의식으로, 도전 영역은 인정 및 관용으로, 표현 영역

은 문화 다양성으로 대응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체육과 학습 요소를 중

심 내용을 선정하고 다른 교과의 성취기준을 반영하여 더 넓고 깊이 있

는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 과정에 학생

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처음 프로젝트는 교사가 제시하는 여러 활동 중

에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정하였다. 이후 프로젝트를 거듭할수록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하며 활동 순서와 

프로젝트 산출물을 어떻게 구성할지 학급 토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렇

게 진행한 프로젝트는 건강한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 MVP, 골프 크래프

트 게이머, 세계 여행가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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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크리에이터

가장 먼저 진행된 프로젝트는 ‘건강한 크리에이터’이며 총 14차시로 

진행되었다. 이는 5-6학년 체육과의 건강 영역에서 유형별 체력 증진 방

법을 배우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온라인 수업으로 건강체력의 종류와 건강체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인공지능 앱 ‘라이크핏’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3회씩 운동을 실천하였다. 또, 유튜브 운동클립 영상

을 만들기 위한 모둠 토의를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수

업에서는 모둠별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것을 함께 감상하며 

운동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운동 계획을 스스로 세웠으며 연구자가 제시한 유튜브 운동

클립 영상을 보며 자신들도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해당 활동을 표현(Expression) 활동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

이 운동한 내용을 인증하는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급 소통앱에 

운동 내역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존중

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였다. 또, 운동이 잘 

되지 않을 때, 좌절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체력 수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체력 향상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갔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학급소통 앱에

서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건강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목표
◦ 건강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

할 수 있다.

◦ 건강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유튜브 운동클립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체육

[6체01-02]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력 운동을 선택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6체01-03]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부족했던 체력의 향상을 체험함으로써 타

인과 다른 자신의 신체적 기량과 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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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6국03-06]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6도01-01]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지 못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도덕적으로 

상상해 보고, 올바르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한다.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

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미술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단계 성취기준 시수 활동 내용

Gathering
(수집하기)

[6체01-02] 1/14

▸PAPS 사진 감상하기

▸유튜브 운동 클립 영상 감상하기

 -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Relating
(연결하기)

[6체01-02] 2-3/14

▸인공지능 앱 ‘라이크핏’을 활용해 운동하며 운동의 

필요성 알기

▸영상에서 본 운동과 비슷한 행동을 해본 경험 이야

기하기

▸건강 체력의 종류 및 효과적 운동 방법 알기

Empathy
(공감하기)

[6도02-01]

[6국03-06]
4/14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알아보기

▸친구의 글에 존중과 배려의 댓글을 남기는 방법 연

습하기

[6체01-02] 5-6/14

▸건강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며 배운 방법 적용하기

 - 학급소통 앱 ‘하이클래스’에 운동의 결과와 느낌, 

다짐을 공유하고 격려의 소통하기

 - 존중과 배려의 글쓰기와 사이버 예절을 활용하여 

공감하기

[6도01-01]

[6체01-03]
7-8/14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 알기

 - 건강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며 나의 감정과 욕

구를 조절하기

▸건강체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적 기량

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Expression
(표현하기)

[6체01-03]

[6미02-03]
9-12/14

▸건강체력 운동을 해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건강체력을 기를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제작 토의하기

▸건강체력의 요소 중 하나를 골라 운동 방법을 설명

하는 유튜브 운동클립 제작하기

Thinking
(반성하기)

[6체01-02]

[6체01-03]
13-14/14

▸제작한 유튜브 운동클립 감상하기

▸친구들이 만든 운동클립을 보며 함께 운동하기

▸자신의 변화된 부분을 반성일지에 기록하기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실천일지 계획하고 실천하기

<표� 20>� ‘건강한�크리에이터’� 프로젝트�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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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운동� 내용을�학급소통�앱에� 공유하는�모습

<그림� 17>� 운동클립�영상을�촬영하는�모습�

<그림� 18>�운동클립�영상을�보며�함께�운동하는�모습 <그림� 19>�촬영한�영상을�편집하여�유튜브에�올린�모습



- 115 -

2)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로 총 13차시

로 운영하였다. 5-6학년 체육과의 도전 영역에서 거리 도전과 표적/투기 

도전을 융합할 수 있는 디스크 골프 종목을 중심 제재로 구성하였다. 디

스크 골프는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육 시

간에 소외될 수 있는 여학생이나 체력이 저조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뉴스포츠라 할 수 있다(김옥환 외, 2014). 학생들은 디스크 골프

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상

대의 기량을 극복하기 위해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교육

부, 2015c). 또 다른 모둠과 디스크 골프 경기를 하면서 모둠원의 기록에 

관용을 베풀면서 ‘인정 및 관용’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학

생들이 자신과 모둠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관용을 잘 베풀 수 있

도록 국어과와 도덕과를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디스크 던지는 방법과 디스

크 골프의 규칙을 알아보고 모둠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직접 기능 연습을 하고 디스크 골프 경기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골프 코스를 구성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과 유사하여 프

로젝트 이름을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

들이 직접 구상한 코스를 지도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사회과와 융합하

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프로젝트의 마무리로 인정 및 관용을 베풀 수 있

는 체육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학급 회의를 통해 10가지의 규칙을 정했다. 

이 규칙은 교실에 게시해두고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고 시

작하였고, 체육 수업을 마무리하며 규칙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

프로젝트 목표
◦ 플라잉 디스크를 정확하고 멀리 던지며 자신과 모둠원의 기록을 인정하

고 관용을 베풀 수 있다.

◦ 모둠원의 기록을 고려하여 코스를 직접 구성해 디스크 골프를 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체육
[6체02-01] 자신의 기록을 향상시키려는 거리 도전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한다.

[6체02-02] 거리 도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기록을 향

상할 수 있는 기본자세와 동작을 이해하고 도전 상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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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체02-05]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거나 상대방의 신체적 기량에 앞서기 위해 

수행하는 표적/투기 도전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한다.

[6체02-07] 표적/투기 도전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측정 및 점검하여 그 과정

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한다.

[6체02-08] 표적/투기 도전의 참여 과정과 결과를 반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한 자세로 도

전한다.

국어
[6국01-02]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조정하며 토의한다.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도덕 [6도04-01] 긍정적 태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삶의 태도를 습관화한다.

사회 [4사03-01] 지도의 기본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지역 지도

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한다.

단계 성취기준 시수 활동 내용

Gathering
(수집하기)

[6체02-01] 1-2/13

▸실내화, 우유갑 던지기 활동하기

▸플라잉 디스크 던지기

▸플라잉 디스크를 잘 던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Relating
(연결하기)

[6체02-02]

[6체02-05]
3-5/13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고 받기

▸생활 속에서 물건을 던지는 경험과 연결지어 디스

크를 멀리 던지기 위한 방법 생각해보기

▸디스크 골프의 규칙을 이해하고 게임하기

Empathy
(공감하기)

[6체02-02]

[6체02-08]

[6도04-01]

[6국01-07]

6-8/13

▸디스크 골프를 한 느낌과 방법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자신의 기록을 인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록 

향상에 도전하기

 - 어려워하는 모둠원의 기록을 보고 비난하지 않고 

공감하기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기록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Expression
(표현하기)

[6체02-07]

[4사03-01]
9-10/13

▸골프 크래프트 게임 준비하기

 - 코스를 지도에 표현하기 위한 모둠 토의하기

 -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된 디스크 골프 지도 만들기

 - 모둠원의 기록을 존중하며 만들기

Thinking
(반성하기)

[6체02-07]

[6체02-08]

[6국01-02]

11-13/13

▸골프 크래프트 게임 하기

 - 직접 만든 디스크 골프 지도에 따라 게임하기 

 - 자신의 기록을 인정하고 모둠원의 기록에 관용을 

베풀며 게임하기

 - 자신의 변화된 부분을 반성일지에 기록하기

▸인정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체육 규칙 만들기

 - 전체 토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규칙 만들기

<표� 21>� ‘골프�크래프트�게이머’� 프로젝트�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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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디스크�던지고�받는�연습을�하는�모습

<그림� 21>� 디스크�골프�경기를�하는� 모습

<그림 22> 디스크 골프 지도 구성을 위해 
모둠 토의를 하는 모습 <그림 23> 디스크 골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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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모두 MVP

‘우리 모두 MVP’ 프로젝트는 5-6학년 경쟁 영역에서 필드형 경쟁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총 18차시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필드형 경쟁을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

식을 경험하였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역

할극을 꾸미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서 한 명만 뛰어나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역할

을 다해야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제목을 ‘우리 모두 MVP로 

정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필드형 경쟁 중 학생들이 경험해본 발야구와 뉴스

포츠인 티볼을 함께 진행하였다. 뉴스포츠는 많은 연구를 통해 게임 규

칙이 쉽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유용하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재운, 2011).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도 학생들이 필드형 경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티볼을 

활용하였다. 또, 경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덕과와 융합하였고 학생들이 원하는 표현 활동을 진

행하기 위해 국어과와 미술과와의 융합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필드형 경쟁을 다양한 장르

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활동과 필드형 경쟁의 규칙과 종류

를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표현(Expression)을 위한 모둠 

토의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

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실제 발야구와 티볼 경기를 하면서 몸으로 직

접 기능을 익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둠과 함께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감상하는 활동을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필드형 경쟁을 경험하면서 티볼을 중심 

제재로 선정하였고 필드형 경쟁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장르를 찾아 공유

하였다. 그리고 표현 단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었

으며 역할극을 한 경험이 즐거웠다며 한 번 더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고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별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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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MVP

프로젝트 목표
◦ 필드형 경쟁(발야구, 티볼)을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 필드형 경쟁을 주제로 모둠원과 협력하여 역할극을 꾸며 발표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체육

[6체03-01] 필드형 게임을 체험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

갈아 하며 상대의 빈공간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구역을 돌아 

점수를 얻는 필드형 경쟁의 개념과 특성을 탐색한다.

[6체03-04] 필드형 경쟁 활동에 참여하면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게임을 수행한다.

국어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

로 소통한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

로 소통한다.

도덕

[4도02-04]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경청･도덕적 대화하기･도덕적 민

감성을 통해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6도02-02]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미술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단계 성취기준 시수 활동 내용

Gathering
(수집하기)

[6체03-01] 1-2/18

▸프로야구 경기 감상하기

▸다양한 종류의 필드형 게임 탐색하기

 - 발야구, 주먹야구, 티볼에 대해 알아보기

▸ 야구 동화, 야구 영화, 야구 미술작품 감상하기

 - 필드형 경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 필드형 경쟁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찾

아 친구들과 공유하기

Relating
(연결하기)

[6체03-01]

[6체03-04]
3-4/18

▸발야구 및 티볼 준비물을 관찰하고 사용 방법 탐색하기

▸야구 경기를 관람했던 경험을 떠올려 발야구 및 티

볼 규칙 추측해보기

▸발야구 및 티볼 규칙을 이해하고 직접 해보면서 전

략 및 기능 알기

Empathy
(공감하기)

[6체03-01]

[4도02-04]

[6도02-02]

5-6/18

▸필드형 경쟁을 해본 느낌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보기

 - 경쟁 상황에서 협동이 필요한 상황 이야기나누기

▸갈등이 생겼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아

보기

 - 필드형 경쟁 상황에서 모둠 내, 모둠 간 갈등이 생

겼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연습하기

[6체03-04] 7-8/18

▸필드형 경쟁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적용해보기

▸필드형 경쟁에 참여하면서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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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체 의식 고취하기

Expression
(표현하기)

[6미02-02] 10-11/18

▸발야구를 한 경험과 다양한 장르로 향유되는 필드

형 경쟁의 느낌을 시, 일기, 만화, 포스터, 캘리그라

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 ‘미리캔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친구들

과 공유하기

[6국05-04]

[6국05-06]
12-16/18

▸발야구 상황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역

할극 만들기

 - 역할극 구성을 위한 모둠 토의하기

 - 모둠 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 역할극을 위한 소품을 준비하고 연습하기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기

▸티볼 상황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작품 

만들기

 - 전체 토의를 통해 하고 싶은 활동을 3~5개 선정

 - 활동별로 원하는 학생끼리 모여 모둠 토의를 통해 

작품 제작하기

Thinking
(반성하기)

[6국05-04]

[6국05-06]
17-18/18

▸발야구 상황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하는 역

할극을 발표하고 감상하기

 - 필드형 경쟁을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며 느낀점

을 기록하고 나누기

 - 앞으로 스포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하기 위한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표� 22>� ‘우리�모두� MVP’� 프로젝트�세부� 내용�

<그림� 24>� 필드형�경쟁�장르를�찾아�공유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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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발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 <그림 30> 티볼 경기를 하는 모습

<그림� 25>� 발야구�경험을�바탕으로�만든�웹작품 <그림� 26>� 작품을�감상하는�모습

<그림� 27>� 발야구�역할극을�하는�모습 <그림� 28>� 티볼�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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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여행가

마지막으로 ‘세계 여행가’ 프로젝트는 5-6학년 표현 영역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을 경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문화 다양성’

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총 15차시로 진행되었다.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몸소 깨닫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을 직접 경험하고 

모둠별로 각자 나라를 정해 문화를 소개하는 가상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

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다문화 사회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도덕과와 사회과를 융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

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에 대한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국어과와 융합하였다.

블렌디드 수업을 위해 온라인 수업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민속

표현을 감상하였고 브이로그 제작을 위한 모둠 토의와 시화 작품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모둠 친구들과 직접 민속표현을 

경험하는 것과 브이로그 촬영 소재인 의상을 입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여행 브이로그에 담을 내용을 모두 학생들이 토의

를 통해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요청하는 물품과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조언을 하는 정도로 수업에서

의 역할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민

속표현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민속표현에 담긴 그들의 문화

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세계 여행가

프로젝트 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과 문화를 조사하며 직접 해보고 문화적 다양

성을 존중할 수 있다.

◦ 모둠끼리 국가를 정해 문화 및 민속표현을 담은 여행 브이로그를 제작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체육

[6체04-01]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민속표현의 종류와 특징을 탐색한다.

[6체04-02] 세계 여러 나라 민속표현의 고유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적합한 기본 동작을 적용한다.

[6체04-03] 민속표현 활동에 포함된 다양한 표현 방법(기본 움직임, 대형, 리

듬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감상한다.

[6체04-04]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마

음으로 참여한다.

국어 [6국05-01]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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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도덕
[4도03-02]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올바

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문화를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지닌다.

사회

[6사02-02]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7-04]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

적 요인을 탐구한다.

미술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단계 성취기준 시수 활동 내용

Gathering
(수집하기)

[6체04-01] 1-2/15

▸우리나라 민속표현을 담은 BTS 무대 감상하기

▸우리나라 민속표현 감상하기

▸세계 여러 나라 민속표현 감상하기

▸세계 여러 나라 민속표현 동작에 담긴 의미 생각하기

Relating
(연결하기)

[6체04-01]

[6체04-02]
3/15

▸필리핀의 ‘티니클링’ 탐색하기

 - ‘티니클링’을 감상하며 음악, 동작, 대형을 구체적

으로 탐색하기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티니클링’에 나오는 동작과 

대형에 대해 해석해보기 

 - ‘티니클링’의 의미 알아보기

Empathy
(공감하기)

[6체04-02] 4-5/15

▸느낌 나누기

 - 동작에 담긴 의미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 세계 여러 나라 민속표현을 감상한 느낌 나누기

▸필리핀의 ‘티니클링’ 배우기

[4도03-02]

[6사02-02]
6-7/15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는 필요성 

알아보기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을 감상하며 문화적 당

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인권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와 상대를 존중하는 태

도 기르기

 -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 기

르기

Expression
(표현하기)

[6미02-03]

[6국05-01]
8/15

▸시화로 표현하기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을 감상하고 시화로 나

타내기

 - 티니클링을 직접 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캔버스’

를 활용해 시화 그리기

[6체04-03]

[6체04-04]
9-13/15

▸여행 브이로그 준비하기

 - 모둠별로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 선택하기



- 124 -

[6사07-04]

 - 의식주 문화가 담긴 영상 제작을 위한 토의하기

 - 민속표현에 필요한 동작, 음악, 대형 토의하기

▸여행 브이로그 제작하기

 -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모둠원

과 협력하여 여행 브이로그 제작하기

 - 의복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의상 체험 활동하기

Thinking
(반성하기)

[6체04-03]

[6체04-04]
14-15/15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 브이로그 영상 감상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이 담긴 브이로그를 직접 

해보고 감상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부분 기록하기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여행 계획 세우기

<표� 23>� ‘세계�여행가’� 프로젝트�세부�내용

<그림� 31>� 세계�여러�나라의�민속표현을�찾아�공유하는�모습

<그림� 32>� 티니클링을�추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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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티니클링�경험으로�만든�시화

<그림� 34>� 세계� 여러�나라의�전통�의상�체험�모습

<그림� 35>� 세계�여행�브이로그�완성�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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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체육 모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하

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세운 계획과 달리 COVID-19의 

영향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계획된 프로그램이었기에 삭제하

지 않았다. 

1)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상황을 맞아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은 오

프라인 수업(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결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

이며 탄력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수업의 한 형태이다(Stein & Graham, 

2014). 이러한 수업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생긴 사회적 변화가 교육에도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면대면 상황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것을 넘어 각자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업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고(남정권, 2008),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인 학교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주 

3회는 온라인으로, 주 2회는 오프라인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에게 개별적인 학습

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또 접근성

과 편리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

며 면대면 과정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절감된다(Stein & Graham, 2014). 

그런데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위해 온라

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남정권(2008)은 블렌디드 러닝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는 존재하는 매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며 중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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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해야 한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원격학습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e학습터를 활용하였다(<그림 36>). 본 연구자는 

2019학년도부터 e학습터를 비롯한 미래교실네트워크(거꾸로교실 앱), 꿀

박사,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해왔다. 그 중 학습자

의 진도율 확인이 가능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e학습터를 학교 자

체의 LMS로 선택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림� 36>� e학습터�메인� 화면� 모습

 

둘째, 교사가 직접 실행하고 경험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학습자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필요했다. 모둠끼리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LMS를 구축하

기 전, 교사들과 다양한 LMS를 직접 실시해보고 학급에 적용하였다(<그

림 37>). 

<그림� 37>� 실시간�소통� LMS� 팀즈를�학급에서�구축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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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습자와 공동체를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블렌디드 러닝이 개

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

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학급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급소통 앱을 활용하여 결속

력을 높였다(<그림 38>).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과

제를 제출하고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블렌디드 러닝을 하

는데 효과적인 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활

동하며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38>� 학급소통�앱을�통해� 자유롭게�이야기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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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 모둠 구성

본 프로그램은 협력 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체육 모둠을 구성하였

다. 협력 학습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

을 강조하는 학습방법이다(Deutsch, 1949; Johnson & Johnson, 1989). 

Olivares(2008)는 협력 학습은 협동 학습과 달리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동의 노력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협력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능

력을 함양할 수 있다(Brookfield, 1987; Gokhale, 1995). 그러나 협력 학습

이 갖고 있는 이러한 효과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Cohen, 1994). 똑같은 협력 학습 방법이라 해도 수업을 계획한 교

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임규연 외(2015)는 협력 학습을 성공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는 학습자

가 지닌 특성이 있으며 교사가 학습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협력 학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

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육 모둠을 구성하는 데 기준이 된 것은 4가지이며 패 

안에서 구성원들이 이질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기준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원리 중 통합성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을 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둠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체육 수준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육 시간에 경쟁 활동을 할 때 어

느 한 모둠이 계속적으로 우세하지 않고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를 박진감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 기준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 첫 수업 시간에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을 측정하

였다. 세 번째 기준은 다문화역량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하나

의 모둠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실시한 다문화역량 

척도 검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출발점을 진단하였다. 이 결

과를 바탕으로 어느 한 모둠의 점수가 높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출발점

이 앞서 있는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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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해 줄 수 있고 그들이 보이는 태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준은 애니어그램 결과가 이질적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격유형 검사인 애니어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격유형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모둠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

록 했다.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격유형을 함께 모둠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모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체육 모둠

은 <표 2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준 뒤 ‘모둠 세우기’ 활동

을 진행하였다(<그림 39>). ‘모둠 세우기’ 활동은 서로 다른 학생이 모

둠으로 만나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활동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

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둠의 이름을 정하는 

창문 토의 활동, 펜 하나로 함께 모둠 이름 쓰기 활동, 구호 만들기 활동

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친밀감을 쌓고 난 뒤에는 모둠의 역할을 정하는 토의를 진행하

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둠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안내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고른다. 이때, 원하는 역할이 

겹치게 되면 모둠 내 투표를 통해 적절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소속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인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한다(최의창, 2010).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체육 

모둠 역할의 종류와 하는 일은 <그림 40>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9>� 모둠�이름을�정하는�토의�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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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모둠 역할의 종류와 하는 일

모둠 
이름 학생 문화적 

배경 모둠 역할 체력 
수준

다문화역량 
점수(%)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

자축방

강협동 일반 방향통 상 92.8 조력가

홍긍정 일반 방향통 상 83.2 낙천가

이행복 일반 기록통 중 67.2 조력가

박성실 다문화 음악통 중 95.2 중재자

이존중 다문화 체조통 상 76.8 조력가

장공감 다문화 준비통 하 80 조력가

놀라잠

박정직 일반 방향통 상 77.6 낙천가

박보람 일반 방향통 하 69.6 조력가

김지혜 일반 기록통 중 88 조력가

이끈기 일반 음악통 중 90.4 개혁가

전도전 다문화 체조통 상 72.8 낙천가

한열정 일반 준비통 중 92 지도자

치라고

김용기 일반 방향통 상 96 충성가

윤다정 일반 방향통 상 79.2 조력가

김명랑 일반 기록통 하 100 조력가

신노력 일반 음악통 하 68 예술가

석인내 일반 체조통 중 85.6 낙천가

최배려 일반 체조통 상 84 낙천가

김책임 다문화 준비통 중 74.4 사색가

<표� 24>� 체육� 모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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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전에 진행된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

이 체험적 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회성의 행

사는 학생들에게 흥미는 유발할 수 있지만 행사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러나 다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은 필수적인 활동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조작물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은 매우 효과

적이다. 본 연구자는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

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탐색해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였다. 

첫째, 영등포구 ‘다+온 센터’에서 진행하는 ‘찾아오는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다+온 센터는 2019년에 개소한 다문화교육지

원센터로 서울 남부지역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중심에서 다문

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

량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여기에서 ‘다+

온’은 다문화 교육에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을 실행(on)하자는 의미

를 담고 있다. 

‘다+온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의상체험, 악기체험, 전통놀이 체험, 만들기체험 등으로 구

성되었고 체험이 끝나면 세계시민교육까지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교사와 다문화 강사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선택한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계획된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

되었고 2021학년도 상반기에는 ‘다+온 센터’에서 학생들과 함께 체험

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지 않았다. 

둘째, 동천구에서 진행하는 진로 프로그램 중 교육기부 인증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2차

시 프로그램으로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리더십스

타일과 자기주도학습 방식을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친구

와의 관계 전략을 배우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검사에 진지하게 임했고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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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시간에는 친구들의 성격유형검사결과를 들으며 친구들에게 다가가

야 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다(<그림 41>). 

기관연계 프로그램으로 애니어그램 검사를 진행하며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 후에는 학급에서 모둠끼리 모여 우리 모둠의 성격유형에 대

해 알아봤다(<그림 42>). 친구들의 성격유형을 학습지에 정리하면서 친구

에게 다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

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고 친구

들의 성격 유형이 매우 다양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자신에

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림� 41>� 애니어그램�성격유형�검사�활동� 모습

<그림� 42>� 애니어그램�검사� 결과로�모둠�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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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두같이 하나되자 

띵동 퀴즈벨’에 교사와 학생 모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성별, 나

이,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는 퀴즈대회를 통해 함께 소통하

고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퀴즈벨은 유

치부, 초등부(저), 초등부(고), 중고등부, 성인부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총 

3라운드에 걸쳐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라운드부터는 zoom을 활

용하여 실시간 퀴즈대결을 펼쳤고 마지막 3라운드는 대결 장면이 유튜브

를 통해 생중계되었다(<그림 43>). 1라운드에는 학급의 모든 학생이 통과

되었고 2라운드에는 5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최종라운드에는 김책임 학생

이 진출했고 최종 3인에 남아 상품을 받게 되었다. 

학생들은 퀴즈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 

100개를 공부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이 

처음이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면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림 43> 실시간 퀴즈벨 참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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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

는지, 변화가 일어난 과정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역량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다문화 인지, 다

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역량은 나, 너, 우리

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 너, 

우리를 알고 사랑하며 나, 너,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

으로 함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역량별로 나타난 교육적 변화는 

<그림 44>와 같다.

 가. 나·너·우리를 새로 알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의 인지적 차원을 다문화 인지라 정의하고 자

기 이해, 다양한 집단의 문화 이해, 다문화 지식의 습득의 세 가지 세부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대

부분이 인지적 차원에만 머물러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다문화 인지

의 함양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연구로서 한계를 갖겠지만 인지적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변화를 통해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하윤, 2017) 인지적 차원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그림� 44>� 체육중심�통합프로그램의�교육적�효과�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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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문화 인지의 함양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적 효과로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면을 확인하며 자

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모둠 친구, 학급 친구, 주변 사람들과 마주

하며 느끼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1)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알게 되

었다. 평소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없었지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기록하고 반성하는 활동을 하면

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음 프로젝

트를 시작할 때, 학습활동을 할 때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할수록 자신의 표현과 상대방의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 신

호를 활용할 수 있다(Hammer, 1989). 

먼저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때 자신의 성격은 어

떠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은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

달은 것도 있지만 친구나 교사가 관찰하여 이야기해준 것으로 알게 된 

상황도 있었다. 

연구자� :� 원래� 협동이가�전에� 면담했을�때는�너� 자신에�대해서� 6에서� 7� 정도로� 알
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생각해봤을� 때�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
는�것�같아?�

강협동� :� 지금은� 8에서� 9�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세계� 여행가나� 우리� 모두� MVP하
면서�제가� 애들을�잘� 이끌고� 하는� 거를� 보면서�제가� 리더십이� 있다는�거를�
알게�됐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에� 대해� 뭐를� 새롭게� 알게� 됐냐고� 하니까� 성격
을�알게�됐대.� 어떤�성격을�알게�됐어?�

전도전� :� 뭔가� 좀�까불고.� 까부는데�잘하는?� 성격이요.
연구자� :� 아~� 까불면서�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잘하기도� 하는.� 맞아.� 다른� 친구들

이�도전이에�대해�그렇게�설명하더라고요.� 4학년�때는�별로�안�까불었나요?�
전도전� :� 네� 4학년� 때까지만�해도�조용히�있었어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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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

을 성찰하여 자신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견한 자신의 긍

정적인 성격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강화되었다. 전도전 학생은 면담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학급을 매일 웃음짓게 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다. 일례로 COVID-19로 인해 아침마다 화상으로 만나 인

사를 나누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다보니 여

러 상황에서 대화의 중심이 되곤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친구들이 시기

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도전 학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평소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을 깨부수는 발견을 한 학생도 있었고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인지한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냐
고� 물어봤더니� 나는� 친구들과� 잘�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이
걸�알게�된� 일이� 있을까?�

한열정� :� 이거� 처음� 시작할�때부터...� 그냥�싹�다�하면서�알게�됐어요.�
연구자� :� 그럼� 예전에는�어떻다고�생각했는데?�
한열정� :� 예전에는�그냥� 친구들이랑�놀긴� 노는데�자주� 싸우고�그런.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학생은 1년 전인 4학년 때도 연구자와 같은 학급이었다. 이 학

생은 친구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놀이시간에 친구

들과 놀 때에도 갈등이 자주 생겨 친구들의 미움을 사던 학생이었다. 무

엇보다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방과후나 방

학에도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열정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단 한 번도 친구들과 다툼이 벌어진 일

이 없었다. 열정이는 자신에게 생긴 이러한 변화에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친구들도 열정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질문� :�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무엇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적어
봅시다.

윤다정� :� 원래는� 소심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소심한�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
구들과도�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라는� 것과� 창의적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
닫게�됐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설문과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일정한 틀 안에서 자신의 한계

를 정해두고 있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원과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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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가둬 두었던 틀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

루어졌다. 

연구자� :� 성실이가� 예전에는� 너� 자신에� 대해� 6� 정도로� 아는� 것� 같다고� 했었어.� 그
러면�지금�생각해봤을�때,� 너는�너를�어느�정도�알고� 있는� 것�같아?�

박성실� :� 8점�정도?�
연구자� :� 왜?� 왜� 더�많이�알게�됐지?�
박성실� :� 더� 많이� 알게� 된� 이유는�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잘해지는�

게�많아졌어요.
연구자� :�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네가� 장점이�뭔지� 모르겠다고�말했었거든.� 그럼� 지

금�생각해보면�성실이가�알게�된�장점은�뭐야?�
박성실� :� 글씨를� 잘� 쓰는� 거랑� 꾸미는� 거를�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미리캔버스

도� 하다보니까.� 이제� 동생이� 맨날� 자꾸� 그림� 그린� 거� 예쁘다고� 해서� 계속�
그려달라고�해서�더�그리게�되고�그래서�그런� 것�같아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존중이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너의� 장단점을� 알게� 됐대.� 그럼� 새로� 알게� 된� 장점
은�뭐가�있어?�

이존중� :� 달리기를� 잘� 하는거요.� 티볼할� 때� 보니까� 제가� 달리기가� 빨라서� 점수를�
잘�얻었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지난번에� 선생님이�너한테� 너�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냐
고� 물어봤더니� 4�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 지금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알고�있다고�생각해?

최배려� :� 지금은� 저는� 점수로� 하면� 6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육을� 할� 때� 집중
력이� 좋다고� 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저한테�
유연성도�좋다고�하고.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에 시

도해보지 않았던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다보니 자

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하면서 평소 

학교생활에서 칭찬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다문화 아이들은 교사와 친구

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다른 학습활동에서는 의기소

침한 모습을 보였지만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육 시간에는 자

신의 신체적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 경험으로 자신

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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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끈기가�예전에는�너는� 너� 자신에�대해서� 7�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했
는데�지금은�얼마나�알고�있는�것� 같아?�

이끈기� :� 9� 정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뭔가� 잘� 구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아하고�안�좋아하는�거를�잘�구분할�수� 있는�것�같아요.

연구자� :� 맞아� 그때는� 네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걸� 잘� 모른다고� 했었어.� 뭘�
알게�됐어?�

이끈기� :� 옛날에는� 애니메이션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것도�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거나�피피티�만드는�거�좋아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냐고� 물
어봤더니�적성과�흥미를�알게�됐대.� 뭘� 알게�된거야?

김명랑� :� 제가� 체육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연관돼서� 하는�
거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지� 몰랐는데� 제가� 직접�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보니까� 흥미가�생긴�
거�같아요.�

연구자� :� 아~� 옛날에는� 그냥� 즐겁기만� 한�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구나.�

김명랑� :� 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평소에는 많이 해보

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봤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

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었다. 보통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

을 더 좋아하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

했다. 게다가 김명랑 학생은 자신이 체육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에서 

티볼과 관련한 그림을 그리거나 점토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됐다

고 한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전엔 친구들이 좋아하고 재미있

으니 마냥 체육을 좋아한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체육

에 흥미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안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과연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학생들은 체육

중심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모습에서부

터 자신의 깊이 있는 생각까지 알게 됐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

계인 Thinking(반성) 단계에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프로그램의 활동이 매우 다양

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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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상호작

용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

았다. 그런데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가 나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알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했고, 학생들은 애니어그램 

검사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자신과 다

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다

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자신과 다름을 이해하

고 인정한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 간에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윤정숙, 남상준, 2009). 학생들은 이 과

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모둠 활동이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상황에서 

자신과 성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경험했을 때 상대에게 대항하기보

다는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모둠�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 때� 너랑�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같이�해본�적� 있어?

김명랑� :� 네.� 지난번에� 치라고� 모둠� 할� 때� 책임이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
간� 척척� 풀어나가긴� 하는데� 책임이� 혼자� 풀어나가니까� 뭔가� 저희는� 책임이
가� (혼자)� 다� 하는�것�같은�느낌이�들었어요.�

연구자� :� 왜� 너� 혼자�다�하냐.� 이런�느낌인�건가?�
김명랑� :�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다� 같이� 한번� 풀어서� 해보고� 싶은데� 책임

이는�혼자�풀어나�가니까�약간�그런� 면에서�안�맞았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지난번� 면담에서� 명랑이가� 책임이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 안� 맞는� 것�
같다고�얘기했는데�혹시�지금은�달라진�게�있어?

김명랑� :� 네.� 있어요.� 책임이한테� 그래서� 혼자서만�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고� 말했
거든요.� 그랬더니�그러자고�바로�해서�같이�해결했어요.�

연구자� :� 그럼� 혹시� 그다음부터는�모둠토의가�어떻게�진행된�것� 같아?
김명랑� :� 애들이� 의견을�많이� 안� 내고� 그럴� 땐� 책임이가� 좀� 이끌고� 애들이� 의견을�

많이�내면�다같이�얘기해서�결정하게�된�것� 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김명랑 학생은 사전면담에서 김책임 학생과 모둠 활동을 하면서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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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에는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만 나쁜 채로 지나갔다. 그런데 함께 모

둠 활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책임이에게 다 같이 해보자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책임이도 명랑이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며 갈등 없

이 모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명랑이는 사후면담에서 책임

이가 혼자서 모둠 토의를 이끄는 것이 토의 진행이 더딜 때는 도움이 된

다고 말하며 책임이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프로그램 초반

에는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고 거리감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다

른 사람을 겪었을 때 인식하는 방법이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 모둠� 안에� 있는�친구들에�대해�하나씩�설명해볼까?
최배려� :� (생략)� 그리고� 공감이랑�행복이는�너무�말을�안� 해서�어떤�성향인지�모르

겠어요.� 선생님이�의견�하나씩�생각해오라고�할�때만�말해요.�
연구자� :� 걔네는� 왜� 그럴까?�
최배려� :�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말을� 했다가�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안�

하는�것�같아요.�
연구자� :� 아� 걔네도� 그런�마음이었을까?�
최배려� :� 네
연구자� :� 그럼� 배려는�그런� 마음을�알아서�걔네가�좀�이해가�됐어?�
최배려� :� 저는� 저랑� 똑같으니까�이해가�됐던�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최배려 학생은 모둠 안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의견을 잘 말

하지 않는 두 학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을 부정적으

로 생각하지 않았다. 모둠 토의 상황에서 자신은 열심히 말하는 데 의견

을 제시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답답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자신도 예전

에 비슷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배려 학생은 자신과 다르다고 느낀 사람에게 공감을 하며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최배려 학생이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이러한 

태도는 모둠 활동에서 다른 모둠원에게 모범이 되었고 서로의 다름을 존

중하고 인정하며 모둠 활동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연구자� :�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랑� 놀� 수도� 있잖아.� 뭔가� 계속� 안� 맞는� 애.� 걔랑�
놀�때�그� 애에� 대해서�열정이는�어떻게�생각하는�것�같아?�

한열정� :� 예를� 들어서� 노력이는� 저랑� 생각이� 좀� 안� 통하는� 애거든요?� 그래도� 잘�
놀아요.� 어떨�때는�제�방식으로,� 어떨�때는�걔�방식으로.

연구자� :� 아� 그러면� 서로의�방식을�존중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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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열정� :� 네.�
연구자� :� 이� 방법은� 어떻게�노력이랑�사용하게�된�거야?
한열정� :� 지난번에� 역할극� 만들� 때,� 저랑� 도전이랑� 누가� 낸� 의견으로� 대사할지� 정

할� 때,� 서로� 번갈아서� 정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랑도� 그렇게�
해봤는데�안�싸우고�잘�놀게� 됐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

가 실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바로 서로의 다름을 공평하게 분담하

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공평하게 한 번씩 그 불편

함을 견디는 것이다. 또, 한열정 학생은 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실천한 

것을 일상에서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이 방법을 통해 노력이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비다문화 학생들은 다문화 친구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연구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비다문화 학생들은 다문

화 학생이 다문화라는 이유로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언어적 차이로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을 인지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비다문화 학생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진 않

았던 것이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추상적으로 그들이 다문

화임을 알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알게 되면서 그들

을 더 이해하게 됐다. 

연구자� :� 끈기가� 아는� 우리� 주변에� 우리� 문화랑� 다른� 친구들이� 있는� 사람� 중에� 아
는�친구�있어?

이끈기� :� 음..� 도전이랑�방희랑�가현이요.
연구자� :� 걔네를�대할�때�뭔가� ‘아�우리랑�문화가�좀�다르구나.’라고�느껴본�적�있어?�
이끈기� :� 네.� 도전이네� 집에서� 뭐� 먹으려고� 하면� 도전이가� 맨날� 쌀국수를� 먹거든

요.� 그런�거에서�느꼈어요.
연구자� :� 도전이는�왜� 쌀국수를�먹어?�
이끈기� :� 도전이는� 아무래도� 한국인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에서� 먹던� 게� 맛있으니

까�그렇게�먹는�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런데�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음식� 아니야?� 도전이는� 왜� 쌀국

수를�좋아한대?
이끈기� :� 저도�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도전이가� 중국에� 있을�

때�쌀국수를�많이�먹었대요.� 중국에서도�많이�먹는�음식이라고�하더라고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면담을 보면 이끈기 학생은 부모님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전도전 학생

과 자주 어울리는 사이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인 도전이가 자주 먹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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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알고 있었다. 전도전 학생이 다문화 학생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도전이가 처음 7살에 한국에 왔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부

터 본인은 중국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중국에 대

한 내용을 배울 때 자신이 중국에서 온 다문화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래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도전 학생이 다문화임을 알고 있었고 어

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한글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도전이와 

자신이 문화적으로 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단지 도전이의 가정생활을 

알고 있는 끈기만 음식문화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끈기는 이러한 

차이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자신이 잘 모르고 있던 중국에 대한 지식을 도전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나랑�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친구랑� 대화를� 하거나� 모
둠�활동을�할�때� 그�친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게�변한�것�같아?�

김명랑� :� 얘는� 그냥� 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
까.�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
우도�있는데�그래도�마음속으로는�인정하는�편이에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김명랑 학생은 학급에 있는 다문화 학생을 봐도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보니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제는 객관적인 위치

에서 자신과 상대의 의견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모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기록통으로써 정리하다보니 이렇게 

생각하게됐다고 말한다. 이렇게 서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다문화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자� :� 그러면�친구네�집에�놀러갔을�때�우리�집이랑�좀�다른�것�같다고�느낀게�있어?�
최배려� :� 석인내� 집이랑� 우리� 집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쪽에는� 거실이� 커서�

거실에서�많이�있는데�저희는�방이�많아요.
연구자� :� 약간� 집� 구조가� 달랐구나.� 그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다르다고� 느낀� 것

은�없어?
최배려� :� 음...� 없었던� 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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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려 학생과 이존중 학생은 국내에서 태어나고 중간에 홀로 한국인 

아버지가 키웠기 때문에 비다문화 학생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장공

감 학생 또한 국내에서 태어났고 베트남 국적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지만 비다문화 학생과의 교류가 매우 적어서 다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감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음식을 알게 되

면서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다. 다문화 

학생 중 중도 입국한 전도전 학생은 어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부모님

이 집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

용한다는 것과 집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 학교 급식과 다르다는 것 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서로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비롯된 차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

아들이는 것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화적 편견이 생기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이선영, 2016). 조영달 외(2010)는 초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또래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했다. 문화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동질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식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을 알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

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앎의 즐거움 느끼기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을 인식

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다문화역량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

작될 때, 연구자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문화 간에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김미진 

외, 2019).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상황에 적절한 행동

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입식 교육으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

에 따라 본 프로그램에서는 협력 학습의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학습

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세계여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맡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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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세계여행 브이로그 컨셉의 문화 

소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여행을 

간 것처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각자 제작한 영상을 편집하고 수

정하기 위해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됐다. 

연구자� :� 배려는� 프로그램하면서�무엇을�배울�수� 있었던�것�같아?�
최배려� :� 저는�제가� 지난� 면담에서�원래� 해외여행을�다녀본�적도� 없고� 그래서�세계

여행을� 하려면� 저희가� 중국에� 대한� 걸� 너무� 모르니까� 검색을� 하잖아요.� 그
래서� 모르는� 걸�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이런� 전
통이�하나씩�있구나.� 놀이도�있고.� 날씨도�다�다르고�이런�걸�알�게�됐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럼� 너네� 모둠에서� 처음에� 어느� 나라로� 할지� 정할� 때� 배려는�
어느�나라를�하고�싶었어?�

최배려� :� 중국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중국의� 음식을� 떠올려보면� 짜장면이나� 만두
를�생각하는데� 마라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의)� 여러� 가
지� 음식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음식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통놀이� 담당인데� (중국의)� 놀이를� 몰랐어요.� 그런데� 놀이를� 네� 가지
나�알게�됐고�중국이�더� 궁금했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윤다정� :� 우리나라의�전통놀이,� 춤은�별로�없는�줄�알았는데�엄청� 많았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전도전� :� 베트남에�문화를�알게� 됐다.
(전도전,�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이끈기� :�다른�나라의�문화들이�멋져�보이고�베트남의�쌀국수�뜻도�더�깊이�알�수�있었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학생들은 제작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게시하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했

다. 영상을 감상하며 친구들이 잘한 부분을 찾아 칭찬해주는 활동에 참

여하기 위해 다른 모둠의 영상을 꼼꼼히 감상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

는 지식을 볼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처음 알게 

된 사실에는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여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한국, 중국,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

고,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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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김책임� :� 세계여행가� 활동� 중� 브이로그를� 만드는� 게� 있었는데,� 한� 가지만� 꼽자면�
티니클링이�필리핀뿐만�아니라�동남아�전체�놀이였다는�것을�알게�되었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박성실� :� 유명한� 곳은� 대부분�큰�건물이다.
(박성실,�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이행복� :� 중국의� 문화랑�한국의�문화,� 베트남에�문화�그리고�수업시간에�배운�것들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그런데 학생들은 지식을 습득할 때,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습득한 지식

을 더욱 잘 기억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표현

에 대해 학습했는데 학생들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직접 춰본 필

리핀의 전통무용인 티니클링이었다. 초등학생들은 움직임을 통해 학습할 

때 학습 효과가 더 좋다(김경숙 외, 2019).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한 것처

럼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더 

잘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 :� 다른�문화에�대해�알게�된�게�베트남의�티니클링이었대.�이게�무슨�말이야?�
김명랑� :� 티니클링이�베트남의�전통무용인�걸�알게� 돼서� 그렇게�적었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한열정� :� 티닝클링이�베트남�나라에�문화� 놀이인�걸�알게�됐다.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체육,� 스포츠에�대해�새롭게�알게�된� 것이� 있나요?�
최배려� :� 티볼을� 할� 때� 허리를� 돌려서� 치는� 거랑� 스포츠문화는� 티니클링이� 대나무

로�박자에�맞춰�추는� 춤인� 걸�알았다.
(최배려,�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을 포함하여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

다보니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문화와 그 특징을 이해하게 됐다. 문화 간

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나아가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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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확인함에 따라 본 연

구자는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듯 개인마다 성별, 성격, 취향, 신체 능력, 

학습 능력, 경제력 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지도할 수 있었다.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이존중� :� 다른� 나라마다�전통춤�문화가�다�다양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이존중,�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최배려� :� 나라마다� 음식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의상의� 이름,� 전통놀이�
이름,� 날씨,� 유명한� 곳을� 알게�되었다.

(최배려,�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다른� 문화에�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있
다면�무엇인지�설명해주세요.

장공감� :� 다른� 나라의�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춤과� 의상� 등등을� 새롭게� 알게�
된�것�같고� 여러� 음식을�알게�된�것�같다.

(장공감,�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학생들은 다른 

모둠의 세계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을 스스로 검색하

며 적극적으로 감상하였다.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해 관심이 생

겨 찾아보기도 했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해서도 검색해보았다. 문화에 

대한 지식 탐구의 즐거움을 깨달은 학생들은 앞으로 다문화 관련 지식을 

마주할 때 더 흥미롭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해�관심이�생긴�것� 같아?�

윤다정� :� 음..� 네.�
연구자� :� 왜요?�
윤다정� :� 세계여행가�하면서�제가� 뭔가� 몰랐던�걸�새롭게�알게�된�것도�있어서요.�
연구자� :� 그럼� 관심이�생겨서�무언가�한�게�있어?�
윤다정� :� 인터넷에�찾아보기도�했어요.
연구자� :� 뭐를?�
윤다정� :� 중국의� 특징이나�일본의�특징,� 문화�그런�거� 찾아봤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의� 명랑이와� 지금의� 명랑이를� 비교했을�
때�다른�문화에�대한� 관심이�생긴� 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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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 네.� 예전에는� 다문화에� 약간,� 조금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나라�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하고� 나니
까�다른�나라�문화도�재미있고�찾아보게�되는� 것�같아요.�

연구자� :� 아~� 찾아본�적도�있어?
김명랑� :� 네.� 네이버로� 그때� 다른� 모둠이� 베트남이나� 중국�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찾아봤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그런데 연구 참여자 중 김책임 학생은 ‘세계 여행가’ 프로젝트에 참

여하면서 앎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아래의 사전면담에서 나타나듯

이 책임이는 이미 여러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검색을 해보는 학

생이었다. 책임이는 알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친구들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책임이는 동양이 아닌 서양에 있

는 나라들로 여행을 떠나는 프로젝트를 했다면 문화에 더 호기심이 생기

고 수업이 재미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연구자� :� 혹시� 다른� 나라의�문화에�대해�알고�있는�것�있어?
김책임� :�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는� 없는데,� 아시아� 쪽� 그런� 문화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역사까지는� 아니고.� 대충� 음식이나� 그런� 거요.� 중국이
나� 인도� 그런� 쪽은� 향신료를�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서� 볶음밥이요.� 그리고�
요�옆에�일본�쪽에는�섬나라니까�물고기를� (활용)한� 게�많아요.�

연구자� :� 그렇구나.� 이런�건�어떻게�알게� 됐어?�
김책임� :� 저는� 약간� 궁금해서�조사해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내용� 검색하다

가� 인터넷을� 보면� 다른� 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워서� 클
릭했더니�아주� (손가락�엄지를�올림).

연구자� :� 만족스러웠나요?
김책임� :� 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것�같아?�

김책임� :� 사실� 세계여행가� 할� 때� 한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가까운� 동아시아� 쪽이
었잖아요.� 근데�그거는�거의�알던�거라서� (관심이�생기진�않았어요.).�

연구자� :� 아� 이미�알고�있는�거라�크게�흥미를�불러일으키진�못했던�거네.�
김책임� :� 네.� 사실�서양� 이쪽이었으면�재미있었을�것�같아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세계여행가’� 프로젝트� 중� 표현� 단계를� 위해� 모둠별로� 세계여행을� 떠날� 나라를�
정하는� 모둠� 토의를� 진행했다.�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학생은� 베트남과� 중국� 출신
의� 학생들이� 있으니� 국가를�베트남,� 중국,� 한국으로� 해서� 아이들이�자신이�잘� 알고�
있는�문화를�설명하게�하고�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세�가지�나라를�이야기해주
고�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모둠� 토의를� 하던� 중� 협동이가� 프랑스를�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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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야기했다.� 달팽이� 요리에� 대해�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끈기는� 멕
시코에� 타코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며� 자기� 모둠에서는� 멕시코를� 꼭�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이들이� 다른� 나라를� 원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좀� 당황했다.�
왜� 아이들은� 중국과� 베트남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을까?� 이번� 프로젝트는� 소
규모� 모둠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게� 했어야했나?� 당황했지만� 아이들
에게는� 우리의� 주변� 나라에� 대해� 먼저� 여행을� 떠나보고� 프로젝트를�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꼭�다른� 나라로�떠나는�브이로그를�제작해보자고�하며� 상황을�마무리했다.�

(교사�반성�일지)

이상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

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볼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상대와 상호작용할 때,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둠 활동을 통해 상호

작용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할 수 있었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데 즐거움을 느꼈다. 

나. 나, 너, 우리를 사랑하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의 정의적 요소를 다문화 태도라 정의하고 

긍정적 자아정체감,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공동체 의식을 세부 역

량으로 제시하였다. 다문화역량의 정의적 요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선

행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박지영(2014)

은 정의적 요소를 다문화 감수성이라 표현하며 다양한 사람과의 의사소

통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 긍정적인 정서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

에 초등학생들이 꼭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수재, 채진영, 2015). 

따라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개방적인 태도

로 대하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

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다문화 교

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김민웅, 황재동, 2018).

1) 나를 존중하기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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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보다 자

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을 지속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라미 외, 2018).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다문화 학생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학교 안에는 다양

한 원인으로 아이들이 소외와 위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프

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

며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 그럼� 책임이는�자기� 자신을�어느�정도로�좋아하는�것�같아?�
김책임� :� 7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머리는� 있어서�

그거를�보완할�수�있는�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프로그램을�하면서�책임이가�책임이를�더�좋아하게�된�이유가�있을까?�
김책임� :� 프로그램이� 체육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킬이나�힘� 그런� 게� 좀� 는� 것�

같아요.� 아직�좀�부족하긴�한데�전보다�나아졌으니�좀�좋아진�것�같아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오늘�티볼� 수업에서�책임이가�공격� 차례에서�친구들에게�지금�달려야�할지�말아야�
할지�큰소리로�알려주는�모습을�보였다.� 평소에는�친구들과�그늘에�앉아서�수다를�떨
거나�딴짓을�해서� 지도를�받곤� 했는데� 지금은�체육� 시간에� 주도적인�역할을�하고� 싶
어한다.� 그러데� 이건� 책임이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평소에� 자주� 배가� 아파
서� 체육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공감이도� 점수판을� 넘기며� 홈으로� 들어오는� 모둠� 친구
들에게�응원을�해주고�있었다.�아이들이�점점�티볼�수업에�빠져드는�것�같다.�

(교사�반성�일지)

위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책임이는 평소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

던 것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신체활동에 많이 참

여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체력을 기를 수 있어서 자

신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책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

정이에게도 나타났다. 

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다정이에게�생긴�변화는�무엇일까?
윤다정� :� 살짝� 자신감이�생긴� 것�같아요.�
연구자� :� 어떤� 자신감이�생겼어?�
윤다정� :� 원래는� 연극을� 할� 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뭔가� 이번에는� 살짝� 크게� 말

한�것�같아요.�
연구자� :� 평소와� 다르게� 연극을� 할� 때� 좀� 더� 큰� 목소리로� 한� 것� 같다는� 거지?� 왜�

그런�자신감이�생겼을까?�
윤다정� :� 친구들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서� 크게� 말해야지� 생각하고� 크게� 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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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아요.� 다음에도�연극을�할�때�그렇게�할� 수� 있을�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오늘은� 발야구를� 주제로� 역할극을� 하기� 위해� 다� 같이� 한마루로� 갔다.� (중략)� 1
시간� 동안� 모둠별로�역할극을�연습할�시간을�줬지만� 5학년이�되고� 처음� 하는� 역할
극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잘�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역
할극에� 두각을� 보였던� 열정이가� 포함된� 놀라잠� 모둠부터� 역할극을� 시작했다.� 그런
데� 모둠을� 무대로� 올려보내고� 한가지� 간과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평소� 발표를� 어
려워하는�보람이가�놀라잠에�있는� 것이었다.� 불안한�마음으로�보고� 있는데�괜한�기
우였음을�증명이라도�하듯� 보람이가�큰소리로�대사를�하며�자신�있게�연기를�했다.�
나는�너무� 감동적이여서�무대가�끝나자마자�보람이를�아주�크게�칭찬해줬다.� 그� 효
과였을까.� 모둠마다� 목소리� 작게� 발표하는� 학생인� 행복이와� 다정이,� 공감이� 모두�
큰�소리로�역할극을�발표했다.

(교사�반성�일지)

다정이는 평소 학급에서 말을 잘 하지 않지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집중

하며 듣고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발표를 할 때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역할극을 할 때, 매우 큰 목소

리로 대사를 쳤다. 자신감이 생겨서 대사를 크게 한 것인지 대사를 한번 

크게 해봤더니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정이는 답하지 못했

지만 교사가 판단하기에 축제처럼 즐기는 분위기였던 역할극 발표시간에 

긴장이 풀려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에 

더 큰소리로 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다정이가� 자신을�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를� 점수로� 표현해� 보자면� 몇�
점인�것�같아?�

윤다정� :� 10점?�
연구자� :� 왜?�
윤다정� :� 옛날에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제가�너무� 좋아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럼� 외모� 말고� 성격,� 행동�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평가하면� 그

래도� 10점이야?�
윤다정� :� 네.� 성격은� 이제�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잘)� 말하고� 그래서� 10점인�것� 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의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정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긴 

자신감이 누적되면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아졌고 또 이것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다정이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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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존중이는�너� 자신을�몇�점�정도�좋아하는�것�같아?�
이존중� :� 10점이요.� 저니까�좋아요.�
연구자� :�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의� 모습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그걸�얘기해주면�되는�거야.�
이존중� :� 체육을� 잘하는�것� 같아요.� 올해는�티볼이랑�발야구�한� 게�도움이�됐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협동이는�협동이가�어느� 정도� 좋아하는�것�같아?
강협동� :� 저는� 8점이요.� 왜냐하면요.� 원래는� 제가� 저는� 별로� 창의적이지�않다고�생

각했거든요.� 근데� 연극을� 할� 때� 의견� 내고� 그럴� 때�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배려는� 너� 자신을�어느�정도�좋아하는�것�같아?
최배려� :� 저는� 7� 정도� 좋아하는�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너무� 소심해서� ‘나는� 진

짜� 멍청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도전이�말을� 들어보니까�게임을�하는
데� 제가� 도전이�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한� 대요.� (떼를�
쓴대요)� 그래서� 도전이가� ‘이럴� 땐� 이렇게� 많이� 말하면� 안� 돼.’라고� 해줬어
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지키는구나�
이런�생각도�들고�제� 자신이�소중하다는�걸� 알게�된�것�같아요.

연구자� :� 그러면� 너� 자신을�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데�우리가�올해�프로그램을�하는�거에서�영향을�받은�게� 있을까?�

최배려� :� 저희� 그때� 애니어그램�검사한거�그게� 영향을�준�것�같아요.�
연구자� :� 왜요?�
최배려� :� 저희가� 그� 어떤� 거를� 뭐� 잘하고� 그런지�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제

가�되게�소중한�사람이�된� 것�같았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러면�공감이가�생각했을�때�나는�내가�이만큼�좋다를�숫자로�표현해보자.�
장공감� :� 9점이요.�
연구자� :� 왜?�
장공감� :�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문화를� 배우니까� 좋고� 엄마랑� 베트남�

음식을�맛있게�먹고�언어까지�배우니까�좋다고�느껴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존중이와 협동이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자신

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나아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프로그램

의 내용이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서 학생들 각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 공감이는 학교에서 매우 조용한 모습이었기 때문

에 자아존중감이 낮지 않을까 걱정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바탕이 되는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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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향상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이 자신과는 다른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애정과 확신 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

호(2012)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이때, 자아존중

감은 학생의 주요 주변 인물인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반

응에 의해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면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

는 것 같은지, 이것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봤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또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미지였다.

연구자� :� 설문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냐고� 하니까�
‘까불이’로�보이는�것�같대.� 누가�너한테�이렇게�말했어?�

전도전� :� 아니요.� 지금까지� 5학년을�보면�뭔가� 장난을�많이� 치는�것�같아가지고.�
연구자� :� 아~� 그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전도전� :� 괜찮아요.� 저라는�이미지가�있으니까?�나만의�이미지.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도전이는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급의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하는 

학생이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의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장난이 많

은 낙천적인 성격을 친구들도 좋아하고 잘 웃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앞선 면담에서 3, 4학년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허용적인 분위기의 학급에

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과 교사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설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 같냐고� 물어봤
더니� ‘모범생’으로� 보이는� 거� 같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말을� 잘� 들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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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거래.� 그러면�혹시�이렇게�생각한�상황이나�이유가�있을까?
한열정� :� 음.� 할아버지가�이제�저�스스로�공부한다고�칭찬해줘서�그렇게�생각했어요.�
연구자� :� 그럼� 열정이가�생각했을�때� 모범생처럼�보이는�게�좋은�것�같아?�
한열정� :� 네.� 다른�사람들한테�피해를�안� 끼치고�그러니까요.
연구자� :� 그럼� 친구들이�바라보는�열정이는�어떤� 사람인�것�같아?�
한열정� :� 음.� 같이�잘� 노는� 친구인�것�같아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열정이는 4학년 때 모둠 활동을 어려워하던 학생이었다.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아 친구들과 갈등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에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과제도 잘 제출했다. 학급에서 정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지키

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자신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모범생 이미지를 갖췄다고 만족한 것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 같냐고� 물어봤
더니� 친절하거나� 좋은� 친구인� 것� 같다고� 했어.� 누가� 너한테� 이렇게� 말해준�
적이�있어?�

장공감� :� 아니요.� 친구한테�들어본�적은�없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래서� 너한테�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의� 부탁

을� 잘� 들어줘서� 그런� 것� 같대.�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잘� 들어
주는�사람처럼�보이는�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

장공감� :� 도와줄� 수� 있어서�좋다고�생각해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공감이는 학급 내에서 친구들과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사

람에게 보이는 이미지는 친절하고 좋은 친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평소에 

친구들이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잘 도와주기 때문이

다. 친구들에게 학용품을 잘 빌려주고 심부름을 같이 가주는 모습을 종

종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이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에 만족하고 있었다. 

연구자� :� 설문에서�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 다른� 애들이� 볼� 때� 너
는�어떤�사람으로�보이는�것� 같아?

박성실� :� ‘다른�나라� 사람이라서�얘기를�잘할� 수�있을까?’라고� 생각할�것� 같아요,�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해?�
박성실� :� 한국어를�아직� 완전히�알진� 않으니까.� 소통하기�어려울�순� 있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들이� ‘아� 쟤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하기� 힘

들겠다.’라고�생각하는�게� 성실이는�어떤� 것�같아?�
박성실� :�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소통하기가� 어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라서� 이

해해요.
연구자� :� 그러면� 친구들이�너한테� 말을� 하다가� 네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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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그럴�땐�보통�어떻게�해?�
박성실� :�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고.� 저도� 중국� 선생님(이중언어선생님)이

랑� 공부하다� 보니까� 말을� 알게� 돼서.� 그리고� 애들도� 최대한� (제가)� 알아듣
는� 걸로(알아� 듣게)� 설명을� 해주니까(소통이� 안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좋았던�것�같아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성실이는 자신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

들과 의사소통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사는 성실이가 하는 

말의 조각을 맞춰 이해할 수 있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실이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친구들이 성실이가 한국어를 능숙

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놀이에서 제외시키거나 따돌리는 일이 없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함께 어울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

게 말하지 못한 경험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친구들도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를 공부

한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늘어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었다. 심

태영과 박기용(2014)은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교육모형을 실시

하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증진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활동이 신체를 단련하고 타인과 함께 즐거움과 심리적 안정을 경

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었다. 

연구자� :� 과제를� 하다가�실패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안� 좋아질� 수
도� 있고,�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같아?�

이끈기� :� 살짝� 짜증이�나니까�잠깐만�내고�머리를�식힌�다음에�다시�시도해요.
연구자� :� 다시� 시도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럼�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

을� 하면서�활용해보거나� 이� 방법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을까?� 하다가� 잘� 안�
될�때,� 이렇게�해봤다.�

이끈기� :� 티니클링�할� 때� 그� 발� 움직일�때� 잘해야�되는데�발이� 꼬여서�잘� 안� 됐어
요.� 그때는�일단�다시�시도를�해보고�성공할�때까지�계속�연습했어요.

연구자� :� 계속� 시도해보는�걸� 했구나.� 그래서�결국�잘했어?
이끈기� :� 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을� 하게� 되거나� 뭔가� 열심히� 하는� 일들이� 잘� 안�
돼.� 그러면�성실이는�어떻게�해?�

박성실� :� 잘� 하기�위해서�여러�번�시도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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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 여러� 번� 시도하는�방법을� 이� 프로그
램을�통해서�알게�된� 게� 있어?�

박성실� :� 티볼이요.� 처음� 하니까� 치는� 게� 멀리� 안� 나가고� 그래서� 티볼을� 잘� 치기�
위해서� 타격을� 맞추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꼭�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
도�공을�어디에�올려놓고�치는�연습을�했어요.

연구자� :� 그랬더니�실력이�좀� 늘던가요?�
박성실� :� 네.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회복탄력성을 기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회피하지 않

고 스스로 행동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홍은숙, 

2006). 위 면담에도 나타나듯 끈기와 성실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잘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침내 이들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고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었다. 다음은 모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회복탄력성을 기른 학

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뭐� 과제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안� 좋
아졌을�때�어떻게�대처하는�것�같아?�

김명랑� :� 다시� 해보거나�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찾아서� 그� 부분만� 고치거나� 하는�
것�같아요.�

연구자� :�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다시� 하거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해봤던�게�있어?�

김명랑� :� 소고춤� 같은� 경우에는� 동작에서� 뭔가� 박자가�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처음
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거만�고치니까�또�완벽하게�돼서�좋더라구요.�

연구자� :� 박자가� 안� 맞는걸�아무도�몰랐으면�좋겠다고�생각했잖아.� 그런데� 왜� 고치
게�된거야?

김명랑� :�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다� 뭔가� 귀찮은데� 그러면서�
또�바꾸긴�바꿔야�될� 것� 같고.�

연구자� :� 누가� 알려줬어?�
김명랑� :� 용기가�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랑� 다정이가� 막� 짰잖아요.� 그런데� 짠� 거� 생

각하면�그때도�머리가�터질�것�같았는데�다시� 짜려니까�또� (한숨).�
연구자� :� 그쵸.� 힘든�일이다�보니까.�
김명랑� :� 그래도� 결국� 다정이랑�다시� 짜서�다�같이�해냈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럼� 혹시� 이번에�프로그램하면서도�좌절했던�경험이�있을까?�
김책임� :� 소고춤� 약간� 하면서� 그리고� 연극� 하면서�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

할�때�진행도가�계속� (손바닥에�주먹을�갖다� 침)� 이럴�때.�
연구자� :� 계속해서�가로막히는�느낌.� 그래서�너네는�어떻게�대처했던�것�같아?�
김책임� :� 이� 벽이� 있다면� 이렇게(주먹이� 손바닥을�위로� 지나가며)� 뛰어넘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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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렇게(주먹이� 손바닥을� 피해서� 옆으로� 지나감)�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
를� 들어서� 소고춤을� 하는데� 동작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전에� 했던� 동
작을� 가져다� 써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동작을�가져와서� 뭘�
빼거나�뭘�자르거나�뭘�추가하거나�하는�방법으로�했어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명랑이와 책임이는 같은 모둠에서 활동하면서 소고춤을 창작하며 여러 

좌절을 경험했다. 함께 해야 했기에 힘들었지만 함께 하는 일이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책임이는 일의 진행상황을 표현하며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힘을 합쳐 장애물을 넘어가고 

돌아가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처럼 혼자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둠원과 함

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회복탄력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함

께 이기에 친구가 좌절을 경험하며 지쳐있을 땐 내가 더 힘을 내보고 내

가 힘들 땐 친구가 이끌어주며 문제를 해결해나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쌓고 친구들에게 인

정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

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해나갈 수 있

는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2) 경계 허물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자 학생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었다. 다문화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

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갖지 않고 편견으로 상대

를 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Auerheimer, 2002). 학생들은 프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웠고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성격, 문화적 배경, 외

모 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계를 허물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 먼저 자신과 성격이 다른 친구에 대해 경계를 허물고 개방적인 태

도를 갖게 되었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너랑� 문화적� 배경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친
구랑� 얘기를� 하거나�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지금은�이렇게�생각하게�됐다�변한�게�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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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중� :� 협동이는�뭔가�학원에서는�많이� 괴롭히는�애인� 줄� 알았는데�모둠� 활동� 할�
때는�방향통으로써�잘�해주고�장난치면�혼내주기도�하고�그런�것�같아요.

연구자� :�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거네.� 그러면� 원래는� 그런� 줄� 알았는
데� 지금은� 협동이를� 보니까� 이렇게� 다른� 모습에� 대해� 알게� 됐잖아.� 왜� 협
동이에�대한�생각이�이렇게�변화된�걸까?�

이존중� :� 원래는� 조금� 학원에서�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뭔가� 장난치는� 걸로� 이
미지가� 머릿속에� 박혀있었는데� 모둠에서는� 리더로서� 잘�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한�것�같아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존중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은 모둠에 있는 협동이에 대한 경

계를 허물었다. 존중이와 협동이는 학원을 함께 다니고 있는데 존중이만 

혼자 남자이고 다른 애들은 전부 여자라 여자애들이 존중이를 많이 놀리

고 괴롭힌다고 했다. 그래서 존중이는 자신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협동이

의 모습을 보며 가볍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협동이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없애고 친해질 수 있었다. 다음은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에게 경계를 허물게 된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연구자� :� 설문에서� 나랑� 문화적인� 배경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했어.� 혹시�이런�상황이�있었어?�

윤다정� :�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김치를� 먹기� 싫다고� 하면� 너� 왜�
이거� 안� 먹냐고� 한국에� 왔는데� 왜� 김치를� 안� 먹냐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래서�다른�문화를�존중해야�한다고�생각해서�이렇게�적었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활동지)

연구자� :� 이거� 하카춤� 보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민속표현했을� 때거든.� 막� 선생님
이� 카자하스탄� 뭐뭐� 막� 보여줬는데� 이걸� 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고�했
더니�못생겼다고�하지�말고�춤만�보래.� 이게�무슨�말이지?�

윤다정� :� 막� 다른� 나라� 사람을� 못생겼다고� 비하하지� 말고� 그냥� ‘어� 이� 사람� 춤� 잘�
추네.’� 이런�것만�봐야�해요.�

연구자� :� 아� 우리랑� 생김새가�다르니까?�
윤다정� :� 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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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과 활동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윤다정 학생은 자신과 문화적 배

경,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를 허물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

다. 처음 마오리족의 하카춤을 볼 때는 웃음이 터졌지만 세계 여러 나라

의 민속 표현을 함께 여러 번 감상하면서 그들의 생김새가 아닌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직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생소한 모습을 보고 경계를 허물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게 

되면 안목이 넓어지고,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봐도 경계심을 갖

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 :� 우리� 주변에�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그런� 사
람들에�대해�어떻게�생각해?�

김명랑� :� 어..� 그래도� 우리� 한국에� 오면서� 한국말하고� 잘� 지내는� 거� 보면� 뭔가� 기
특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우리� 문화에� 적응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좋았어요.�

연구자� :� 아~� 그건� 약간� 명랑이도� 브라질� 가서� 살았을� 때� 명랑이도� 뭔가� 그런� 게�
있었어?� 적응하기�힘든?�

김명랑� :� 네.� 그� 이제� 브라질� 말을� 모르니까� 어떤� 애랑� 유치원에서� 싸웠어요.� 제가�
책� 한� 권을� 골랐는데� 걔가� 뺏어간� 거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걔가�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자기� 책을� 뺏어가려고� 했다고� 그런� 거에요.� 그
런데�저는�말을�모르니까�당황하고�있었고.�

연구자� :� 그런� 억울한�경험이�있었구나.�
김명랑� :� 그래서�사람들이�우리나라에�와서�적응을�하고�있는�게�기특하고�대견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질문� :� 나와� 문화적�배경이�다른�사람들을�대할�때�어떤�태도가�필요할까요?
김명랑� :� 받아들이는�태도가�필요하다.� 무작정�나와�다르다고�해서�반감을�사거나�차

별하면�안�된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나와� 문화적�배경이�다른�사람들을�대할�때�어떤�태도가�필요할까요?�
김책임� :� 우리가� 같은� 한국인� 대하듯이� 하면� 좋겠지만� 그들도� 문화랑� 그런� 게� 다

르니�평등하면서도�이해해주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위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경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

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명랑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3년 정도 브라질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한국에서 다문화 사람들을 만날 때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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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심지어 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한국어를 배우고 잘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까지 표현했다. 또, 

책임이는 그들을 대할 때 평등하게 다른 한국 사람을 대하듯 대하는 것

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다

고 차별을 하는 것이아니라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 :� 평소에� 끈기가� 서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나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생활�속에서�실천하고�있는�게� 있다면�뭐가� 있을까?�

이끈기� :� 다른� 나라� 요리를� 실제로� 해보고� 아니면� 핸드폰에서� ‘헬로우톡’이라고� 하
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 나라� 친구가� 있는데� 일본� 친구가� 생긴� 적이� 있
거든요.� 이번에� ‘하이큐’를� 좋아하게�되면서.

연구자� :� 그래서� 걔랑� 하이큐�얘기를�해봤어?�
이끈기� :� 네.
연구자� :� 그런데� 걔는� 일본말하고�너는� 한국말�할�거�아니야.
이끈기� :� 번역기� 사용해서�얘기해요.�
연구자� :�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걔랑� 말하는� 건� 어때?� 차이

점이�있어?
이끈기� :� 아뇨.� 그냥�하이큐를�둘�다� 좋아하니까�얘기가�잘�통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의 면담을 살펴보면 이끈기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이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일본 사람

과 메신저를 통해 접촉했다.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

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허물고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에게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경

계를 허물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수동적

으로 다른 문화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주

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그럼� 존중이가�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까?

이존중� :� 네.� 원래� 우리� 문화밖에� 몰랐는데� (프로그램을� 해보니)� 다른� 문화도� 재미
있었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럼�관심이�생겨서�뭔가�더� 해본� 게�있어?
이존중� :� 아뇨.� 그런건�없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 161 -

연구자� ;�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것�같아?�

강협동� :�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춤추는� 거� 그거� 알려주셨을� 때� 약간� 새로
운�것도�알게도�고� 미국� 그�손잡고�추는�것(패티케이크�폴카)도�한번�해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손잡고� 추면� 이런� 옷(자신의� 옷을� 가리키며)만�
입고� 춤추는� 게� 너무� 슬퍼요.� 약간� 미국은� 뭔가� 드레스나� 그런걸� 입고� 진짜�
뭔가�디즈니에�나오는�공주처럼�입고�하는데�이렇게�입고�하면�좀�그래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에�참여하기�전과�후로�비교를�해봤을�때�다른�문화에�대해�관심이�
생긴�것�같아?�

이끈기� :� 세계문화�그런� 거에� 관심을�갖게�된�것�같아요.�
연구자� :� 뭘� 보고�그렇게�생각할�수�있어?�
이끈기� :� 그� EBS에서� 세계문화에� 대해� 하는� 거� 여러� 나라� 중에�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들)� 문화�같은�거� 봤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에서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답하고 있

다. 그런데 관심이 생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문화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절반의 학생

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나 추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없다

고 답했다. 그러나 협동 학생은 프로젝트에서 배운 미국의 민속표현을 

너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경계를 허물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끈기 학생은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나

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방송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다른 성

격, 외모,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경계를 허물고 관심을 기

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보인 이러한 모습은 다양성에 대해 개

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혐오에서 벗어나 관심갖기

일부 학생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혹은 그 문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 경계를 허물고 긍정적으로 바라

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계를 허무는 것과는 다르다. 아

무런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를 허물 수 있었던 ‘2)경계 허물기’

와 달리 이미 자리 잡은 편견을 깨야만 경계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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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 문화에 대해 불편함

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후로� 비교해볼� 때�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것�같아?

이행복� :� 네.� 옛날에는� 다른� 나라�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잘� 먹게� 됐어요.�
원래� 마라탕을� 절대� 안� 먹었는데� 가족들이� 마라탕을� 시켜서� 먹어서� 한번�
먹어봤는데�엄마랑�아빠는�별로라고�했는데�저는�잘�먹었어요.

연구자� :�옛날에는�익숙하지�않아서�잘�안�먹었는데�시도해본�거구나.�왜�시도해본�거야?�
이행복� :� 원래�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게� 좀� 그랬는데� 그� 세계여행� 브이로그에서�

마라탕이�맵다고�하니까�매운�걸�좋아해서�한번� 먹어보자고�했어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이건� <체육� 일기>�썼던�건데� ‘처음에�입었을�때�기분이�이상했대.’
전도전� :� 아� 처음에� 정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다들� 입기� 싫어했었는데� 입은� 후에�

뭔가�다른�것도�입어보고�싶은�그런� 마음이�들었어요.�
연구자� :� 왜� 입기�싫었을까?
전도전� :� 처음� 보는� 옷이고� 다� 같이� 동시에� 입을� 수�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했는데� 한번� 입어보더니� 다들� 서로� 갈아
입으면서�한�번씩�더� 입어보고�난리� 났어요.

연구자� :� 하하하.� 왜� 서로�입어보려고�했을까?
전도전� :� 첨엔� 처음� 보는� 옷이라� 어색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뭔가�멋있으니까.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행복이는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시도하지 않았

던 다른 문화의 음식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돼서 시도해보았다. 다행

히 시도했을 때 자신의 입맛에 잘 맞아서 그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을 만들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전도전 학

생은 학급에서 진행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 입기 체험 활동에서 의상

을 입기 싫어했지만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는 옷을 여러개를 입으며 사진

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경계를 허물 수 있었다. 두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다

른 문화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의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면담이다. 

연구자� :� 전에� 면담할� 때� 외국� 친구를� 생일파티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 행복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문화가� 다르니까� 신발� 신고� 집에서� 활동하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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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올까� 봐� 초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 지금은�
어떨�것�같아?�

이행복� :� 친해지면�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친하면�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문화를�설명해주면�되니까.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행복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의깊게 관찰했던 학생이었다.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

던 학생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데 가장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했고,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으

로만 개방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행복이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이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관계를 가로막

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친해지면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던 상관

없어진 것이다. 행복이에게 이제 자신의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가’가 아니라 ‘나와 친한

가’로 변화되었다. 행복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개

방적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연구자� :�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게� 앞으로의� 열정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것�같아?�

한열정�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게� 될� 것� 같고� 직접� 뭔가를�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는�걸�잘� 할� 수�있게�될�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게� 된다는건� 열정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걸�의미해?

한열정� :�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저랑� 조금이라도� 다른� 애가� 있으면� 쟤는� 왜� 저렇
게�생겼지?� 이렇게�생각했었는데�이거를�하면서�그런�게�없어진�것�같아요.�

연구자� :� 아� 정말?� 그럼�왜�그런�변화가�생긴�걸까?
한열정� :� 아.� 찾아보다� 보니까� 걔네한테는� 제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한테는�제가�다문화인�거죠.�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학생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친구들에 대해 이전에는 혐

오감,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

를 검색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선 본인이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정이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혐오에서 관심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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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꿔 생각해보았기 때문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본 것은 다양한 문

화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모둠 활동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열정이가 이

렇게 입장을 바꿔서 그들에겐 자신이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비단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상황에만 머물러선 안될 것이다. 일상생활에

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차이를 발견했을 때에도 꼭 필

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너랑�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친
구랑� 대화를� 하고� 모둠� 활동을� 하고� 이럴� 때�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은�어떻게�변한�것� 같아?�

강협동� :� 전에는� 약간� 다문화� 애들을� 싫어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감하게� 된�
것�같아요.�

연구자� :� 다문화� 애들이�싫었던�건�왜�그런거야?�
강협동� :� 다문화� 애들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막� 한국� 욕을� 하면� 한국인으로서� 기

분이�나빠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럼�지금은�왜�괜찮아졌어?
강협동� :� 지금은� 걔네가�좀� 안�그러는�것�같아요.�
연구자� :� 걔네는� 왜� 안�그러는�것�같아?�
강협동� :� 이제� 자기도�한국에�사니까�한국의�장점을�알게�돼서�그런�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느꼈던 다문화 학

생들에 대한 혐오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협동

이의 면담에서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의 인식이 변화한 것이 아니

라 그들의 행동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동화주의의 측면

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

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개방적 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

다. 주류 집단에 속해있는 학생이 권력 관계의 상층부에 있다고 스스로

를 인식하고 다문화 학생들로 하여금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

직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조영달 외, 2010). 

이에 따라 비다문화 학생들이 이러한 관점에서의 개방적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바탕이 되는 문

화적 배경에 대해 혐오에서 관심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비다문화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그럼�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러면� 관심이� 생겨서� 뭔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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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또� 있어?�
윤다정� :� 음.� 다른� 건� 더� 없긴� 한데,� 한복을� 입었을� 때� 한복이� 되게� 예뻤어요.� 근

데� 제가� 원래는� 치마를� 엄청� 싫어해서� 바지만� 입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
어보니까�이제�치마도�좋아진�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체육� 일기)

�

연구자� :� 이날�우리�옷�입었던�날이거든.� 세계�여러�의상�입은�날.� 그때�뭐�입었어?�
강협동� :� 한복이요.�
연구자� :� 근데� 이때� 치마를�입어서.� 그러니까�여자의�의상이�치마밖에�없어서�싫다

고�했거든.�
강협동� :� 그때� 살짝� 좀� 입기� 싫었는데�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입고� 사진을� 찍었

어요.� 근데�사진�찍은거�보니까�생각보다�되게�예쁘더라고요.
연구자� :� 왜� 치마�싫어해?�
강협동� :� 치마는� 길이도� 짧고� 스타킹� 신어야� 돼서� 옛날부터� 치마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의상을� 입고� 설명하는� 브이로그� 영상까지� 찍으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자애
들이� ‘아� 치마야.’라면서� 불평섞인� 목소리로�말했다.�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애들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너무� 당황했던� 것� 같다.�
그래도� 지혜가� 내가� 직접� 베트남에서� 사� 온� 옷이라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해놔
서� 그런지� 관심을� 보여서� 먼저� 입고� 왔다.� 아오자이는� 바지가� 따로� 있어서� 더� 괜
찮았던것� 같다.� 다행히� 지혜가� 물꼬를� 터줘서� 다른� 여자애들도� 입을� 수� 있었다.�
(중략)� 여자들,� 남자들� 구분� 없이� 의상을� 입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였다.� 마
지막엔� 수업� 종이� 쳤는데도� 이� 옷을� 입어보겠다,� 저� 옷을� 입어보겠다고� 난리가� 났
다.� 힘들긴�했지만�애들이�좋아하니�내�기분까지�뿌듯했다.�

(교사�반성�일지)

위의 면담과 교사 반성 일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세계 의상 체험 활동에서 치마를 입는 것에 대해 큰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의상을 혼자 입는게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입었고, 서로 칭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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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되니 하나둘 의상을 입고 즐기기 시작했다(<그림 45>). 학생들

은 이 활동을 계기로 ‘치마’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우리의 문화를 거부

했던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문화인 한복 자체를 아름답게 인식하는 개방

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바탕이 

되는 문화를 혐오에서 관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이다. 

연구자� :� 그러면� 브이로그� 나라를� 정할� 때� 한국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고�
베트남을�하고�싶어�하는�친구도�있었네.� 이건�어땠어?�

최배려� :� 베트남은�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중에� 한� 분이� 없잖
아요.� 그� 중에� 한� 분(엄마)가� 베트남� 분이거든요.� 엄마가� 베트남으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베트남을� 아예� 모르는데�
(데려가는�게).� 그래서�모둠에서�할�때�베트남을�별로�하고�싶지�않았어요.�

연구자� :� 부모님�중에�한�분(엄마)가�베트남으로�가시면서�너를�데려가려고�하셨어?�
최배려� :� 네.� 왜냐면�미역국을�해준다고�하면서�저를�데려가려고�하신거에요.
연구자� :� 언제?�
최배려� :� 제가� 아기였을� 때요.� 근데� 그때� 아빠가� 딱� 나와서� 왜� 저를� 데려가냐고�

하면서� 저를� 데려왔대요.� 만약에� 거기서� 안� 데려왔으면� 저는� 여기� 없고� 베
트남에�있었어요.�

연구자� :� 아,� 그래서�배려는�베트남이�별로�안� 좋은� 것�같아?�
최배려� :� 네.� 저는�베트남�별로� 안� 좋아했어요.�
연구자� :� 그랬구나.� 그런데�놀라잠�애들이�베트남으로�했잖아.� 그건�영상�봤어?�
최배려� :� 네.�
연구자� :� 어땠어?�
최배려� :� 영상에서� 열정이가� 설명할� 때� 되게� 좋았어요.� 베트남에� 대한� 제� 생각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베트남에� 대해� 설명해주는� 거에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한� 거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했어요.� 놀이� 이름이�
왜�이렇지?� 하고�검색해봤어요.

(중략)
연구자� :� 그럼� 베트남� 놀이에� 대해서도� 찾아본� 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그런�걸까?

<그림� 45>� 강협동,� 윤다정�학생의�세계�의상�체험�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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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려� :� 네.� 저는� 원래� 베트남에�대해�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그�생각을�지우고�그냥�관심이�생겨서�검색해보게�된� 것�같아요.

연구자� :� 그랬더니�화가� 예전보다�줄어든�것�같아?� 아니면�이거랑은�관련이�없어?�
최배려� :� 화는� 줄어든�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에서 최배려 학생은 자신의 배경이 되는 문화에 갖고 있었던 

혐오감을 버리고 관심을 갖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배려 학생은 배려가 갖고 있던 개인적 경험 때문에 평소 베트남

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 형성

된 거부감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표출되고 있었다. 

모둠 토의를 할 때 친구들이 베트남을 하고 싶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

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베트남 배경의 다문화 학생임

을 알고 있었기에 이 부분이 의아했고 이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데 세계 여행 브이로그를 다 제작한 후에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친구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감상해야 했다. 최배려 학생은 놀라잠 모둠이 

만든 베트남 여행 브이로그를 감상하고 최배려 학생이 놀이 이름이 굉장

히 신기하다며 그 모둠을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

고 베트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한 것인지 단순히 친구들과의 상

호작용을 이룬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혐오감을 떨친 것에서 나아가 관심을 갖고 그 문화에 대해 알아

보는 의지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배려 학생이 보인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교육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배려 학생의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4) 하나 됨을 경험하기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조영달 외, 2011). 교

육부(2015b)에서도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인 공

동체 역량을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역량은 다문화 교육적 요소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함형준, 

김정원, 2018).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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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됨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반’, ‘우리 모둠’에서 

하나 됨을 느끼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먼저 자신보다 모둠

의 이익을 우선해서 생각하게 된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가족들이� 브이로그� 찍을� 때� ‘그런� 걸� 왜� 하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했잖아.� 그런데도�너는�열심히�찍었다고�말했는데�어떻게�가족들의�말에�
영향을�받지�않고�열심히�했던�것� 같아?

최배려� :� 이거� 만약에� 안� 찍으면� 저희� 모둠에� 피해가� 가니까� (그래도� 찍었어요).�
제가�만약에�피해(영향)를�받고�안� 찍으면�우리�모둠에도�피해가�가니까.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모둠� 활동을� 하면서� 네가� 희생하거나� 노력했던� 경험을� 물어봤
더니� 티볼할� 때� 노력해서� 점수를� 얻었을� 때� 친구들이� 막� 달리라는� 소리와�
함께�점수를�얻어서�좋았대.� 이게�무슨�상황이야?�

이끈기� :� 제가� 2루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친� 공이� 멀리� 가서� 3루로� 갔어요.� 그
런데� 공이� 더� 멀리� 가서� 애들이� 계속� 달리라고� 소리쳐주고� 그랬거든요.� 그
렇게�달려서�점수를�얻었어요.�

연구자� :� 아~� 그럼�이거는�끈기가�모둠을�위해서�노력한�거구나.� 열심히�뛰어서.
이끈기� :� 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살펴보면 최배려 학생과 이끈기 학생은 모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다. 배려는 집에서 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데 가족

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촬영해야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볼멘소리

를 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꿋꿋이 연습하고 촬영한 것은 자신이 촬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모둠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끈기 학생은 달리기가 매우 느려 자주 아웃되는 학생이었다. 그런

데 모둠 친구들의 응원을 듣고 모둠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모둠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다음은 모둠 친구들을 위

해 열심히 봉사한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하면서� 모둠� 친구들한테� 양보하거나� 희생했던� 경험을�
물어봤을� 때� 소고춤을� 출� 때� 네가� 많이� 알려줬다고� 했잖아.� 누구한테� 어떻
게�알려준�거야?�

김명랑� :� 저랑� 다정이가� 이제� 책임이한테� 알려주고� 용기한테� 알려주면� 용기가� 인
내한테� 알려주고� 책임이가� 노력이한테� 알려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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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러면� 소고춤을� 할� 때� 명랑이랑� 다정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동작을� 만들
고�알려주면�또�걔네가�알려주는.� 이런�방식이었어?�

김명랑� :�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짤� 때는� 용기랑� 책임이가�둘이� 합을� 맞춰보고,� 맞
추면�이제�노력이랑�인내한테�알려주고.�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친구를�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
보,� 또는�희생한�경험이�있다면�적어주세요.

전도전� :� 네� 있어요� 모둠� 친구들에게� 공차는� 법을� 최대한� 알려주고� 가� 처음으로�
하고�싶어도�열정이가�첫�번째를�하고� 싶다고�하면� 먼저�하게�해줬다.�

(전도전,�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위 면담에서는 또래 교사가 되어 모둠 친구들을 열심히 알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먼저 나서서 친

구들을 도와주면서 모둠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명랑이와 도전이 모두 방향통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솔선수범하여 친구들을 도와줬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모

둠을 구성하고 모둠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구

분해서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나니 네 

일, 내 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둠 역할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모습은 세 

모둠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한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제일� 아쉬웠던�게� 뭐야?
최배려� :� 티볼이요.� 모둠� 애들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은� 거의�

다�홈런�치는데�저는� (못� 쳤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최배려 학생의 면담은 자신보다 모둠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 중 최

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배려의 말 속에는 자기만 못해서 아쉽

다는 일차원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홈런을 치지 못했기 때

문에 모둠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속뜻이 담겨있다. 최배려 학

생은 자신이 더이상 모둠과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모둠 안에 소속되었음

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모둠을 위

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둠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거나 자신

이 원하는 역할이나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모습 등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자� :� 티볼을� 할� 때도�양보한�것�같아?�
최배려� :� 티볼에서는� 순서를� 정할� 때� 누가� 먼저� 하고� 싶다고� 하면� 뒤로� (가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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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꼴찌로�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 잡아서� 올
려준�것도�양보한�것� 맞죠?

연구자� :� 응.� 애들이�안� 하고� 싶어� 하니까�승원이가�했지?�
최배려� :� 네.� 저는� 별로� 안� 싫거든요.� 경기도� 가까이서� 보고.� 홈으로� 들어오는� 애

들한테�잘했다고�말해줄�수도�있고.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오늘도� 티볼을� 하는� 데� 가위바위보�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티에� 공을� 올려놓는�
역할과� 수비들이� 잡은� 공을� 받아서� 정리하는� 역할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3개월� 만에� 보인� 변화다.� 처음엔� 규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해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능동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지� 못했다.� 그런데� 티볼을�
계속하면서� 전략을� 알게� 되고� 공격과� 수비� 교대를� 더� 하고� 싶어지니� 궂은일을� 하
겠다고�나서는�친구들이�생기기�시작했다.� 처음에는�이� 역할을�해달라고�외치면�눈
치보며� 뒤로� 물러서기� 바빴는데� 말이다.� 항상� 인내,� 정직이,� 용기,� 긍정이,� 성실이,�
도전이,� 존중이,� 배려,� 열정이가�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다.� 아쉽게도� 아직� 여자애
들에게까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점점� 아이들이� 티볼에� 몰입하고� 있
다는�게� 느껴진다.�

(교사�반성�일지)

면담과 교사 반성 일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배려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남학생들이 티볼을 할 때 모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

였다. 티볼이라는 신체활동 상황 자체가 학생들에게 봉사를 하도록 촉진

하는 원인이 됐을 수 있다. 그러나 티볼을 하는 초반에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학생들

이 모둠 안에서, 학급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기 때문이다. 또 학생

들은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모둠 친구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설문에서� 네가� 희생했거나� 양보했던� 경험을� 물어봤더니� 네가� 하고� 싶었
던�역할을�양보해줬대.� 뭐가�있었어?�

이존중� :� 티니클링을� 할� 때� 원래� 제가� 긍정이랑� 같이� 짝을� 하려고� 했는데� 성실이
가�긍정이랑�하고�싶다고�해서�그렇게�했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친구를�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
보,� 또는�희생한�경험이�있다면�적어주세요.�

윤다정� :� 사소한� 것이긴�한데� 나는�의상을�하고�싶지�않았다.� 그런데�그때는�내가�
(싫다고)� 의견을�잘� 내지� 않아서�내가�명랑이랑�의상을�하는�것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해보니까�꽤�재미있었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열정이가�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했더니� 브이로그라
고�했어.� 그러면�반대로� ‘이거는�좀�아�쉬웠다.’� 하는�건�뭐가�있을까?�

한열정� :� 아� 제가�쌀국수�못�먹은�거요.�
연구자� :� 같이� 먹고� 싶었어?�
한열정�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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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얘기해봤어?�
한열정� :� 아니요.� 얘기�안�했어요.� 이미�쌀국수는�도전이가�먹는다고�했었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에 나타난 세 학생 모두 모둠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양

보했다. 먼저 존중이는 모둠끼리 티니클링을 하는 상황에서 발동작을 잘 

외운 긍정이와 한 팀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 다 외우지 못한 성실이가 긍

정이와 팀을 하며 배우고 싶다고 하자 성실이에게 짝을 양보했다. 우리 

모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정이와 열정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야기

를 하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말할 만큼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모둠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자신들이 겪는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

동체 의식이 함양되어 이러한 양보가 나타났고 이러한 양보 덕분에 형성

된 공동체 의식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모둠 친구들을 위

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한 학생의 면담이다. 

연구자� :� 프로그램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양보하거나� 희
생한� 경험을� 물어봤더니� 네가� 처음에� 하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열정이가�
하고�싶다고�해서�양보했대.�

전도전� :� 아� 그거는� 회의할� 때� 열정이� 의견이랑� 저랑� 겹치면� 뭔가� 제� 것이� 더� 나
은데�열정이�걸로�가는�걸� 말한� 거예요.�

연구자� :� 양보하는�거야?�
전도전� :� 네� 그럴�때가�많았죠.�
연구자� :� 그랬구나.� 왜� 그랬어?�
전도전� :� 제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만� 의견을� 내면� 저�

혼자만� 하는� 상황극도�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많으니까� 걔네� 의견으로� 하면�
되겠다고�생각했어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전도전 학생은 모둠 토의 활동 중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의견에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전이는 역할극을 준비한다

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

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도전이처럼 모둠 토의를 할 때 자신의 의견을 고

집하기 보다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보다 모둠의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다음은 

모둠 활동 중 발생한 갈등상황에서 모둠을 위해 갈등을 회피한 책임이의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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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친구를�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
보,� 또는�희생한�경험이�있다면�적어주세요.

김책임� :� 모둠� 활동을� 하다가� 감정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필이면� 내가� 당사자가�
되었다.� 일단� 생각을� 해봤다.�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 시간만�
낭비될�거고.� 일단�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져주었
다.� 그래서� 일단� 모둠� 내에서� 내� 평판?� 그런� 건�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날�
동작�등을�대부분�정할�수� 있게� 되었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설문에서�말한� 이건� 어떤�상황이야?�
김책임� :� 소고춤� 연습을�막� 시작할� 때� 대형� 관련해서�그때� 연습을�하루에� 두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전에� 한� 번� 한� 거랑� 오후에�한� 번�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용기가� 이게� 맞다면서� 막� 하는� 거에
요.� 저는� 일단은� 이게� 내� 기억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용
기가� ‘아,� 이거야.� 네가� 뒤에� 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
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편의를� 생각한�것� 같긴� 해요.� 그때� 제가� 기억
나는� 거로는� 제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움
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요.� 제가� 기억나는�
건� 3명만� 움직이면� 됐어요.� 그런데� 용기가� 기억하는� 거로는� 4명이� 움직이
는� 거였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뭐� 어쨌든� 대세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제가� 채를�떨궜는데�화풀이하는�거라고�애들이�생각한�거
예요.� 저는� 진짜� 실수로� 떨어뜨린� 건데.� 그� 일� 때문에� 대세가� 완전히� 저쪽
으로�기울어져서�그냥�제가� 물러났어요.� 생각해보니까�제가�그만하는�게�맞
는�것�같더라고요.� 거기서�계속해봤자�시간낭비니까.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책임이는 소고춤 동작과 대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용기와 의견 충돌

이 발생했다. 해당 동작을 뒤로 가면서 하는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지로 

갈등하게 됐는데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용기가 기억하는 것이 달라서 벌

어진 갈등이었다. 심지어 다른 모둠 친구들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갈

등은 더 커졌다고 한다. 그런데 책임이는 용기와 이렇게 다투기보다 다

음 동작 하나라도 더 정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그냥 용기 말이 맞

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둠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깎였다고 생각했지만 

모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희생한 것이다. 이것은 모둠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양

보해준 것들에 고마워하는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국가를� 어디로� 할지� 정할� 때� 베트남,� 한국,� 일본도�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으로�결정을�했잖아.� 왜� 애들이�결국�중국을�선택했을까?�

박성실� :� 제가� 계속� 중국을�하고�싶어�해서�그랬던�것�같아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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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비다문화�학생,� 활동지)

연구자� :� 이� 학습지는� 역할극이� 끝나고� 네가� 적은� 거야.� 예전에는� 좀� 연극하는� 게�
쑥스러웠는데�지금은�좀�재미있어졌대.� 왜� 그랬을까?�

김명랑� :� 예전에는�그냥� 앞에� 나가서�발표하는�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대사를�하
고� 연기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쑥스럽고� 그랬죠.� 그런데� 하니까� 재미
있었어요.�

연구자� :� 왜� 하니까� 재미있을까?�
김명랑� :� 이게� 처음부터� 딱� 주인공이나� 조연으로� 연기를� 하는� 역할로� 들어가면� 조

금�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억만� 심어질까� 봐� 해설을� 해봤는데.� 또� 애들이� 제
가� 해설하는� 걸� 동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양보해준� 것도� 되게� 고
마웠어요.� 애들도� 분명히�부끄러워하고�해설을�하고� 싶었을�텐데.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성실이와 명랑이가 모둠 친구들이 자신을 배려해줬다

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다. 사실 앞서 살펴본 학생들의 희생들은 친구들

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을 모둠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친구의 희생을 고마워하고 다음엔 본인이 더 양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본 프

로그램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다문화 역량이 함양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

다. 성실이와 명랑이가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양보해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학생 모두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나 됨을 경험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 됨’은 우리 반과 우리 모둠이 하나가 

되었다고 느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하나 됨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의식

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 반과 우리 모둠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됨을 경험한 학생들의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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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우리� 반이� 이� 프로그램을�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
엇일까?�

장공감� :� 양보하고�배려하면서�협동을�잘하면서�해서�그런� 것�같아요.
연구자� :� 우리� 반�애들이�그럼�왜�양보와�배려를�잘하는�걸까?� 왜�그런� 것� 같아?�
장공감� :� 이거를� 열심히�해야� 빨리�끝나고�작품이�잘�완성되니까�그런�것�같아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 이� 질문은� 내가�
자축공�모둠의� 하나의�모둠원이구나.� 우리� 모둠�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한� 순
간이�언제냐고�물어본�거야.� 이거�설명해줄�수�있을까?�

박성실� :� 브이로그할�때� 사자춤을�하면� 엄청� 웃긴� 그런� 장면이�나오잖아요.� 그런데�
웃긴� 장면에서� 웃으면�다시� 찍고� 해야� 하니까� 웃지� 않고� 그걸� 참고� 하는거
(그게�좋았어요).�

연구자� :� 그게� 왜�우리�모둠이�좋다고�느낀�거야?�
박성실� :� 참을성이�있어요.� 모둠끼리�하는�거니까�다�잘� 참고.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공감이와 성실이의 면담을 통해 학급과 모둠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몰두하는 하나 된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

감이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목표를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

고 성실이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사자춤을 이용한 극을 만들어서 촬영할 

때 웃긴 장면에서 웃음소리를 내면 촬영을 다시 해야 해서 모두 집중해

서 잘 참고 촬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사자춤 극이라는 모둠의 공통

된 목표를 위해 하나 되어 몰입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며 하나 됨을 경험했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둠이� 진짜� 좋다고� 생각한� 순간
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많이� 싸웠는데� 많이� 싸운� 만큼� 친해졌대.� 언제� 그
렇게�싸웠어?�

강협동� :� 의견을� 얘기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정하는데� 성실이
가�중국을�하자고�하는데�애들이�우리� 다문화에서�중국�배웠으니까�다른� 것
도� 해보는� 거� 어때?� 이랬거든요.� 근데� 성실이는� 중국을� 계속� 하자고� 하고�
행복이도�계속�중국을�하자고�하고� 공감이는�베트남을�하고� 싶다고�하고� 저
는� 갑자기� 미국을�하고� 싶다고�하고� 긍정이는�일본을�하고� 싶다고� 하고.� 의
견이�너무�다양해서�각자�다�다르니까�설득을�한�번씩�해보고�그랬어요.

연구자� :� 어떤�때인지�기억나.� 선생님도�그때� 놀랐어.� (웃음)� 그러면�싸우다가도�언
제�또�이렇게�친해졌다고�느낀거죠?�

강협동� :� 애들이� 갑자기� 하나하나씩� 그래� 그럼� 중국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양보)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팀즈에서도� 긍정이가� ‘아� 그래� 그럼� 이거� 맞
는�것�같다.� 그건�내가�사과할게.’� 막� 이러면서�얘기해줬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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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혹시� 또�모둠�활동을�하면서�좋지�않았던�경험이�있어?
윤다정� :� 소고춤� 할� 때� 치는� 게� (박자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한� 이틀인가� 삼일

인가�동안�했던�것� 같아요.�
연구자� :� 그래서� 어떻게�잘� 맞춰�나갔어요?�
윤다정� :� 그래서� 원래� 둘씩� 하다가� 네� 명이� 하고� 또� 여섯� 명이� 하면서� 맞추니까�

결국엔�됐어요.�
연구자� :� 점점� 이렇게� 조금씩� 맞춰� 나갔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을까?�
윤다정� :� 혼자� 하는� 것보다는�다�같이�맞춰�가는게�더�좋고�즐겁다고�생각했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진행했던�모둠�활동은�어땠나요?
한열정� :� 음� 어렵긴� 했지만�다른�친구들이�있어�이겨냈습니다.
질문� :� 왜� 그렇게�생각하나요?�
한열정� :� 모둠� 친구들이�다� 잘해줬기�때문입니다.�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둠에� 내가� 정말� 속해있구나.”� 혹은� ”우리�
모둠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는지,� 어떤�
감정을�느꼈는지�적어주세요.

김책임� :� 역할극� 그리고� 세계여행� 브이로그� 때,� 잘� 안되다가� 딱!� 어떻게든� 해냈었
는데,� ‘이야,� 진짜� 근성의�모둠인�듯.� 크으’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위 면담을 살펴보면 네 학생 모두 모둠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강협동 학생은 많이 싸웠지만 싸운 경험을 통해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싸우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

정에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모둠의 공동체 의

식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윤다정 학생과 한열정 학생은 모둠 

활동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둠에게 주

어진 과제로 인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모둠 친구

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책임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둠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모둠 활동 자체를 경험하며 

하나 됨을 느낀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도전이는�이� 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뭘� 배웠던�것�같아?�
전도전� :� 음...� 뭔가� 협동심?� 다� 같이� 영상� 찍고� 편집하고� 모아� 가지고� 하니까.� 그

냥�다�같이� 뭉쳤던�것�같아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잠여하면서� "우리� 모둠에�내가�정말�속해있구나."� 혹은� "우리�모
둠이�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는지,� 어떤� 감
정을�느꼈는지�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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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기� :� 세계� 문화� 프로그램� 할� 때� 우리� 모둠� 친구들의� 영상들을�모아봤을� 때� 한�
사람씩�한�개만�해도� 모이면�하나의�작품이�된다는�생각?�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네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뭐라고�
표현할�수�있을까?�

강협동� :� 음� 협동심?�
연구자� :� 왜?�
강협동� :� 체력도� 기르게� 된� 것� 같고� 친구들이랑� 이것도� 플라잉디스크도� 점수� 많이�

얻게� 이렇게� 던지면� 돼� 알려주고.� 이런� 것도� 다� 의견� 알려� 줄고� 발야구랑�
티볼도� 못하는� 애들도� 다� 같이� 알려주고.� 운동도� 격려해주고� 그런� 게� 다�
친구들이�옆에�있기�때문에�할�수� 있었던�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전도전 학생과 이끈기 학생은 모둠원 개인의 노력이 모여 하나의 결실

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협동심을 느꼈다고 한다. 완성된 결과물을 보

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모둠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 그리고 전도

전 학생과 강협동 학생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이 바로 이 협동

심,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마음에 한 번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은 학생들이 다른 공동체에 포함될 때에도 이전에 경험

한 배움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배려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이 학급에서 차별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 그럼� 혹시� 이�프로그램�하면서�차별하는�걸�본�적�있어?�
최배려� :� 아니요.�
연구자� :� 차별은� 못� 본�것�같아요.� 그럼�왜�차별이�없었을까?�
최배려� :� 모둠에� 만약에� 차별을� 하면� 그� 사람만� 모둠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아서� 차별을� 안� 한� 것� 같아요.� 차별하면� ‘넌� 우리� 모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거니까.�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여기서 말하는 차별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왕따나 괴롭힘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거나 역할을 배정

할 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의 차별을 의미한다. 모든 학생이 해당 

면담 질문에서 차별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급 내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배려 학생은 ‘모둠’이라는 울타리를 이

용해 설명했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모둠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 있는

데 그 친구를 차별한다는 것은 그 학생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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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모둠 자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모두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이 함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보인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에

서 배운 것을 실제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다.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 중 다문화 기술을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

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하고 동시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다문화 교육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자들은 최근‘행동’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Banks, 2007; Denson et al., 2017; Sleeter & Grant, 2003). 단순히 문화

를 이해하고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실제 다양한 문화적 상

황에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

이다(김미진 외, 2019).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문화역량의 행동적 요소로 

의사소통 역량을 많이 강조했지만(Chen & Starosta,, 1996; Sercu, 2004; 

Howard-Hamilton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세부 역량으로 정의하였

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할 수 있

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다름

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1)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기 

다문화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한 결과 많은 학자들이 다문화역량

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주장했다(Deardorff, 

2006).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Banks, 1993). 그런

데 상호작용의 기회가 부족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단

계인 ‘의사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 의견

을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상호작용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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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연구자� :� 열정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주자면� 뭐가�
있을까?�

한열정� :� 음.� 애들이랑� 더� 친해질�수� 있다.� 그리고� 더� 길게� 설명하자면� 프로그램들
로�인해�저는�이제� 좀�성장했다.�

연구자� :� 어떤� 성장을�했어?�
한열정� :� 일단�몸으로도�운동이�됐고�그다음에�또�감정을�잘�표현할�수�있게�됐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하면서�네�생각을�전달하고�표현하는�능력이�발달한�것� 같아?�
전도전� :� 네.� 회의할�때� 아이디어를�많이� 내거든요.�

(중략)
연구자� :� 이� 프로그램을�한� 게�앞으로의�도전이한테�어떤�영향을�줄�것�같아?�
전도전� :� 의견� 낼� 때� 원래� 3학년,�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의견을� 잘� 안� 냈는데� 5학

년�때부터�의견을�많이�냈으니까�앞으로도�의견을�더� 많이� 낼�것�같아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전에 학습 활동에 참여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전과 달리 의견을 많이 이야기

하게 됐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소통성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

에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학생 간 의사소

통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 평소 자신의 의견을 전혀 

표현하지 않던 학생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 :� 이� 프로그램하면서�내� 생각을�표현하는�능력이�발달했다고�생각해?�
이끈기� :� 네.� 애들이� 많이� 갈등을�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많이� 말하

게�됐어요.
연구자� :� 왜� 애들이� 갈등을�하는데�네�생각을�더�말하게�된�거야?�
이끈기� :� 애들이� 갈등하니까� 애들이� 말한� 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래야�

중재가�되니까.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 변화했냐고� 물어봤더니� 소심한� 성격이�
조금� 없어진� 것� 같다고� 했어.� 무엇을� 보고� 소심한� 성격이� 조금� 없어진� 것�
같다고�생각했어?�

이존중� :� 음..� 팀즈할�때,� 마지막�한마디를�애들한테�할�때�그렇게�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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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때� 왜?�
이존중� :� 애들한테�자신감�있게� 말했거든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있게 의견

을 발표했을 때 친구들이 주는 정적 강화에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

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에게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는�의견을�못�냈는데�의견을�내봤대.� 언제�의견을�내봤어?�

이행복� :� 그때� (사자춤으로�역할극�만드는�거�촬영할�때)� 스토리�내용�바꿨을�때요.�
연구자� :� 이때는� 왜� 의견을�낸�것�같아?�
이행복� :� 그전� 스토리가�싸우고�화해하는�거여서�뭔가� 재미없어�보였어요.�
연구자� :� 음.� 그러면� 전에는� 의견을� 못� 냈는데� 이번엔� 의견을� 내게� 된,� 변화된� 이

유가�뭐였을까?�
이행복� :� 전에는� 어떻게�되든� 딱히� 상관이�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재미없게�찍

어서�분위기가�싸해지면�열심히�노력한�게�아까우니까.�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자축공� 모둠이� 사자춤� 인형극을� 오늘� 꼭� 끝내고� 싶다며� 방과후에� 교실에� 남았
다.� 인형극의� 배경이� 되는� 흰� 전지를� 행거에� 걸어� 무대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토
의� 장면을� 지켜봤다.� 역시나� 지난� 역할극처럼�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는� 내용이었다.�
무난한� 내용이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행복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한다.� 행복이
가� 웬일로� 먼저� 의견을� 냈나� 싶어�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내용을� 물었다.� 그런데�
요즘� 유행한다는� 불륜� 이야기란다.� 순간� 엄청난� 고민이� 들었다.�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이걸� 용인해야� 하는� 걸까.�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행복이가� 처음
으로� 의견을� 낸거니� 들어주고� 싶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
용을�순화시키게�됐다.� 행복이의�적극적인�모습에�친구들도�신이� 났는지�꺄르륵�웃
으며� 열심히� 촬영을� 했다.� NG가� 나도� 비난하는� 사람� 하나� 없이� 서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주고받았고�결국�가장�먼저�민속� 표현� 영상을�제작할�수�있었다.�

(교사�반성�일지)

 이행복 학생은 면담에서도 나타나듯 모둠 토의 상황에서 전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전

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없다고 답

하기만 했다. 그런데 마지막 프로젝트인 ‘세계여행가’에 참여하는 행

복이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행복이도 사후면담에서 자신이 처음

으로 의견을 냈던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행복이는 이전에



- 180 -

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던 모둠의 결과물에 왜 갑자기 관여하고 싶어졌는

지 잘 설명하지 못했다. 본 교사가 관찰한 결과 모둠 내 허용적인 분위

기, 행복이의 취향과 일치한 것,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모둠 친구들과 

쌓은 친밀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음은 평소 의견을 내는 것을 어려워했던 장공감 학생의 의사 표현 능력

이 향상된 모습이다.

연구자� :� 모둠� 활동을�하면서�깨닫거나�배운�건�없었어?�
장공감� :� 친구들이랑�토의를�많이� 해야겠다고�생각했어요.�
연구자� :� 왜?�
장공감� :�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답답해하니까.� 그래서� 말을� 하고� 싶

은데�말이�안�나와요.�
연구자� :� 생각이� 잘� 안�나서?�
장공감� :� 아니요.� 생각은�나는데�말을�못하겠어요.
연구자� :� 아~�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구나.�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말

을�잘�할� 수�있을까?�
장공감� :� 혼자서� 다짐을� 하고� 말을� 꺼내요.� 한번은� 그렇게� 했더니� 말할� 수� 있었어

요.� 음.� 그리고� 지난� 번에� 선생님이�적어서� 생각을� 정리한�다음에� 말하라고�
해서�그렇게�했던�것도�괜찮았어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장공감 학생은 다문화 학생이지만 다른 다문화 학생들에 비해 언어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다. 다만 심리적 위축 때문에 모둠 토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감이가 아무런 

생각과 의견 없이 모둠 활동에 참여한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둠 활동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많이 답답해했

다. 이때 교사가 생각을 종이에 적어서 발표하는 방법을 추천해줬고 이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장공

감 학생은 이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모둠 토의 활동에 적극 활용했다

고 한다.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의 지체되는 시간에 적을 

수 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티가 안났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의사 표현 능력이 향상된 것에 영

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했고 학생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자� :� 그럼� 존중이는�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 발
달한�것�같아?�

이존중� :� 네.� 갑자기�의견이�생각나서�말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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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언제� 그랬던�것�같아?�
이존중� :� 막� 연극이랑�뮤지컬하고�할� 때요.�
연구자� :� 그렇구나.� 그럼� 평소에는� 말을� 잘� 못� 하다가� 그때는� 왜� 갑자기� 말을� 하

게�됐을까?�
이존중� :� 음…� 그땐� 좋은�생각이�났어요.
연구자� :� 그럼�혹시�지금�체육�모둠은� 6명이고�티볼�주제로�연극을�한� 모둠은� 4명

이었잖아.� 사람이� 적어서�말하기가�더�편한�것도�있었을까?�
이존중� :� 음.� 아니요.� 그건�상관없는�것�같아요.� 그냥�좋은�생각이�그때�났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자기의�의견을�표현하는�능력,�이런�게�발달했다고�생각해?�
강협동� :� 네.� 옛날에는� 막� 발표하거나� 그럴� 때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생각을�많이�안�해도� 아이디어가�잘� 떠오르는�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아이디어가�어떻게�해서� 더�잘�생각나는�거야?�
강협동� :� 이런� 프로그램을�많이� 하면서�질문을�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게�되는�

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명랑이의�생각을�표현하는�능력이�발달했다고�생각해?�
김명랑� :� 네.� 그� 의견을� 내는� 아이디어나� 그런(의견,� 생각)� 게� 더� 뛰어나게� 생각하

는�것�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비해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서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학생들은 왜 아이디어가 더 잘 생각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강협동 학생의 면담에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짐작

하는 부분이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은 프로젝트를 진

행하기 위해 학생끼리 서로 주고받는 질문들과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제

안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질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스스로 조사한 내용, 경험들

이 쌓이면서 이러한 순환적 성장이 가능했다. 학생들에게서 관찰된 적극

적인 의사 표현 능력의 함양은 모둠 내, 모둠 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효

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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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Chen & Starosta(1998)은 다문화역량을 다문화 의사소통 역량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며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

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 구성원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

다. 이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의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Chen & 

Starosta(1996)는 언어적 기술, 적절한 자기 표출, 행동의 유연성, 상호작

용 관리, 사회적 기술 등이 다문화 의사소통 역량의 행동적 구성요소라 

말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

었다고 말했고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 맞장구를 치는 

것, 경청하는 것, 공감하는 것, 비언어적 표현을 배워서 적용했다. 

연구자� :� 우리가� 프로그램을�전체적으로�하면서�무엇을�배웠다고�생각해?�
김책임� :� 제일� 크게� 배운� 건� 소통이에요.� 이것� 자체가� 회의를� 많이� 하고�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생각을� 모아야�해요.� 생각을�모아야�뭘� 정하든가�하죠.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잠여�하면서,�혹은�참여하고�나서�나에게�생긴�변화는�무엇인가요?
윤다정� :�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도�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

야기� 하고� 사과하면서�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여러� 나
라의� 문화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재미있었다.� 예전에는� 친
구들과� 별말도� 섞지� 않고�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말을� 잘� 섞게� 되었고� 의견도� 내고� 다른� 친구도�도와주고�이� 모둠을�친구들
과� 이끌어� 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친구들이� 내가� 잘�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괜찮다며� 다음에� 더� 잘해� 보자며� 긍정적인� 말을� 해줘서� 고마웠고� 선
생님이�반을�잘�이끌어주셔서�내가�많이�바뀌게�된� 게�감사했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방금� 얘기한� 건� 너� 혼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대화를� 주고
받는�능력은�발달한�것�같아?�

장공감� :� 쪼금� 발달했던�것� 같아요.�
연구자� :� 왜?�
장공감� :� 친구가� 물어봤을�때� 대답을�전에보다�더�많이�했었던�것�같아요.�
연구자� :� 왜� 대답을� 더�많이�하게�됐지?�
장공감� :� 친구랑�친해지려고�노력하고.�친구랑�좀�더�친해졌기�때문에�그랬던�것�같아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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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과 설문을 살펴보면 세 학생 모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 내 의사소통

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통능력이 향상했다고 한다. 또, 윤다정 

학생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을 돕고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

소통이 향상됐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 내용에서 예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는 것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장공감 학생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반응

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면서 모둠 토의 활동에서 활발

하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연구자� :� 친구들이랑� 의견을� 내면� 이걸� 종합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잖아.� 이렇게�
의견을�계속�주고받는�능력은�발달한�것�같아?�

박성실� :� 네.� 이제� 이야기를� 만들거나�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잘하기� 위해서)�
전략을�짤�때.� 그럴�때�이야기가�점점�나오니까�더� 잘�되는�것�같아요.

�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모둠� 활동�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모둠� 활동하면서� ‘이때� 진짜� 좋았다.’라고�
느낀�건�언제야?�

전도전� :� 음.� 모둠�활동할�때� 다�같이�의견을�많이�낼�때?�
연구자� :� 그게� 언제였어?�
전도전� :� 그� 역할극� 할� 때� 좀� 많이� 냈어요.� 원래� 같았으면� 원래� 안내던� 애는� 안�

내고�끝내고�그랬는데�역할극�할�때는� 다들� 많이�냈죠.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러면� 다른� 사람이랑�의사소통을�잘하는�능력이�발달했다고�생각해?�
김명랑� :� 네.� 친구들이랑�이제� 의견을�주고받으면서�너의� 의견도�반영하고�내� 의견

도�조금�섞고�해서� 뭔가� 그렇게�더�발전한�것�같아요.�
연구자� :� 그러면� 뭔가� 모둠� 활동� 같은� 경험을� 생각해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가�의사소통이�잘�된�것� 같다고�생각한�상황이�있을까?�
김명랑� :� 음� 소고춤� 할� 때� 딱딱� 의견이� 들어맞았을� 때.� ‘이런� 동작을� 해보면� 어떨

까?’� 하고� 제시했을� 때� ‘아,� 이게� 이것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제시하고.�

연구자� :� 아� 계속�뭔가�의견이�나오면서�끊임없이�발전이�됐군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세 학생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면담에서 

모둠 친구들과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던 경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활발하게 의견을 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시켰고 이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이 발달됐다고 느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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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학생의 면담에서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학생이 말하는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분명하면서도 정중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객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다음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

들로 설명하고 이는 면담 내용이다. 학생들은 의사소통 상황에는 자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이해했다. 따라서 상

대에게 경청하고 공감하고 맞추는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나서� 나에게� 생긴� 변화를� 물어봤더니� 사소
하긴�하지만�골칫거리였던�습관들이�고쳐졌대.� 그� 습관이�뭘까?�

김책임� :� 원래� 제가� 팀즈를� 하는� 상황이나� 발표를� 할� 때� 보면� 다른� 애들이� 하고
(말할� 때)� 제� 차례� 전에� 하는� 애들한테는� 경청을� 잘하는데� 제� 다음� 애들한
테는�경청을�잘�안� 했어요.

연구자� :� 아� 그게�고쳐진�것�같아?� 왜�고쳐진�걸까?�
김책임� :� 일단� 회의가� 많았잖아요.� 전에는� 학급회의� 한�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만�

했는데�거의�뭐�매일� 토의를�하다� 보니까.�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김책임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모둠 토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할수록 학생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많이 갖게 되면서 전체 토의를 하는 

기회도 많아졌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을 토의로 정하기 때문에 모두

가 몰입해서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책임이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들으며 

딴짓을 하지 않고 경청을 하게 됐다고 한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서� 모둠� 애들한테� 이런� 방법을� 써본� 적� 있어?� 모둠� 애들이� 어
떤�감정에�대해�이야기했을�때�끈기가�말한� 것처럼�반응해본�적이�있을까?�

이끈기� :� 애들이� 하는� 말의� 뒷부분을� 따라� 해서� 거기에� ‘힘들었겠다.’� 이거나� ‘오�
재미있었겠다.’� 이렇게�말해봤어요.�

연구자� :� 누구한테?�
이끈기� :� 지혜나� 보람이한테�해봤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끈기 학생은 모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하는 전략을 활용했

다. 모둠 친구들이 의견을 내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친구의 감정에 공감하

고 의견에 반응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감 

전략을 사용하면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감받는 상대가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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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네가� 아까� 말한� 것� 중에� 신기했던� 게� 네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내� 존재감을� 줄이고� 네가� 그렇게� 표현했거든.� 학교에서나� 팀즈에서나� 그럴�
때(다� 같이� 있을� 때)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데� 친구들이랑�
있을�때는�친구들이랑�맞추려고�나를�이렇게�작게�한대.�

전도전� :� 아� 그거는� 그� 주원이나� 걔네들.� 뭔가� 인내나� 주원이랑� 가빈이랑� 있을� 때
는� 뭔가� 제가(저를)� 줄여요.� 그냥� 같이� 놀� 때� 저� 혼자� 가면� 친구� 없는� 애?�
그렇게�보일�것�같아� 가지고�그래서�그냥� 맞춰주죠.�

연구자� :� 아~� 예를�들어�뭘�맞춰봤을까?�
전도전� :� 뭐� 친구들끼리� 술래잡기를� 할� 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저쪽으로�가니까�저도�따라가는�거죠.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에서 전도전 학생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는 전략

을 활용한다고 했다. 전도전 학생은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급 생활에서 존재감을 매우 드러내는 학생이다. 예전

에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5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이렇게 교실에서 말

을 많이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들과 소규모로 어울릴 때에

는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자신을 작게 만들어 어울린다고 한다. 도전이

의 이러한 모습은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신체활동을�일상생활에서도�실천하게�되었나요?�
박성실� :� 동생이� 심심할� 때� 연극은� 이야기를� 만들어�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동생

한테는�이야기를�만들어서�말로�해두는�습관이�생겼다.
(박성실,�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너에게�가장� 큰�영향을�준�건�어떤�것�같아?
박성실� :� 그� 연극이요.�
연구자� :� 너에게� 무슨� 변화가�생겼어?�
박성실� :� 이제� 연기할� 때에는� 거의� 행동이나� 그런� 걸� 표현해야� 하잖아요.� 집에서�

그거� 엄마가� 계속� 시끄럽다� 해가지고� 이제� 되게� 몸으로� 저녁에� 표현하는�
게�요즘�좀� 많이� 해요.�

연구자� :� 어떻게?�
박성실� :� 이제� 뭐� 동생이� 잤었을� 때나� 그럴� 때는�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동생은�자니까� 못하는데� 엄마한테�내일� 뭐� 동생이�유치원� 가기� 전에� 할� 말
이� 있다고� 할� 때� (손으로� 말하는� 것처럼� 표현)�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걸�
되게�좋아하게�됐어요.

연구자� :� 아~� 이렇게�뭔가�대화를�할�때�몸짓을�좀� 더� 사용하게�됐다는�거죠?�
박성실� :� 네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박성실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익혔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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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하면서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행동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다보니 이런 방법을 알게 됐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실이에게 비언어적 의사소

통 방법은 친구들과 소통할 때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연구자� :� 그러면� 친구들이�너한테� 말을� 하다가� 네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수� 있
잖아.� 그럴�땐�보통�어떻게�해?�

박성실� :� 친구들이�저한테�뭐라고�하진� 않고.� 저도� 중국� 선생님이랑�공부하다�보니
까� 이것저것� 말을� 알게� 돼서� (괜찮아요.� 그리고� 애들도)� 최대한� 알아듣는걸
로�애들이�설명을�해주니까.� 그래서�좋았던(괜찮았던)� 것� 같아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배려의 소통을 

하고 있었다. 박성실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아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실이도 친구

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한층 쉬워졌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연구자� :� 끈기가� 생각했을�때� 이�프로그램을�하면서�뭐를�배웠다고�생각해?�
이끈기� :� 애들이랑�뭐할지�잘� 정하는�거요.� 회의를� 5학년�때�제일�많이�했어요.�
연구자� :� 하하하.� 그럼�그렇게�하는�능력이�좀� 발달했다고�생각해?�
이끈기� :� 쪼오끔이요.�
연구자� :� 쪼오끔.� 왜요?�
이끈기� :� 왜냐하면�애들이�가끔� 이해가�안�되게�하는�말이�있는데�그걸�이해해요.�
연구자� :� 그럼� 그건� 네가�이해를�잘하게�된�거야?� 걔가�표현을�잘하게�된�거야?�
이끈기� :� 제가� 이해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성격에� 맞춰서� 생각하게�

된�것�같아요.�
연구자� :� 예를� 들어서�어떤� 성격에�맞춰서�생각하는�거야?�
이끈기� :� 열정이� 성격이면�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고� 또� 좀�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런�

성격이니까� 걔가� 막� 이해가� 안� 되게� 말했을� 때� ‘아�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
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걔가� 장난치는� 거니까.� 장난치면서� 자기주장을�
말한�거잖아요.�

연구자� :� 음.� 그러니까� 옛날에� 열정이를� 잘� 모를� 때는� 열정이가� 그런� 말을� 하면� ‘쟤
는�왜�저런�말을�해?� 상관도�없는데.’� 이랬는데�지금은�그게�아니라는�건가?

이끈기� :� 네� 맞아요.� 성격을� 알고� 나니까� ‘아,� 이거� 웃기려고� 한�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열정이가�표현도�잘해요.� 그래서�이해가�잘� 돼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살펴보면 이끈기 학생은 친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둠 친구의 성격에 대해 알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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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게 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서로가 불편해하고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해 잘 알면 그 부분을 

피해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애니어그램을 통해 서로의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면서도 서로를 이

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으로 경청하기, 공감하기, 상황에 맞

게 존재감 조절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활용하기, 배려의 의사소

통하기,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기를 활용하고 있었다. 

3) 합리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학생들은 친구, 형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직

접 부딪히며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다스

릴 수 있어야 하고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학급을 운영할 때 

친구들과 많이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평소 어떠한 갈등을 경험하고, 무엇을 어려워하

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면담을 진행하였다. 

갈등을 쉽게 풀어나가는 학생도 있었고, 갈등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도 있었고, 친구나 가족과의 깊은 갈등 때문에 오래 고통

받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구자� :� 그러면� 만약에� 해결이� 잘� 안됐을� 때,� 같이� 하려고� 하는� 데� 대화도� 안� 통
해,� 과제도�안돼�이럴�때�있었어?

한열정� :� 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생일이어서� 애들이랑� 같이� 케이크랑� 뭐� 준비
하는�거� 다� 사서�생일선물�다� 싹� 다�사고� 그때� 선생님이�이제� 배에�아기가�
있었어요.� 임산부.�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줬던� 건데.� 그때� 제가�
아주� 괜찮은�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걸로� 하자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 저걸
로�하자니까"� 이래서� 너무� 싫어서�저�혼자�나가버렸어요.

연구자� :� 그런데� 왜� 친구들은�다른�걸�하고�싶다고�했을까?�
한열정� :� 걔들한테는�그게�더� 괜찮아�보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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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아� 서로� 괜찮은� 걸� 추천하다가.� 그러면� 그럴� 때� 뭔가� 나랑� 대화가� 안� 통
한� 거구나.� 그러면� 그때는� 3학년이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했을�것�같아?�

한열정� :� 지금� 그런다면� 다수결로�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추천한� 케이
크가� 더� 낫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아마� 케이크� 가게에� 가서� 애들이랑�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저게� 나아"� "야� 저게� 나아"� 이렇게� 다수결로� 하
면� 됐는데�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돌아가니까� "아니� 내가� 더� 나아"� 이렇게�
말한�거�같아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한열정 학생의 면담을 보면 이전에는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

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사에게 지

도를 받는 순간에도 그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기도 했다. 

친구와 교사,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고, 예쁨을 받고 싶지만 상황이 반

대로 흘러가면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이가 단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바로 다수결

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자신

과 상대의 충돌로 확대시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견 자체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구자� :� 혹시� 이렇게�해피엔딩이�되지� 않고�안�좋게�끝났던�경험이�있나?�
김명랑� :� 있어요.� 저번에�그�지선랑�있었던�거.� 그거�있어요.�
연구자� :� 그런� 대화가�잘�안�됐을�때�너는�뭐가� 어려웠다고�느꼈어?�
김명랑� :� 좀� 화나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아� 쟤가� 왜� 저러지?'하는�

것도�있었고.�
연구자� :� 약간� 이해가�잘�안됐다는�거지?�
김명랑� :� 네.� 제가� 조금� 화났을� 때는� 제� 태도랑�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는데� 많이�

화났을�때는�그런�걸� 조절을�못해요.� 따박따박�얘기하게�되고.�
연구자� :� 지금은� 어떻게�됐어?�
김명랑� :� 지금은� 아직� (화해�안�했어요).�
연구자� :� 네� 마음은� 어떤�것�같아?�
김명랑� :� 그땐� 솔직히� 무서웠어요.� 톡� 방에� 올리고� 그런� 거� 무서워서.� 아직은� 사과

받고�싶은�마음은�없어요.�
연구자� :� 그러면� 지선이�말고� 다른�애들이랑은�괜찮아?�
김명랑� :� 네.� 아.� 미선이나� 하진이나� 그� 무리에� 속하는� 애들� 빼고는� 그래도� 잘� 두

루두루� 노는� 편이에요.� 그런데� 뭔가� 징크스가� 생겼어요.� 1,2학년�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2,3,4,5학년� 때� 한� 번씩� 다� 사건이� 있어서.� 어� 5학년�
때는�새해�되고�나서� 이번에는�없겠지�했는데�또�생겨서�불안하고�무섭고.�

연구자� :� 흠� 어떤�불안함이야?�
김명랑� :� 어.� 이것� 땜에� 그� 병원� 갔다� 온� 적도� 있는데� 뭔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중에�커서� 우리�집에� 찾아와서�해코지한다거나.� 심하면�엄마� 아빠랑�저를�
죽인다거나�그럴까봐�되게�불안했어요.�

연구자� :� 음.� 그럼�지금은�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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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 지금은� 그래도�병원� 다니고�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우리�
반에�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될�
것�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위 면담에도 나타나듯이 새 학기를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명랑 학생

은 옆 반 친구들과 큰 다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선이라는 친구가 

미선이, 하진이와 함께 명랑이의 험담을 한 내용을 모두 캡쳐해서 명랑

이에게 보냈고, 모든 내용을 알게 된 명랑이는 큰 상처를 받고 많이 힘

들어했다. 자신과 함께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배신은 명

랑이에게 믿기 힘든 일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과 교사는 명랑

이의 다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학생이 

학급에는 없었기 때문에 학급 안에서는 상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었지

만 등하교길에 마주치는 친구들을 보며 매일 그 상처를 떠올려야 해서 

매우 힘들어했다. 본 연구자는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명랑이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고 사과를 받

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 않아 했다. 

강협동� :� 어제� 아빠랑�차에서�싸웠어요.
연구자� :� 왜?�
강협동� :� 아니� 저는� 태권도� 할� 때� 제가�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전�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그럴� 거면� 그냥� 엄마� 도와서� 청소나� 하라고� 해서�
그래서� 며칠간� 청소를� 했는데.� 근데� 엄마가� 청소하는� 게� 벌이래요.� (울먹이
며)�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아빠랑�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리고� 다른�언니랑�저랑�대우가�달랐어요.�

연구자� :� 다른� 언니랑�너를� 대하는�게?�
강협동� :� 네.
연구자� :� 너는� 딸이다�보니까�너한테�그렇게(서운하게)� 했구나.
강협동� :� 그� 언니한테는�되게�잘해주고�저는�뭐�하기만�하면� ‘야� 제대로해.’� 이래요.
연구자� :� 아빠한테�그� 언니랑�나랑�왜�다르게�대하냐고�얘기해봤어?
강협동� :�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언니가� 하는� 행동은� 예쁘다고� 그래요.� 저

는�안�예쁘대요.�
연구자� :� 헉� 너무�서운하다.� 그렇게�해서� 어제� 싸우게�된�거야�아빠랑?�
강협동� :� 네�
연구자� :� 아이고� 그래서�오늘� 아침은�어떻게�했어?�
강협동� :� 오늘� 아침은�그냥� 아무�일도�없이�그냥�없었던�것처럼�행동했어요.�
연구자� :� 음� 지금� 되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것�같아?
강협동� :� 어.� 모르겠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강협동 학생은 면담 중 갑자기 아빠와 다툰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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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와

의 갈등이 심해져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됐다고 했다. 아이들은 어른과 갈

등이 생기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기분

이 든다. 특히 사춘기를 일찍 겪고 있는 협동이에게 아빠와의 문제는 너

무 어려웠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방법도 알지 못했다. 그저 

아빠가 먼저 다가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구자� :� 그렇게� 언쟁이�오고� 갔구나.� 그러면� 그렇게�싸우지�않았으려면�어떻게�해
야�했을까?�

강혐동� :� 음.� 그냥�제가� 말을� 안�걸었으면�됐을�거예요.�
연구자� :� 어떻게� 안� 걸어?�
강협동� :� 음� 그냥�저기서�조금만�기다렸다가�갔어도�됐을�것�같아요.�
연구자� :� 아~� 좀� 기다렸다가� 가는� 방향도� 있었을� 거고.� 그럼� 만약에� 네가� 어쩔� 수�

없이�가야�돼서�갔어.�그러고서�학원에서�만났을�때�어떻게�하면�좋았을까?�
강협동� :� 근데� 어차피� 제가� 말을� 걸어도� 걔가� 기분이� 안� 풀리고� 하면� 안� 듣고� 그

냥�뭐�할� 때마다�저를�빼요.� 그날은.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협동이는 지혜와 갈등을 겪고 일주일 가량 말을 섞지 않아 많이 힘들

어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깊은 밤 본 교사에게 메

시지를 보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다. 결국 둘이 사과

를 하고 해결은 됐지만 협동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갈등을 해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생활 전반에 거쳐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사전면담에서 학생들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자� :� 그치� 우리가� 19명이� 있으면� 19명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데� 이런� 애들이�
모여서�모둠�활동을�성공적으로�잘하고�싶어.� 그러려면�어떻게�해야�할까?�

김책임� :� 일단은� 생각.� 그� 국어� 시간에� 배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응용해서� 하는� 거나� 또� 국어� 시간에� 토론방법을� 배웠잖아요.� 그걸� 이
용해서�하면�될�것� 같아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모둠� 활동을�하는� 데�갈등이�생겨.� 그럴�땐�어떻게�해결해야�할까?�
전도전� :� 그럴� 때는� 찬성파랑�반대파�있잖아요.� 그렇게� 나눈� 다음에�누구는�이렇게�

한다� 해서� 설득당하는�애가� 한� 명이라도�넘어가면�저희가� 6명이니까� 4명이�
되는�편한테,� 4명이�나� 5명�되는� 편한테�넘어가는�거죠.�

연구자� :� 그러니까�설득을�서로� 하다가�결국�다수결로�결정이�되는�거네요?�
전도전� :� 네.� 그� 토론이랑�비슷하죠?�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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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수결의 방법에 따라 갈등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고 있었

다. 여러 친구들과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우

기는 상황에서 다수결의 방법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어

과와 사회과에서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배운 내용이고 평소 학급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둠 활동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자� :� 왜� 그랬던� 것�같아?� 무슨�상황이었어?�
이존중� :� 둘이� 싸웠어요.�
연구자� :� 누가?� 왜� 싸웠는데?
이존중� :� 3학년�때라�내용은�잘�기억이�안� 나요.�
연구자� :� 그게� 싸우고�끝났어?� 아니면� 해결이�됐어?�
이존중� :� 해결이� 된� 것�같아요.� 선생님이�와서� 해결해줬던�것� 같아요.�
연구자� :� 막�싸우니까�선생님이�와서�해결을�해줬구나.�선생님�없이�해결된�적도�있어?
이존중� :� 없어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작년까지�학교생활을�생각하면�모둠�활동을�하면서�잘�안됐던�경험이�있어?
강협동� :� 근데� 그때� 민혁이가� 강아지로� 하자고� 했는데� 저랑� 인내는� 너무� 싫어했는

데� 민혁이는� 너무� 귀엽다고� 하자고� 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진짜� (민혁
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인내는�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
고.�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약간� 인정하기� 싫어서,� 근데� 또� 봤
는데� 안� 이겼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어� 이러다� 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민혁이도� 화내고� 근데� 인내도� 화내면서� 다� 같이� 화내버
렸어요.� 그래서�선생님이�오셔가지고�도와주시고�그랬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그리고 학생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들끼

리 양보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교

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다. 학교 안에서 생기는 갈등은 이렇게 교

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갈등은 학교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러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합리적

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소통성의 

원리에 따라 혼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활동보다 모둠과 함께, 학급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활동을 더 많이 구성하여 학생들이 소통을 많이 함

과 동시에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학

생들은 모둠 활동 중 다양한 갈등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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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럼� 혹시� 프로그램을�하면서�친구들이�갈등하는�거를� 본�적이�있을까?�
최배려� :� 갈등이요?� 음.� 저희가� 너무� 의견을� 안� 내서� 협동이가� ‘이게� 토의가� 진행

이� 되겠냐�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계속� 말을� 하다가� 긍정이랑� 다퉜어
요.� ‘너는� 방향통인데� 왜� 말을� 안� 하냐’� 하다가� ‘말할� 게� 없으니까� 말을� 안�
한다’� 하면서�싸우다가�진정이�돼서�다시�진행을�했어요.�

연구자� :� 걔네� 둘이� 싸울�때�다른�친구들은�뭘�했던�것� 같아?�
최배려� :� 화면� 킨�상태로�다들�얼어있었어요.
연구자� :� 아� 다들�당황했나�보구나.� 그걸�해결하려고�뭔가�노력을�해본�건�없었어?�
최배려� :� 없었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자축공 모둠에서 다른 친구들이 의견을 많이 내지 않

자 진행을 하고 있는 협동이가 기분이 상했고 같은 방향통 역할을 하고 

있는 긍정이에게 불똥이 튀었다.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만 학생들은 프로그램 초반에 모둠 토의 활동을 할 때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지 않아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의견을 내지 않는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학생들은 지쳐갔기 때문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쓴� 이거� 어떤�상황이었어?� 회의를�하다가�갈등이�생긴�경우.�
김책임� :� 일단� 중재자� 그거는요.� 모둠� 회의할� 때� 소고춤� 하면서� 애들이� 약간� 장난

치고� 그럴� 때� 약간� 다툼이� 난� 적이� 있거든요.� 인내가� 소고� 채랑� 북으로� 막�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용기랑� 애들이� 봐서� 갈등이� 생겼죠.� 전에� (인내가)�
교실에�온�것도�그거� 때문이었거든요.�

연구자� :� 애들이� 막� 뭐라고�해서�그런�거야?� 애들이?�
김책임� :� 네.� 근데� 그게� 아쉬운� 게� 제가� 약간� 말빨이� 딸려서� (중재를� 잘� 못했어

요).� 일단은� 그때는�좀�심해서�한쪽� 편에�들어가기는�힘들었고�좀� 진정시키
려고� 노력해봤는데� 둘� 다� 우기더라고요.� 일단� 인내는� ‘장난치는� 게� 어때서.�
뭐� 이게� 장난이야.� 그럼� 너는?’� 막�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용기는� ‘아니,�
너� 이랬잖아.’� ‘아니~~!’� ‘아니� 이렇게� 하라고.’� ‘아� 그만하라고.’� 이렇게� 계
속�몰아가는�식으로요.�

연구자� :� 약간�자존심�대결이�됐네�결국.�그� 상황에서�중재를�해보려고�했던�거야?�
김책임� :� 네.� 근데�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용기� 측이� 편이� 좀� 많았던� 것� 같

아요.� 그래서�인내이가�여기로(교실로)� 온� 것�같아요.
연구자� :� 맞아.� 인내가�기분이�상했고.� 아마�여자애들이�용기�편에�섰겠지.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책임이의 면담을 통해 치라고 모둠 내에서 장난을 치는 인내와 다른 

친구들이 갈등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고춤 연습을 위해 어울

림실에서 연습을 하는 와중에 여러 친구들이 인내가 장난을 친다고 비난

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인내가 혼자 교실로 올라와버렸다. 과제에 참여

하는 열정과 기여도는 모든 구성원이 동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정적인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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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느끼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갈등을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 

김명랑� :� 소고춤을�할�때�전�아니지만�다른�친구들끼리�약간�좀�분쟁이�있었거든요.�
연구자� :� 어떤� 분쟁이었어?�
김명랑� :� 어…� 연습을� 잘� 안�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러니까� 나는� 하고� 있다

고�그러고.� 그랬는데�결과적으로는�잘�해결됐어요.�
연구자� :� 어떻게� 해결됐어?�
김명랑� :� 음� 그냥�시간이�지나니까�풀렸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
어봤더니�기다려준대.� 어떤� 상황이�있었을까?�

전도전� :� 제가� 혼자� 의견을� 내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의견을� 안� 내고�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기다려줘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생각나면� 그�
친구를�시키면�돼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지혜랑� 다툰� 건�어떻게�해결했어?
강협동� :� 지혜가� 얘기하기�싫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 안� 하고� 한� 하룻밤� 자거나� 이

틀� 지나서� 카톡으로� 제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처럼� "그때� 네가� 화낸건� 잘
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잘못이니까� 우리�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
이렇게�얘기했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을 갖고 나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갈등이 발생한 그 순간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

가 어려울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화는 것보

다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김명랑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정리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

게 해결하게 되면 당사자 중 누군가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 :� 그럼� 갈등했던�거는?�
이끈기� :� 역할극� 할� 때�갈등이�많았어요.� 특히� 열정이랑�도전이가.
연구자� :� 어떻게� 해결하려고�노력했어요?�
이끈기� :� 애들을� 진정을�시키고�앞� 이야기랑�뒤� 이야기가�맞는지�그거를�대봤어요.�

말로�하면서.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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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게�된�것이� 있나요?�

김책임� :� 일단�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갈등과� 엮이는� 사람이� 최대한� 적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싸우면�갈등도(%)가� 커지니까.� 그래서� 일단� 평소에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지만� 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한다.� 약간� 토론� 토의하는� 느낌.� 감정적으로�
돌아서면�정말�할�수� 없다.� 주변인이�중재하거나�한쪽이�그냥�빠진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갈

등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갈등상

황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당사자들은 바로 마음을 가

라앉히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중재자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들은 이전에는 그 역할을 교사에게 맡겼다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자 모

둠 안에서 친구들이 중재자 역할을 맡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시간을 갖고 

감정적인 마음을 정리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강협동 

학생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자� :� 프로그램하면서�아까� 많이� 싸운� 경험이�있다고�했는데,�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 해결하냐고� 묻는� 설문� 질문에� 서로의� 마음을� 더� 생각해보는� 게� 좋
을�것�같다고�했어.� 이게�어떻게�하는�거야?

강협동� :� 성실이가� 자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을� 하고� 싶은� 마음인지� 모
르고� 중국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도�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성실이가�자기� 나라에�좋은�게� 많다고�알려주고�싶구나.
라고� 생각해서� 긍정이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팀즈에서�
애들이�다�그래�중국하자고�그랬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협동이는 브이로그 나라를 정하는 모둠 토의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우

기는 성실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성실이의 의견이 이해가 갔고 성실이의 의견대로 하고 싶

어졌다. 그런데 모둠 친구들 모두 협동이처럼 생각을 했고, 다들 중국으

로 정하자고 양보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갈등상황에서 다른 사

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온

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협동이에게 상

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중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앞

으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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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너네� 모둠에�다툼이�있었다고�설문에�적었는데�이건�무슨�일이었어?
윤다정� :�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인내가요� 심심하니까� 저랑� 명랑이는� 안무를�

짜고� 있었고� 다른� 애들은� 다른� 애를�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인내는� 거의� 다�
배웠나봐요.�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 놀았어요.�
인내는.� 근데� 다� 알려주고� 합을� 맞춰보자고� 노래를� 틀었는데� 인내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장난을� 쳐서� 명랑이랑� 용기가� 인내한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교실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짝� 2대� 1로� 말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인내가�기분이�나빠서� ‘그래!� 난� 간다!� 가!’� 이랬어요.� 그래서� 용기가�선생님
한테�전화해서�인내가�다시�돌아왔어요.�

연구자� :�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는�잘했어?�
윤다정� :� 네.�그럼�우리�룰을�정하자.�이거�어기면�선생님한테�다시�전화하자고�했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하면서�친구들이�갈등을�하거나�차별하는�거를�목격한�적이�있을까?�
김명랑� :� 어� 목격했어요.� 그� 소고춤을� 할� 때� 용기랑� 인내가� 많이� 티격태격했는데�

용기가� 인내한테� � 소리지르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용기가� 더� 그러
거든요.� (웃음)�

연구자� :� 아� 너� 왜�나한테�화내듯�얘기하냐고�용기가�인내한테�뭐라고�하는구나.
김명랑� :� 네.� (제가� 볼� 땐)� 용기가� 좀� 더� 그러는데.� 그러면� 저한테� 불똥이� 튀거나�

또� 그러면� 저까지�이렇게� 세� 명이� 되는데� 그러면�이게� 모둠의� 절반이�싸우
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좀� 떼어놓고�
진정을�시켰어요.�

연구자� :� 그랬군요.� 떼어놓고�진정을�시켰더니�어떻게�됐어?�
김명랑� :� 어� 그냥�진짜�시간이�약이었어요.� 화가� 가라앉으니까�이제� 규칙� 정하고.�
연구자� :� 어떤� 규칙을�정했어?�
김명랑� :� 연습은� 제대로�하기.� 그리고�비난하지�않기�그런� 거� 정해놓고�했어요.�
연구자� :� 그� 규칙을� 누가�정하자고�했어?�
김명랑� :� 용기랑� 저랑� 정하자고�했어요.� 너무�이게�분쟁이�자주� 일어나니까.�
연구자� :� (웃음)� 그럼�애들이�그�규칙을�잘�지켰던�것� 같아?�
김명랑� :� 네.�
연구자� :� 그러면� 그� 이상의�어떤�갈등이�생기진�않았어?�
김명랑� :� 어� 조금밖에�안�생겼어요.� 그리고�생겨도�예전처럼�막� 심하게�되진�않고.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치라고 모둠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수 있었다. 두 학생은 모둠의 규칙을 만들게 된 갈등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하고 있지만 같은 상황이었다. 용기와 인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다투게 되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

며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이유로 갈등이 반복되자 

가장 심하게 다투고 난 뒤에는 더이상 다투지 않기 위한 규칙을 만들었

다. 학생들은 이 규칙을 통해 모둠 내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규칙을 만들 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만들어졌고 모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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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 다양한 갈등을 경험해봤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모둠 내 친구들 간 갈등이 발생했는데, 학생들은 시간을 갖고 대화로 해

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갈등을 해결했으며 

규칙을 만들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었다. 

4)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질적으로 구성된 모둠 

안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할 일만 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각자 맡은 

일만 해서는 하나의 공동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생들은 계속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갈

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을 

스스로 정해보는 질문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 선생님이� 프로그램� 이름을� GREET� U라고� 했잖아.� 그럼� 이번엔� 열정이가�
이�프로그램�이름을�새롭게�정한다면�뭐라고�할� 수� 있을까?�

한열정� :� 친구� 협동� 프로그램.� 여기�거의� 다� 친구랑�협동하는�거예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선생님이� 이름을� GREET� U라고� 정했잖아.� 배려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
정해본다면�뭐라고�정할�수�있을까?�

최배려� :� 우리�모두� 할�수� 있는�모둠� 활동(우리� 모둠이�할� 수�있는�모둠� 활동).� 이
건�다�모둠끼리�했잖아요.� 그리고�모둠이�아니면�할�수� 없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러면� 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
로�표현해보자면�뭐라고�표현해볼�수�있을까?�

윤다정� :� 한마디로는� 공동체?� 모든�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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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GREET� U로� 정했단� 말이야.� 책임이가�
이�프로그램을�한마디로�표현하자면�뭐라고�할�수�있을까?�

김책임� :� 흩어진� 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문화� 대하는� 것도� 그
렇고� 흩어진� 문화를� 하나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 같고.� 회의할� 때도� 여러�
개로�흩어진�의견을�하나로�모으는�것이기�때문이에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프로젝트를 

모둠과 함께 해결하면서 모둠원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배려 

학생은 모둠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윤다정 학생은 프로그램 자체가 공동체 

같았다고 한다. 누구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책임 학생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

기서 말하는 흩어진 것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의견들을 의미한다. 이렇

게 다양한 것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협력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 :� 우리가� 4가지� 주제로�프로그램을�하면서�행복이는�뭘� 배웠다고�생각해?�
이행복� :� 친구들이랑� 같이하려면� 의견이� 안� 맞아도� 그냥� 말하고� 안� 되면� 그냥� 맞

춰서�하는�거요.
연구자� :� 내� 의견을� 말은�해보지만�안�맞을�때에는�친구�의견에도�맞춰야�한다?�
이행복� :� 네.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행복 학생의 면담 내용이 바로 본 연구자가 학생들로 하여금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다문화역량으로 함양시키고자 했던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되 친구와 맞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맞춰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하는 모습

이 아닐까. 다음은 다름을 존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네가�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본다면� 뭐라고�
표현할�수�있을까?�

강협동� :� 음� 협동심?�
연구자� :� 왜?�
강협동� :� 체력도� 기르게� 된� 것� 같고� 친구들이랑� 이것도� 플라잉디스크도� 점수� 많이�

얻게� 이렇게� 던지면� 돼� 알려주고.� 이런� 것도� 다� 의견� 알려� 주고� 발야구랑�
티볼도� 못하는� 애들도� 다� 같이� 알려주고.� 운동도� 격려해주고� 그런� 게� 다�
친구들이�옆에�있기�때문에�할�수� 있었던�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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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우리가� 1년� 동안� 모둠� 활동을�한�것�중에�가장�좋았던�게� 뭐였어?�
강협동� :� 세계여행가� 할� 때� 브이로그� 찍은� 거요.� 팀즈로� 애들이� 다� 한� 번씩은� 다�

배려해줄� 때� 좋았어요.� ‘내가� 옷� 해도� 돼?’� ‘어� 그럼� 네가� 옷� 해’� ‘나� 이거�
할게.� 애들아� 나� 이거� 해도�되지?’� ‘어� 그래�그럼� 내가� 다른� 거� 할게.’� 이러
면서� 한� 명씩� 동의를� 해줬고.� 조사를� 못하면� 같이� 조사해서� 보여주고� 이런�
건�어때?� 이러면서.�

연구자� :� 그렇게� 했던� 경험이�협동이를�변화시킨�게�있을까?�
강협동� :� 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제� 거를� 찾아준� 애는� 없는데� 제가� 공감이랑� 행

복이거를� 혹시� 몰라� 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행복이는� 잘� 찾아서� 도와줄게�
없어서� 공감이� 거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다음에� 공감이가� 고맙다고� 한마디
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작은� 일인데� 고맙다고� 해주는� 게�
좋아요.� 애니어그램�검사했을�때도�작은� 일에도�고맙다고�얘기해�주면�좋다
고�나왔는데�진짜�그랬어요.� 그래서�맨날�맨날�도와주고�싶었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의 두 면담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은 자료를 잘 찾고, 플라잉 디스크를 

잘 던지는데 다른 친구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름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강협동 학생은 애니어그램에서 조력가 유형이 나왔을 정도로 친구들을 

도와주며 행복을 얻는 학생이다. 그런데 협동이의 이런 행동은 본인에게

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둠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모둠의 경계를 넘어

서도 나타났다. 

연구자� :� 그리고� 도전이가�이것도�되게� 많이� 했잖아.� 친구들한테�계속� 알려주고�하
는�거.� 누구한테�뭐를�알려줬었지?�

전도전� :� 성실이한테요.� 성실이가� 3루� 수비를�하고� 있었는데�성실이가�공을� 잡아서�
3루� 애를� 아웃시켰고� 공격수가� 2루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실이한테�
2루로�던지라고�해서� 2루로�던져서�아웃시켰어요.�

연구자� :� 아� 그때� 2명을� 아웃시켰죠.� 그때�기분은�어땠지?�
전도전� :�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이�맨날�알려준�걸�드디어�실제로�해봐서.
연구자� :� 맞아.� 그리고� 네가� 노력이도� 방망이� 치는� 거를� 되게� 많이� 도와줬잖아.� 왜�

도와준�거야?�
전도전� :� 같은� 팀이니까�같이� 잘할수록�좋으니까�그랬어요.� 모둠이� 달라서�다른� 팀

이�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치면� 상대팀이어도� 수비하기� 재미있잖아
요.� 같은�팀이면�점수도�잘�올라가고.�

연구자� :� 너가�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긍정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 잔소리� 듣기� 싫
어했던�것�같아?�

전도전� :� 긍정적으로�배웠던�것� 같아요.
(전도전,� 댜문화� 학생,� 사후면담)

전도전 학생은 평소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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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 친구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준다. 예전에는 친구

들을 비난해서 다툰 적도 있다고 했지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는 다투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체육을 잘하지 못하는 노력이에게 자

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계속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모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팀이 되기도 하고 다른 팀이 되기도 하는데, 계속해

서 노력이에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왜냐하면 타석에 서서 방망이를 휘

두르면 파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도전이가 이렇게 노력

이를 존중하고 도와주는 모습은 공동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연구자� :� 이번에는�모둠� 활동� 하면서�좋았을�때가�언제야?�
이존중� :� 어…� 세계� 여행가요.� 막� 대본을� 짜는데�모둠� 친구들이�도와줬어요.�
연구자� :� 친구들이�왜� 도와준거야?
이존중� :� 모둠에서� 저만� 촬영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까�협동이랑�공감이가�남아서�대본짜는�거랑�촬영하는�거를�도와줬어요.�
연구자� :� 그래서� 어땠어?
이존중� :� 고마웠어요.

(이존중,� 댜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학생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학생이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움받기를 거부한다면 자신과 친구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학생들은 사람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친구들이 주는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것은 전도전 학생의 면담에서 신노력 학생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학생들은 서로를 돕고 도움받는 것을 통해 서로 성장한다고 생각했

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연구자� :� 서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도� 모둠�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모둠� 활동을�결국은�성공적으로�해내야�되잖아.� 사자춤� 그� 연극을�만들어내
는�것처럼.� 그렇게�잘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

박성실� :� 뭔가� 긍정적으로�생각하고�그런게�필요해요.�
연구자� :� 어떤� 걸�긍정적으로�생각해?�
박성실� :� 뭔가� 그�안�맞아도�긍정적으로�생각해�가지고�하면.�
연구자� :� 음� 얘랑� 내가� 안� 맞는건� 알지만� 그거를� 아� 너무� 싫어!� 이렇게� 받아들이

지�말고.�
박성실� :� 네.� 그리고�긍정적으로�생각하면�될�것� 같아요.

(박성실,� 댜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

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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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모두 달라서 의견을 맞추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학생들이 앞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텐데 그때마다 자신

과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실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인 다면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자신과 다름을 존중하며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도움을 주며 협력하는 능력이 함양되었다. 이는 학생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

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답하는 모습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양하

게 된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본 연구는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나, 너, 우리를 이해

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본 결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함

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학생들은 체육적 성

장을 통해, 친구와 교사, 그리고 가족의 협력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통해, 다문화역량 친화적 환경 속에서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가.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먼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에 참

여하면서 결과 1에서 살펴본 문제 중 인지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제거

하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활동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변화된 태도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전인적 성장을 매

개로 하여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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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문화역량 함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언어적 한계에서 벗나 신체 언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

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해 자세히 탐색하며 지적 탐구의 즐거

움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둠 및 학급 친구들과 함께 신체활동을 하면서 

소외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

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적 성장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학교생활

을 누릴 수 있었다. 

1) 신체 언어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로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체 언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했다. 본 연구자는 다문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

였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체육 시간에 경험했던 소외와 차별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자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체 

언어를 통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에 따라 체력이 증진되고 기능이 발달하면서 더욱 수업에 즐

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이것은 다문화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신체 언어를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학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 작년까지�했던� 체육� 수업에서�주로�이런�걸�많이�했다.� 이런�게�있을까?�
강협동� :� 이야기?�
연구자� :� 이야기?� 어떤� 이야기?�
강협동� :� 맨날� 애들이랑�장난� 쳐가지고.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연구자� :� 협동이는�온도계를�올리려고�열심히�했던� 것� 같아?
강협동� :� 네� 진짜� 열심히�했어요.� 4학년�때만� 해도� 맨날�옆에� 여자애들이랑� ‘아� 맞

아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
이랑�별로�떠들진�않아요.

(중략)
연구자� :� 우리가�올해�했던�이�프로그램이�앞으로�너에게�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
강협동� :� 도전하는�게� 더�많아질�것�같아요.
연구자� :� 왜요?�
강협동� :� 아� 그리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도전은� 발야구도� (남자)애들이� 재미있게�

(하잖아요).� 남자애들은� 다�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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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뭘� 저렇게� 열심히� 도전하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다� 도전하면서� 한� 거니까� 앞으로� 저도� 이렇게� 도전
해볼�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의 면담을 보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때까지의 체육 수업을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

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후면담에서 예전에

는 남자애들이 왜 저렇게지 열심히 하나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하는 부분

에서 이전 체육 수업에서는 몰입했던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종목에 계속 도전해보게 

됐고 도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것을 낯설어 하지 않고 

도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것은 새로운 종목에 도전해서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몰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렇게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협동이는 낯선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새

로운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장공감 학생의 체육일기이다. 

(장공감,� 다문화�학생,� 체육�일기)

장공감 학생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체

육 시간마다 배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며 혼자 주변

에 앉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그런 공감이가 친구들과 

함께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신체 언어를 전혀 활용

하지 않던 공감이가 적극적으로 신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활용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

을 함양할 수 있었다면, 공감이는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신체 언어

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203 -

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특히�깨달았거나�마음가짐이�변한�게�있다면�뭐가�있을까?�
이행복� :� 아� 공� 던지는�것도�작은�공으로�연습�좀�했어요.
연구자� :� 어디서?�
이행복� :� 집에서� 했어요.�
연구자� :� 우와� 연습은�왜�한거야?
이행복� :� 티볼을� 잘� 하려면�공을�잘�던져야�하니까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프로그램을� 통해서�하다가� 잘� 안� 될� 때� 성실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
게�하면�되는구나�배운�게� 있다면�뭐가�있을까?

박성실� :� 티볼이요.� 티볼에서� 처음� 하니까� 치는� 게� 멀리� 안� 나가고� 이제� 그렇게�
못� 치니까� 티볼을� 잘� 치기� 위해서� 타격을� 맞추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꼭�
학교에서�하는�게�아니더라도�공을�어디에�올려놓고�치는�연습을�했어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두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티볼을 잘하기 위해 집에서 티볼을 연습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신체언어를 통해 참여하는 본 프로그

램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

이는 타격을 잘하고 공을 던지는 것이 부족해서 공을 던지는 연습을 열

심히 했다. 그리고 성실이를 비롯한 남학생들은 홈런을 치기 위해 노력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친구와 함께 연습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모습이다. 

연구자� :� 그러면� 이제� 네가� 평소에도� 야구를� 같이� 했대� 정직이랑.� 이때� 상황을� 설
명해�줄�수� 있어?� 어떤� 식으로�가서�하게�됐는지.� 몇� 번이나�한�건지?�

최배려� :� 음� 처음에는� 글러브를� 챙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직이가� 야구공을� 챙
겨서�오면� 학교� 가기� 전에� 일찍� 나와서� 모두의�학교에서�야구를� 하다가�학
교로�갔어요.�

연구자� :� 아� 아침에?� 어차피� 만나니까.� 글러브를� 어차피� 가지고� 가야� 하니까.� 정직
이랑�배려는�원래�아침�일찍� 만나서�운동하고�노는� 편이야?�

최배려� :� 네.� 옛날에는�축구하고�그랬어요.�
연구자� :� 원래도� 그럼� 정직이랑�둘이서�운동을�자주�했다는�거죠?�
최배려� :� 네.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최배려 학생에게 신체활동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언어적 한계를 갖고 있던 최배려 학생에게 신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은 매우 즐거운 수업이다. 따라서 체육 수업에 더 적극적

으로 참여했고 수업시간으로는 부족해서 친구들과 방과 후에 체육을 즐

겨 했다. 이전에는 축구를 주로 했지만 본 프로그램에서 티볼을 하게 되

면서 친구 정직이와 학교에 오기 전에 티볼을 연습하고 왔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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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다문화역량을 함

양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통해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고 더불어 체력을 증진하고 기능을 발달시

킬 수 있었다. 이것은 신체활동을 즐기기 위한 바탕이 되었고, 자연스럽

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

움이 되는 선순환의 관계를 이뤘다.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력이 

증진된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 이� 프로그램이�어떤� 것�같아?� 자유롭게�표현해보자.�
강협동� :� 체력을� 기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모두� MVP가� 그래요.� 뛰고� 던

지고�그러니까.� 이제� 조금만�뛰어도�헥헥�거리지�않고� (예전에�힘들어할�때�
보다)� 조금�더� 뛰어도�괜찮은�것�같아요.� 체력이� 더� 길러졌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리고� 설문에서� 성실이에게� 생긴� 변화가� 뭐냐고� 하니까� 체력이� 좋아졌
대.� 힘들어지는�시간이�길어졌다는데�이건�무슨�말이지?�

박성실� :� 사람이� 뛰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 속도가�느려진�것� 같아요.�
연구자� :� 아~� 이제�덜�힘든�거구나?� 같은�운동을�해도?
박성실� :� 네.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체력이 

길러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건강한 크리에이터’를 하면

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앱인 라이크핏을 활용해 일주일에 3번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했고 꾸준히 체육 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COVID-19 

상황에서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꾸준히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지속실천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이

것은 결국 적극적인 체육 수업 참여로 이어졌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렇게 

향상된 체력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이렇게�참여한�게�미래의�끈기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같아?�
이끈기� :� 제� 꿈이� 방송� 쪽에서� 일하는� 게� 꿈이어서� 운동하면서� 되게� 뛰어야� 한다

고�책에�써� 있었는데�운동� 관리하면서�되게� 많이�뛰어다닐�것�같아요.�
연구자� :� 아�앞으로�살면서�끈기의�체력이나�건강관리를�잘하게�될�것�같다는�거야?�
이끈기� :� 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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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명랑이가� 전에� 면담했을� 때도� 그렇고� 설문할� 때도� 네가� 달리면� 숨이� 차
는�체질이라고�했단�말이야.� 그건�뭔가�이유가�있는�거야?�

김명랑� :� 병원에�가서�봤는데�딱히�별다른�건�없대요.�그런데�그냥�체질인�것�같아요.�
연구자� :� 약간� 체력이�약한� 건가?�
김명랑� :� 네.� 한� 여기에서�계단까지�뛰어서�가면� 그것만�해도� 숨이�차요.�
연구자� :� 숨이�금방�차는구나.� 그럼�여기에서�이게�길러졌다고�했던�것�같은데�맞아?�
김명랑� :� 네.� 티볼을� 할� 때�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비할� 때도� 달려가서� 잡

아야되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견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체력도�생기고.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체력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끈기 학생은 주말에도 라이크핏 운동을 

실천할만큼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학생이었다. 끈기는 평소 비만과 관

련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르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렇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

게 된 것이 미래에 자신의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리고 김명랑 학생은 학기 초에 학생환경조사서에 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어 내서 본 교사가 유심히 관찰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신체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티볼이 재미있어서 힘든 걸 참고 적극적

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평소 명랑이가 갖고 

있던 건강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능이 발달된 학생들을 살펴본다. 

질문� :� 우리는� 매일� 아침�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
에게�어떤�변화가�생겼나요?�

최배려� :� 처음에는�좀� 쉬운� 편에� 속하는�운동도�바들바들하며�겨우� 했지만,� 요즘은�
런지� 같은� 것도�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체력이� 좋아졌다는� 것
으로�생각�중이다.�

(최배려,�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우리는� 매일� 아침�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실천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
에게�어떤�변화가�생겼나요?

김명랑� :� 몸이� 튼튼해지고�유연해�졌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의� 신체나� 운동� 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인
가요?�

김책임� :� 티볼을� 하면서� 전에는� 파울� 공이� 될뻔한� 적이� 많았는데� 막바지에는� 좀�
멀리�날렸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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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세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능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

강한 크리에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려 학생과 명랑 학생의 기

능이 발달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자세가 좋아졌다고 설

문에 답했는데 배려는 처음에는 주로 유연성과 관련된 운동만 했었다. 

그런데 근력이 부족해서 쉽게 지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근력 운동을 시

작했는데 점점 자신이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책

임 학생은 티볼을 하면서 공을 날리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했다. 많은 학

생들이 티볼을 계속 하면서 공을 더 멀리, 높이 치게 되었다. 그리고 공

을 잡고 던지는 기능이 발달되면서 수비 호흡이 맞아 박진감 넘치는 경

기를 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통해 체육수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언어적 한계를 갖고 있던 다문화 학생들에게 신

체 언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어주었다.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체력을 향상하고 

기능이 발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2) 체육 탐구의 즐거움으로

학생들은 체육중심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것을 탐구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직접 경험한 스포츠의 규칙, 기능을 익

히기 위한 방법, 체육을 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 신체 활동과 관련된 다

양한 형태의 간접 체험 활동 등을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고 탐구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가장 먼

저 학생들은 자신이 참여한 스포츠의 규칙을 잘 알게 됐다.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체육,� 스포츠에�대해�새롭게�알게�된� 것이� 있나요?�
장공감� :� 티볼은� 발로� 차는� 발야구가� 아니고� 배트로� 처서� 3루를� 지나서� 도착을�하

면� 1점이다.� 플라잉디스크(디스크� 골프)는� 날리는� 건데� 던져서� 제일� 적게�
던진�사람이�이기는�거다.

� (장공감,�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체육,� 스포츠에�대해�새롭게�알게�된� 것이� 있나요?�
김책임� :� 티볼은� 야구랑� 비슷하지만� 투수가� 없고� 배팅티가� 있다.� 타자가� 티� 위� 공

을� 때리고,� 루를� 돈다.� 수비수의� 역할은� 공을� 잡아� 주자를�아웃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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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자를� 아웃시키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 1점을�
얻고,� 공수교대를�하며�최종점수가�높은�팀이�승리한다.

�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체육,� 스포츠에�대해�새롭게�알게�된� 것이� 있나요?�
전도전� :� 티볼은� 공격� 수비로� 나누고� 슬라이딩X,� 배트던지면X,� 플라잉아웃OK,� 1루,�

2루,� 3루에�수비수� 1명씩�있고�최대� 2칸�전진.
� (전도전,� 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위 세 학생의 설문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참여한 

스포츠의 규칙에 대해 잘 알게 됐다. 그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이었던 티볼에 대한 규칙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다. 경기에서 승리하

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규칙을 탐구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숙

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연구자� :� 올해� 체육� 수업을�하면서�변한�게�있다면?
김책임� :� 일단� 공을� 잘� 던지려면� 힘이� 중요해요.� 그리고� 팔만�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허리도�하고�어깨도�돌아가게�이렇게�던져야�해요.�
�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 (전도전,� 다문화�학생,� 체육�일기)

�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체육�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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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체육 일기와 면담을 보면 티볼을 할 때 공을 잘 치고 잘 받

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혼자 다시 생각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둠 친구들과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공유했다. 다음은 디스크 골프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는 학생들의 체육 일기이다. 

� (박성실,� 다문화�학생,� 체육�일기)

� (이존중,� 다문화� 학생,� 체육� 일기)

성실이와 존중이의 체육 일기를 보면 디스크 골프를 하는데 필요한 기

능에 대해 탐구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성실이는 디스크를 던지는 방법

에 대해 교사가 알려준 방법 외에도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

신의 실수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더 잘하게 

된 것을 보고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존중이는 교사가 설명한 

방법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연습할 때 피자를 받는 것처럼 디스크를 받는 

연습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렇게 규칙에 대해 이해하고 기

능을 탐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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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김명랑 학생의 체육 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영역형 경쟁인 

야구, 발야구, 티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새로운 종목

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더 탐구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 다정이가� 야구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대.� 그래서� 배트로� 공을�
더�정확하게�칠�수� 있는� 법을�알아보려고�했다는데�이게�무슨�뜻이야?�

윤다정� :� 제가� 원래� 야구나� 스포츠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피구� 이런� 거만� 좋아했었
는데�티볼을�하고�나서�공을� 치는� 게�되게�재미있어졌어요.

연구자� :� 그래서� 찾아보려고�했다는�거야?�
윤다정� :� 네.� 유튜브�이런�데에요.

�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친구들과�함께� 핸드폰으로�야구를�찾아봤대.� 뭐를�찾아본�거야?�
이끈기� :� 그� 야구에� 궁금한�점이�있어서�선수나�팀�같은�거를�검색해봤어요.�
연구자� :� 아~� 우리나라�프로야구?�
이끈기� :� 네.� 그래서�키움을�알게�됐어요.�
연구자� :� 그렇게� 검색해보고�나니까�야� 구가�더�좋아졌어?�
이끈기� :� 더� 관심을� 가지게�된�것�같아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다정이와 끈기는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검색을 하

거나 프로야구팀을 검색해봤다. 수업 중간마다 교사가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서 자신들도 궁금한 것을 검색해본 것이다. 그리고 끈기는 

야구와 관련된 문화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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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설문에서� 문화� 활동하는� 것도� 뮤지컬� 보는� 것도� 관심을� 가졌대.� 어떻게�
했어�그래서?�

이끈기� :� 야구� 소녀� 그�영화�봤어요.�
연구자� :� 우와� 그� 영화� 봤어?� 선생님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싶어도�못�보여줬는데.� 어디서�봤어?
이끈기� :� 집에서� TV로� (VOD)� 사서�봤어요.�
연구자� :� 어땠어?�
이끈기� :�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실

화라는�것도�되게�신기했어요.
연구자� :� 맞아요.� 그럼�뮤지컬은?
이끈기� :� 뮤지컬은�책임이가�찾아본�거� 그거�유튜브로�본�적이�있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소개해 준 영화를 감상하였다. 본 프로그

램을 구성하며 스포츠 영화를 통해 영화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들

의 다문화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했는데, 온라인에서 영화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웠다. 영화관을 대관하려

고 알아보았으나 너무 적은 인원이라 빌릴 수 없었다. 따라서 아쉽지만 

학생들에게는 예고편 클립과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주었는데 끈기 학생

은 야구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영화를 감상했다고 한다. 또, 친구

가 공유한 야구 뮤지컬도 알아보며 야구와 관련된 문화를 탐구하였다. 

�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우리� 모두� MVP’� 반성�학습지)�

연구자� :� 지난번에�면담했던�거에� 선생님이�궁금했던�게� 있어서�그걸� 물어볼게.� 그
때� 선생님이� 너한테� 체육� 중에� 어떤� 활동�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없
다고�그랬어.� 체육에�관심이�없어서.� 지금은� 어떤�것�같아?�

장공감� :� 지금은� 배드민턴이나�피구,� 발야구�이런�거�좋아해요.�
연구자� :� 배드민턴은�아빠랑�자주� 해서?�
장공감� :� 네.� 산에서�자주�했는데�요즘은�자주� 못�하고�있어요.�
연구자� :� 맞아.� 발야구는�왜�좋아?
장공감� :� 발야구는�반� 친구들이랑�같이� 해서�좀�재미있었어요.

�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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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행복이와 공감이가 스포츠 문화에 입문하였

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평소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 체육(스포츠)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감

이와 행복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다른 낯선 활동, 문

화에 갖게 될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며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체육 규칙과 기능 숙달을 탐구하며 학생들은 체육적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신체 능력

이 발달함에 따라 친구들과 자신감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을 탐구하며 스포츠 문화에 입문했다고 볼 수 있다. 최의

창(2010)은 체육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공적 전통인 

체육 문화에 입문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스포츠 자체도 하

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체육 

문화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낯선 문화에 거부감을 갖던 학

생들이 개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었으므로 체육을 탐구하며 느낀 즐거

움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소외됨에서 함께함으로

앞선 결과2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

를 준비하며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소외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소외됨에서 함께함으로 이끌 수 있었던 

체육적 성장 덕분이었다. 학생들은 함께 신체활동을 하면서 소외에서 벗

어나 협력하고 격려하는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둠과 학급이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체육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결과에서는 소외됨에서 함께함을 느끼게 한 체육적 

성장이 다문화역량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박성실,� 다문화�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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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이의 체육 일기를 보면 티볼을 하는 첫 시간에 신체 능력이 뛰어

나지 않은 행복이를 활동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체육 수업에서는 학생이 지닌 신체 능력으로 인해 소외가 가장 많이 발

생한다(이준상, 2000).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분석했던 문제 중

에서도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소외와 차별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친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 그럼� 올해� 체육�수업을�하면서�마음가짐이�변화한�게�있다면?�
강협동� :� 기다려주는�거?�
연구자� :� 뭘� 기다려줘?
강협동� :� 약간� 남자애들은�야구를�많이� 해서� 그런지� 티볼을� 할� 때� 엄청� 공� 멀리� 날

아가서�야� 2루까지�달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자애들은�그� 공을� 많
이� 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어어.�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저도� (티)� 앞에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친구들도�그런�거�보고�기다려줘야지.� 할� 수�있어.� (이렇게�말해줘어요.)

�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의 면담을 보면 신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만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전의 모습에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긴장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학생들은 티볼은 모든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명 한명의 

공격기회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넓은 수비 지역을 모두 수비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필요하

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공을 잘 치는 방법을 알려줬고 

공을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함께 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신체능력을 지닌 친구를 보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게 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그러면�책임이는�체육이나�운동을�할�때�필요한�마음가짐은�뭐라고�생각해?�
김책임� :� 일단은� 협동심이�제일� 중요하다고�생각해요.� 잘� 못하는� 애들을� 잘하는� 애

들이�커버를�해줘야�하거든요.� 그래야�팀�밸런스가�잘�맞고�그래요.�
연구자� :� 그러면� 책임이는�도와주는�역할이었어?�아니면�도움을�받는�역할이었어?�
김책임� :� 받는�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기에는� 겨우� 파울선을� 벗어나

는�수준이었고.� 어쨌든�도움을�받다�보니까�잘�날아가게�된�것� 같아요.
�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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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전,� 다문화�학생,� 체육� 일기)

위 두 학생의 면담과 체육 일기를 통해 자신과 다른 상대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이는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신체 

능력을 모둠의 다른 친구가 채워줌으로써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

했다. 다른 친구에 대해 시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도전이는 협응 능력이 부족한 노력이를 보

며 수비를 할 때 공을 잡고 친구들이 던지라는 곳을 듣고 던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답답해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이와 다정이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같이’의 힘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설문에서�친구를�격려하는�마음을�알게� 됐다는�건�뭐였을까?�
이끈기� :� 보람이가�플라잉디스크�할� 때� 진짜� 조금� 날아간�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연구자� :� 보람이가�실망했어?�
이끈기� :� 네.� 보람이가�안돼~~!� 이랬어요.
연구자� :� (웃음)� 그랬구나.� 그럼�왜� 격려해줬던�거�같아?�
이끈기� :� 보람이가� (디스크가)� 조금밖에�안�날아가서�속상할�수도�있으니까요.

�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 � �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캘리그라피�작품)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캘리그라피�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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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 프로그램하면서�좌절했던�경험은�없어요?
강협동� :� 티볼을� 할� 때�홈을�못�밟고�온�거에� 좌절했어요.� ‘아� 진짜!’� 이러면서.
연구자� :� 그래서� 어떻게�했어?�
강협동� :� 애들이�위로해줬어요.� ‘네가�이거만�잘�쳐줘도�다른�애가�들어올�수�있어.’�

(중략)
강협동� :� 티볼을�처음�할� 때는� ‘아� 이걸�왜� 하는�거지?’� 규칙�하나도�이해� 안�가고.�

공� 굴러갈� 때도� ‘어� 공� 굴러가네.� 애들이� 알아서� 잡겠지.’� 이렇게� 생각했는
데.� 이제� 규칙� 다� 알고� 친구들이� 막�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딴짓� 안� 하고� 보
기도�하고�갑자기�목소리도�엄청�크게�막� ‘달려�달려!!’� 이렇게�됐어요.

�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와 협동이의 면담을 통해 하나 됨을 느낀 학생들이 서로를 격려하

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끈기는 같은 모둠의 친구가 디스크를 잘 던

지지 못해 좌절하자 보람이의 마음에 공감하며 바로 위로해주었다. 그리

고 협동이는 자신이 아웃되어 아쉬워하자 친구들이 위로해주며 격려해주

었다고 한다. 또, 협동이의 면담을 통해 이렇게 격려하는 활동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체육을� 할� 때�필요한�마음가짐은�뭐라고�생각해?�
전도전� :� 나만� 하면� 안�된다.�
연구자� :� 왜?�
전도전� :� 나� 혼자만� 하는�게�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하면�그건�학교가�아니니까.

�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캘리그라피�작품)

연구자� :� 티볼을� 주제로�캘리그라피를�한� 건데� 이렇게�쓴�이유가�뭐예요?�
한열정� :� 왜냐면� 나부터�잘해야�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뭐라고�하기� 전에� 나부터�

둘러보자.�
연구자� :� 그게� 왜�티볼을�하면서�생각이�난거예요?�
한열정� :� 티볼에서� '야!!!� 빨리� 치라고!!!!!� 아니� 잘� 좀� 치라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요.� 그런데�쟤한테�뭐라고�하기�전에�나부터�보자�이런� 생각이�나왔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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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러면� 올해� 체육� 수업을� 하면서�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바뀌거나� 깨달은�
게�있다면?�

최배려� :� 이제는� 체육을�하면� 응원도�열심히�하고�배려도�해야�된다고�생각해요.
연구자� :� 왜� 이거를� 깨닫게�된�거예요?�
최배려� :� 옛날에는�계속� 제대로�안�한�것�같아요.� 이기는�생각만�했던�것�같아요.
연구자� :� 아� 옛날에는�승부에만�집착했는데�지금은�배려를�하게� 됐다는�거구나.� 그

런데� 이게� 되게� 우리� 반� 전체적으로� 이렇거든.� 애들이� 다� 승부에� 집착하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올해는� 이겨도� 자랑도� 안하고� 응원도�
열심히� 하고� 우리� 팀이� 지더라도� 우리� 반에� 못� 하는� 애들을� 위해� 기회를�
양보하고.� 이런�분위기가�왜�형성된�걸까?�

최배려� :�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왜� 이렇게� 못하냐고�짜증을� 내면� 그� 친구는� 상처
를�받으니까�이렇게�하게�된� 것� 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세 학생의 면담을 통해 체육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배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학생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과 반

대되는 상황으로 인해 갈등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자신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하나 됨을 느낀 학생들의 체육일기이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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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이와 열정이 모두 자신의 모둠 친구들과 하나 됨을 느끼고 모둠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두 학생은 티니클링을 하면서 이러한 감정

을 느꼈는데, 티니클링은 줄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든 친구들이 박자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은 땀흘리며 열심히 연습했고 자신이 틀리면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야 하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했다. 특히 

음악에 맞춰 티니클링을 췄을 때, 학생들이 뿌듯함을 느꼈다. 열정이는 

너무 힘들었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고, 명랑이는 포기하

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신의 모둠이 너무 좋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체육이 지닌 사회 통합의 기능(권민혁, 

2008; 김동학, 남윤신, 2019)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

다. 체육을 하면서 상대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입장

에서 생각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다문화역량이 함양된 모습과 일치한다. 

4)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로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성장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했고, 학교생활에 잘 적

응했으며,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신체활동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겼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집에서 더 알아보기

도 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던 학생은 여가 선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으며 규칙적인 생

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생활은 다문화역량 함양을 촉진시켰다. 

연구자� :� 설문에서� 배운� 걸� 실제로도� 실천해봤냐고� 물어봤더니� 보람이랑� 배드민턴
도�치고�운동장도�달렸대.� 다� 언제�한�거야?

강협동� :� 배드민턴은�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워서� 겨울방학부터� 했고� 운동장은� 둘
이� 다이어트한다고� 약속해놓고(웃음).� 한번� 10바퀴� 뛰고� 안� 뛰다가� 한� 달�
뒤에�생각나서�뛰고�그랬어요.�

연구자� :� 보람이랑�언제� 뛴� 거야?
강협동� :� 한� 한� 달� 전에요.� 10바퀴� 뛴� 다음에� 또� 다음은� 5바퀴� 뛰디가� 10바퀴� 뛰

고.� 학원�끝나면�좀�날이�약간�깜깜한데도�그냥�같이� 뛰었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가장 먼저 강협동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운동을 친구와 함께 실천했

다. 이들은 건강한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배운 달리기 앱을 활용해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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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달렸다.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건강 체력을 기르고 성취감을 느끼

며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했지만 또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족들과 함

께 실천한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서도� 실천해봤냐고� 물어봤더니� 누나랑�
라이크핏을�했대.� 어떻게�같이�했어?�

최배려� :� 제가� 월요일에�하고� 나면�할�때마다�누나는�제�폰�빌려서�했었어요.�
연구자� :� 왜?�
최배려� :� 아� 요즘에� 나가지도� 않고� 누나가� 원래� 운동을� 하는데� 요즘� 운동도� 못하

니까.� 그냥�라이크핏�하라고�제�폰�빌려줬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도� 신체활동을� 실천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동
생이랑�티니클링을�했대.� 이때�상황을�설명해줄�수�있을까?�

전도전� :� 사촌� 동생이� 그거�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무� 같은� 거에� 줄을�
달고�동생이�이렇게� (줄을�벌리고�오므리면서)� 했어요.

연구자� :� 아~� 우리�완성한�거�보고�동생이�해보고�싶대?
전도전� :� 네.
연구자� :� 그럼� 동생이�고무줄을�이렇게�하는�사람이고�네가�뛰는�사람이었어?�
전도전� :� 네.�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라이크핏�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지� 2주가� 되어간다.� 코로나로�인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애들의�체력이�너무� 떨어진다는�게�체육�시간마다�느껴진다.� 그런데�처
음에는� 애들이� 라이크핏을� 신기해하더니� 이제는�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지
루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해봤다.� 그랬더
니�끈기가�아침�조회에서�엄마와�함께�라이크핏을�아침마다�한다고�이야기했다.� 끈
기의� 어머님은� 학교� 생활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다.� 끈기가� 그렇게�
해준�말이�자극이�되어� 다른� 애들도�집에서�부모님과�꼭�해보겠다고�이야기했다.�

(교사�반성�일지)

배려와 도전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족들과 함께 실천했다. 가족들

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함께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

신이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반성 일지에 나타난 것처럼 끈기는 엄마와 함께 

라이크핏을 규칙적으로 실천했다. 끈기의 어머님은 본 교사에게 연락하

여 자녀와 함께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더

불어 사는 방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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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프로그램을�하면서�존중이는�무엇을�배울� 수� 있었던�것�같아?�
이존중� :� 음..� 운동을�꾸준히�실천하게�된�것�같아요.�

(중략)
연구자� :�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했잖아.� 이게� 앞으로의� 존중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

치게�될까?�
이존중� :� 앞으로� 꾸준히�실천하게�될� 것�같아요.�
연구자� :� 아� 네가�꾸준히�하고�성실하게�하는�데에�영향을�받을�것�같다는�거지?�
이존중� :� 네.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신체활동을�일상생활에서도�실천하게�되었나요?
이행복� :� 키가� 작아서� 뭐할까� 하다가� 줄넘기를� 하면� 키� 큰다고� 해서� 그때� 만들었

던�영상�보고�가끔씩�한다.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존중이와 행복이는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형성했

다. 존중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침 

학습을 시작하기 전 라이크핏을 활용해 운동을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다들 처음에는 많이 피곤해 

했지만 운동을 하고나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개운해졌다고 말

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복이는 자신이 만든 운동크리에이터 영상을 보면

서 줄넘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높아졌다. 

연구자� :� 설문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명랑이에게� 생긴� 변화에는� 도전정신
이�생긴�게� 있대.� 이� 도전정신을�바탕으로�뭔가를�또� 해본� 게�있어?�

김명랑� :� 캘리그라피� 그런� 것도� 해보고� 나서� 집에서� 재미있어서� 몇� 번� 더� 해보기
도�했고�집에서�직접� 작품같은�것도� 만들어보기도�했어요.�

연구자� :� 어떤� 작품?�
김명랑� :� 캘리그라피도� 해봤고,� 점토같은� 걸로� 만들어본다거나� 스케치북이� 많으니

까�그림을�그려�본다거나�종종�심심할�때� 혼자�했어요.�
연구자� :� 점토를� 그리거나�만든� 건�뭘�만들어본�거야?�
김명랑� :� 티볼과� 관련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뮤직비디오� 하고� 나서� 재미있어서�

한�번�더� 해봤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명랑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여가 시

간을 즐겼다. 학교에서 해본 활동 중 재미있는 것들을 심심할 때 해봤

고, 작품으로 만드는 활동에 계속 도전해봤다고 한다. 명랑이는 형제가 

없어 집에서 매우 심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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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미디어의 발달로 자극적인 영상에 

매료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데 쓰고 있

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 외에 다

양한 작품 만들기, 운동 등의 새로운 여가 선용 방법을 즐길 수 있게 되

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그러면� 올해� 체육� 수업을� 하면서� 변화한� 마음가짐이라던지� 체육을� 할� 때�
생각이�바뀐�게�있다면?�

전도전� :� 뭔가� 4학년� 때는� 규칙을� 만들어도� 잘� 안� 지켰는데� 지금은�조금이라도� 잘�
지키는�것�같아요.�

연구자� :� 왜� 그렇게� 변화했지?�
전도전� :� 모르겠어요.� 4학년�때는�잘�못� 참았는데�지금은�좀� 잘�참게�됐어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도전이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규칙을 잘 지키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전에만 해도 규칙이 있어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규칙을 잘 지킬 수 있

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전이는 왜 그런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고 

했다. 도전이는 4학년 때 학년의 합동 체육을 하면서 자주 눈에 띄던 아

이였다. 게임을 혼자서 주도하려고 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변해 친구들과 

다툼이 생겨 담임 선생님의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전

이는 올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규칙을 잘 지키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줬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룬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을 하면서 받은 교육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도전이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변화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도전이

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1년을 시작하면서 규칙을 조금씩 지켜나갔고 이

러한 변화를 알아챈 친구들과 교사의 격려가 도전이가 규칙을 지속적으

로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자� :� 열정이가�이�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어떤� 변화가�생겼다고�생각해?
한열정� :� 변화요?� 음� 옛날에는� 맨날� 수업하고� 있을� 때� 뛰쳐나가서� 운동장에서� 맨

날�놀았는데.� 뭐� 이런(프로그램)� 거� 하니까�이제는�그렇게�안� 하게� 됐어요.�
연구자� :� 왜� 그렇게� 됐을까�그럼?�
한열정� :� 그때는� 왜� 그랬는지�모르겠어요.� 그냥�놀고�싶어서�그랬던�것� 같아요.�
연구자� :� 아� 교실에만�있기� 싫었어?�
한열정� :� 네.� 아마� 1,� 2,� 3학년�때만�그러고� 4학년� 때부터는�안� 그랬던�것�같아요.�
연구자� :� 아� 그러면� 교실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고� 싶었구나.� 그러면� 4학년이� 되

면서�교실에�있게�된� 이유는�무엇인�것�같아?�
한열정� :� 교실에� 있게� 된�이유는...� 그� 때는� 이제� 좀...� 뭐라� 해야� 하지.� 이제� 좀� 밖

에서� 놀고� 싶지� 않고�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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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싫어서� 그냥� 교실에만� 앉어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3학년� 겨
울이었나�상담실�선생님�덕분에�상담을�해서� "왜� 내가� 나가는지,� 왜� 그러는
지"� 다� 물어봐서� 그래서� 그때는� "아�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구
나."라는�게�잘�잡혀있었어요.�

연구자� :� 아~� 상담�선생님이랑�상담을�하다�보니까?�
한열정� :� 네� 그� 옛날� 3,� 4학년�상담�선생님이요.�
연구자� :� 그러면� 아까는�프로그램을�하다보니�안나가게�된� 것� 같다고도�했는데,� 뭔

가� 교실에서� 하는� 활동들이� 열정이가� 밖에� 안� 나가도� 재밌을� 만큼?� 그런�
활동들도�있었던�건가?�

한열정� :� 그런� 활동들은.....아!� 그때� 김은희� 선생님(4학년때)� 선생님이� 재밌게� 해줘
서�안�나간� 것� 같고.� 3학년�때�선생님도�재밌게�해주셔서�안�나갔어요.

(중략)
연구자� :� 그럼� 밖에� 안� 나가게� 된� 게�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이라고� 했잖아.�

친구랑� 장난치거나� 선생님이� 해주는� 재미있는� 얘기나� 재미있는� 활동� 때문
이라고.� 그럼�이�프로그램도�재미있는�활동에�포함될�수�있는�거야?�

한열정� :� 네.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5년 동안 근무하

면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학년일 때부터 알고 있었다. 특히, 학

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열정이는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관심을 기

울이던 학생이었다. 그런 열정이는 상담교사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마

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서서히 학교생활에 즐겁게 참여하게 되었다. 열정

이는 예전에 자신이 왜 그랬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

교생활이 즐거워지면서부터 교실을 뛰쳐나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는 단체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규칙이 존재하고 학생

들은 그 규칙 안에서 행동한다. 그런데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

를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친구로 불리게 된다. 특히 열정이의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지속된 일탈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

지가 많이 심어져있었다. 그래서 도전이와 열정이에 대해 친구들은 화를 

잘 내는 애, 규칙을 안지키는 애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면서 교사와 친구의 인정을 받게 되고 긍정적

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육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하나 됨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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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활을 통해 너와 나, 우리를 이

해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자신의 생활로까지 전이시켰

다는 것은 스포츠 상황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삶의 다른 영역에 긍정적

인 형태로 전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Theokas et al., 2008). 

또한, 체육과의 목표를 통해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이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c)

에 따르면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

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양질의 체육 교육을 통해 

전인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전인은 지덕체의 다양한 측

면(지식, 기능, 태도)이 골고루 발달된 사람을 의미한다(최의창, 2010). 체

육적 성장을 통해 전인이 되어가는 학생들은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었다.

나. 친구,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

학생들은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친구, 교사, 가족에게 도움을 받았

다.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주요 인물인 친구와 교

사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주요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 처음 입문

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신

규리 외, 2013). 프로그램이 모둠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았기 때문

에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교사가 의도하여 보여주는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치 않아도 보이는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의창, 2010). 마지막으로 COVID-19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법을 활용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영향도 

작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구와 교사, 가족들의 협력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함양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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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하는 친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변 인물은 친구다. 프로그램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

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신체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문한식 외, 2015). 이것은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던 문제 중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또래 관

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극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 맺

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본 프로그램이 관계를 맺기 위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들려오는 친구들의 응원을 들으며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

할 수 있었다. 

질문�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친구나� 모둠� 진구를� 위해� 내가� 노력하거나� 양
보,� 또는�희생한�경험이�있다면�적어�주세요.

이끈기� :� 티볼을� 할� 때� 친구들이�응원해주고�바로바로�뛰어서�점수를�얻었을�때(가� 기
억에�남는다.)�애들이�칭찬해줘서�노력을�많이�해서�한(할�수�있었던)�거�같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올� 한해�친구나�선생님이�해준�칭찬�중에�기억에�남는�게�있다면?�
이행복� :� 잘했어.� 다음엔�잘해보자.
연구자� :� 어떤� 상황에서�누가� 그렇게�말해줬어?�
이행복� :� 협동이가�티볼에서�졌을� 때� 괜찮다고�다음에�또�잘해보자고�그랬어요.�
연구자� :� 그렇게� 응원을�들으면�어때?
이행복� :� 져도� 그렇게�화나지가�않아요.� 다음�시간에�또� 잘하면�되니까.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친구들이 해주는 칭찬과 응원을 받고 프로

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위 두 학생처럼 친구들이 해주는 칭찬과 응원이 큰 힘이 됐

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한두명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를 받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칭찬과 응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인정이 담긴 칭찬은 학생을 춤추게 했다. 

연구자� :� 올� 한해�친구들이나�선생님이�해준�칭찬�중에�기억에�남는�게�있을까?
김명랑� :� 친구들이� 모둠� 활동을� 할� 때� 소고하는� 데� 너가� 잘하니까�일단� 안무를� 짜

보라고�했을�때�뭔가� 인정받는�것� 같았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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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랑 학생의 면담을 보면 친구들이 소고춤 창작을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칭찬을 듣고 뿌듯해하고 있다. 처음 소고춤 동작을 만들 때, 김명

랑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고 친구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이후 

자연스럽게 김명랑 학생이 주도하여 소고춤 동작과 대형을 창작했는데, 

그 계기가 바로 모둠 친구들의 인정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은 명랑이

는 친구들이 자신에게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실력

을 인정받았다고 느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브이로그를� 찍었던�
거래.� 근데�그�이유가�친구들과�가까워졌다고�느껴서래.� 왜� 그렇게�생각해?�

이끈기� :� 보람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친했는데� 의견� 내고� 계속� 같이� 해보니까�
더�가까워진�것�같아요.�

연구자� :� 계속� 대화할� 일도� 많고� 티니클링도� 같이� 추고� 이러다� 보니까� 경빈이랑도�
친해진�것�같아?

이끈기� :� 네.
(중략)

연구자� :� 그럼� 끈기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주면� 되거
든.� 느낌이�나�이미지로�표현을�해보자면?�

이끈기� :� 친구들이랑�얘기하면서�더�가까운�친근감을�갖게� 된�것�같아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제는� 모둠� 토의� 시간에�모둠� 토의가�끝나면�수다를�떨기� 시작했다.� 모둠� 활동
을� 하는� 초반에는� 다들� 너무� 회의도� 안� 하고� 수다도� 떨지� 않아서� 내가� 다�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온라인에서만�만나다가�오프라인에서도�만나다� 보니� 이제� 서로� 익숙
해진� 듯� 보인다.� 특히,� 체육을� 하고� 나면� 거리가� 확� 가까워진� 게� 느껴진다.� 오늘도�
티볼이�동점으로�끝나면서�축제같이�끝내서�그런가�애들의�얼굴에�생기가�돈다.� 교
실로� 올라가는� 길에� 수다를� 떨지� 않는� 애를� 찾을� 수가� 없다.� 특히� 평소� 친구들과�
말을� 잘� 하지� 않는� 공감이와� 행복이가� 모둠� 애들이랑� 얘기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참�보기� 좋다.�

(교사�반성�일지)

먼저 이끈기 학생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지면서 친구들과 친근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반성일지를 보면 학생들이 서로 

일상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체육을 하고 나서 친밀함이 

더 두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된 학생의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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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하면서�열정이는�무엇을�배웠다고�생각해?�
한열정� :� 친구들� 중에� 성실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성실이도� 자기� 나

라의�문화를�존중하고�그런다는�걸�새롭게�알게� 됐어요.�
연구자� :� 성실이랑�같은� 반을� 처음�해보나요?�
한열정� :� 네.�
연구자� :� 그럼� 성실이랑�같이� 그�전에�놀거나�그런�적은�없었어?�
한열정� :� 네.�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 하면서� 너에게� 생긴� 변화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
이랑�더�친해지고�모르는�애들이랑도�알게�돼서�좋대.�설명해줄�수�있어?

최배려� :� 제가� 계속� 5학년까지� 지내면서� 몰랐던�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보람이랑�
협동이요.� 나머지� 애들은� 잘� 아는데� 그� 두� 명이랑은� 같은� 반을� 한� 적이� 없
었거든요.� 그런데� 모둠에서도� 그� 애를� 만나고� 같은� 학급� 생활을� 하니까� 더�
잘�알게�된� 것� 같아요.�

연구자� :� 수진이는�모둠까지�같이하니까�더� 잘� 알게�됐겠구나.
최배려� :� 네.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한열정 학생은 박성실 학생이 다문화 학생임을 알고 있었지만 본 프로

그램을 통해 성실이의 배경이 되는 문화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우리 문화가 소중한 것처럼 성실이에게도 자신의 문화가 소중하니 존중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배려 학생은 프로그램

을 하면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보지 못했던 새로운 친구들을 잘 알게 됐

다고 말했다. 앞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설명했다. 그런데 열정이와 배려의 면담을 통해 이렇게 

친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친근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문화역량을 함양

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친구들에게 느낀 친

근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는 이끈기 학생의 면담

이다.

연구자� :� 모둠� 활동을�했던� 것�중에�어떤�게�가장�기억에�남아?
이끈기� :� 역할극을� 할� 때� 애들이랑� 이야기를� 꾸미면서� 대사도� 하고� 그런� 게� 더� 친

해지고�더�재미있었던�것�같아요.�
연구자� :�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경험이� 역할극을� 했던� 경험이� 재미있었던� 게� 끈

기를�변화시킨�게�있을까?� 어떤�영향을�주거나?�
이끈기� :� 적극적으로�하는�게� 더�많아진�것�같아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는 모둠 활동을 하면서 모둠 친구들과 친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친해지다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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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놀라잠 모둠에서 유일하게 파워포인트를 활용

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교사가 제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처하여 방과 후에 컴퓨터실에 남아 발표를 위한 자료

를 제작했고 여기에는 끈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학

생들에게도 나타났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친구들과 친해졌고 

친구들과 친해지니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다음은 장공감 학

생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 그러면� 뭔가� 꼭� 올해� 같은� 반� 친구가� 아니더라도� 쟤를� 보면서� 쟤는� 참�
괜찮다고�생각해본�적�있어?�

장공감� :� 없어요.�
연구자� :� 그러면� 쟤는� 참�나랑�안�맞는다.� 이런�애도�없어?�
장공감� :� 네.�
연구자� :� 음...� 그러면� 유진이는�평소에�누구랑�대화를�많이�해?�
장공감� :� 음...� 없어요.�
연구자� :� 그럼� 뭐하고�시간을�보내지?�
장공감� :� 어...� 집에� 있는�걸로�놀거나�폰으로�유튜브보거나�그래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전면담)

장공감 학생은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문제점으로 파악했던 심리적 문

제로 인한 친구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던 학생이었다. 사전면

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친구들과 학교 안에서도 교류가 적고 학교 밖에서

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학생이었다. 이런 상황이 익숙했던 공감이는 현 

상황에 대해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당연히 의지도 없었다. 

연구자� :� 애니어그램� 학습지를� 보면� 너네� 모둠� 친구에� 대해� 이렇게� 알게� 됐다고�
적었는데,� 이걸�실제로�지켜본�게�있어?

장공감� :� 협동이랑� 학교에� 같이� 갈� 때�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빨리�도착하려고�했어요.�

연구자� :� 아� 협동이랑�약속을�잡아서�학교에�같이�왔어?�
장공감� :� 네.
연구자� :� 언제?�
장공감� :� 모둠회의� 할� 때� 카톡을� 해서� 삼성문구�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때�약속을�어기지�않고�잘� 도착했어요.�
연구자� :� 모둠회의�뭐를� 카톡으로�했어?�
장공감� :� 카톡으로� 모둠� 회의를�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모둠회의� 하기� 전날에� 카

톡으로� (내일�회의�얘기� 알려주다가)� 만나서� 같이� 가자고�했어요.�
연구자� :� 협동이랑�많이� 친해졌나보네.
장공감� :� 네.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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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감,� 다문화�학생,� 애니어그램�모둠� 활동지)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답하지 못했던 공감이가 모둠 친구인 협동이와 

많이 친해졌다고 말했다. 친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던 공감이에게 

이것은 매우 큰 변화이다.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가 학

교 밖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일상생활로의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공감 학생은 이렇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였다고 말한다. 

연구자� :� 설문에서�이거� 하면서�친구들이랑�되게� 친해졌다고�말했어.� 언제� 그런� 걸�
느낀�것�같아?� 친구들과�친해진�것� 같다고.�

장공감� :� 약간�회의할�때나�회의하고�나서�실전에�참여했을�때�친해졌던�것�같아요.�
연구자� :� 뭘� 해서�친해진�거야?�
장공감� :� 다문화� 그� 중국� 세계여행가요.� 그거� 했을� 때� 전에� 학교에� 남아서� 재미있

게�하고�나서�더� 친해진�것�같아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장공감 학생은 이렇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세계여행가 프

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모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구들과 친밀해진 것이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감이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친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적 

효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에게 친구 요인이 긍정적

인 효과를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행복� :� 작년에는�체육을�더� 좋아했어요.�
연구자� :� 그럼� 올해는�더�안�좋아하게�된�이유가�뭐야?�
이행복� :� 새로운� 걸� 체육�새로운�걸�많이�배웠고�그리고�친한�친구가�없어서요.�
연구자� :� 그게� 제일� 클�것�같아�그치?�
이행복� :� 네.
연구자� :� 체육시간에� 계속� 친한� 애들이랑�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재미없을�것�같아.� 선생님�너무�속상해.�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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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주고받기�활동이� 일찍� 마무리돼서�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을� 줬다.� 여자아이들� 대부분은� 놀이터에� 가서� 시소를� 하고� 미
끄럼틀을� 하고� 놀았다.� 그리고� 남자아이들과� 나는� 디스크를� 이용해� 축구게임을� 했
다.� 그런데� 행복이와� 공감이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구
경만� 했다.� 남자아이들은� 격한� 운동을� 하고� 있으니� 놀이터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
좋을�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다가가지�못하고�벽만�붙잡고�쭈뼛거리고�있다.

(교사�반성�일지)

이행복 학생은 처음 5학년이 되고 친하게 어울려 노는 무리의 친구가 

한 명도 같은 반이 되지 않아서 반배정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어떤 활

동을 하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빨리 하교해서 옆 반 친구들을 만나

러 가고 싶어 했다. 바로 또래 관계가 좋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체육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서 교사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행복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연구자� :�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면담했던� 거랑� 이어서� 물어볼게.� 행복이가� 처음
에� 선생님이랑� 면담했을� 때는� 반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체육� 시간이� 재미
없다고�했었거든.� 그러면�지금은�어떤�것�같아?�

이행복� :� 친구� 없이� 해도�그래도�딱히�안�좋진�않은�것� 같아요.
연구자� :� 왜요?�
이행복� :� 친구가� 있어도� 다른� 편이고� 그러면� 별로�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아요.� 그

리고�체육할�때는�우리�모둠이�우리� 편이니까.� 괜찮아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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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치라고�모둠의�공격�차례에서�행복이가�공을� 치고�열심히�뛰어서� 1루로� 갔
다.� 공도� 매우� 잘� 쳤지만� 달리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놀랐다.� 홈으로� 들어오고�
나서� 행복이에게� “너� 달리기를� 왜� 이렇게� 잘해?”라고� 하니� 행복이가� “저� 원래� 달
리기� 잘해요.”라고� 답했다.� 행복이의� 반전� 모습에�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수
업이� 끝나고� 다정이가� 내게� 와서� 행복이는� 체육을� 진짜�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열심히� 안� 하는� 행복이가� 체육을�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
니었던�것�같다.�

(교사�반성�일지)

친한 친구가 없어서 어떤 것에도 의욕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가 체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행복이가 신체 기

능이 뛰어나지 않아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지만 행복이의 

능력을 보고 나서 수업 시간에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자 친구들도 행복

이에게 칭찬을 해줬고 이런 변화가 행복이를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는 친한 친구가 없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

는다고 행복이가 말한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알아가면서 더 이상 소외감

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의 

응원과 칭찬을 들으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친구

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격려하면서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

양시킬 수 있었다.

2) 열정적인 교사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 교사의 영향을 받았다. 교사가 교

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교사의 생활 습관과 

행동을 보고 배우며 간접적으로 습득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도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관계

는 일상생활과 학업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권보근, 장

인실, 2017).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되고 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교사의 다문화역

량 함양 정도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역량 관련 연구를 분

석한 결과 많은 학자들은 교사들이 다문화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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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말했다(안단비, 2010; 최화숙, 2013; Timken, G. L., 2005; 

Ladson-Billings, G., 1994). 본 연구에서도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교사의 칭찬에 영향을 받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 

연구자� :� 우리� 반이�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공
적으로�이렇게�마무리할�수�있었던�비결은�무엇이었을까?�

강협동� :�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선생님�덕분에요.�
연구자� :� 왜요?�
강협동� :� 서로� 격려를� 계속� 해주고�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가요.�

그리고� 선생님이�맨날� 우와~� 막�이러면서�박수쳐주는�게� 너무� 진짜�찐팬인�
것�같았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올� 한해�선생님이나�친구들에게�들었던�칭찬� 중에�기억에�남는�거�있어?�
박성실� :� 체육시간에� 있어요.� 이제� 칠� 때마다� 선생님이� 멀리� 나간다고� 이제� 그런�

것도.� ‘멀리�나간다�성실아~’� 이렇게.
연구자� :� 그러면� 선생님이�했던� 말�중에�기억에�남는�게�있다면?�
박성실� :� 티볼을� 할� 때� 이제� 잘� 치는� 친구들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인상�

깊었어요.�
(박성실,�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칭찬을 듣고 수업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가 해준 칭찬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칭찬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성실이의 면담을 통해 자

신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칭찬을 하는 모습, 협동이의 면담을 통해 

교사가 칭찬을 열성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

구자가 갖고 있는 교육관으로, 한 학생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칭찬해주

고자 하는 습관이 잘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 혹시� 이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체육수업을� 하면서� 생긴� 어떤� 마음가짐이
나�깨달은�그런�게� 있다면�뭐가� 있을까?�

윤다정� :� 체육수업�하면서� 제가� 공을� 칠� 때요.� 티볼을� 할� 때,� 선생님이� 칭찬해주시
잖아요.� 그래서�기분이�더�좋아져서�잘�칠�수� 있었어요.

연구자� :� 아� 칭찬을� 들어서� 더� 잘하게� 됐다는� 거구나.� 그러면� 올해� 친구들이나� 선
생님이�해준�칭찬�중에�기억에�남는� 것이� 있다면�뭐가�있을까요?�

윤다정� :� 저는� 그때� 티볼� 할� 때� 선생님이� 저는� 공을� 잘� 쳐서� 어떻게� 해서� 치면� 더�
잘�칠�거라고.� (자세도�좋고�신체적�조건이�좋다는�칭찬)� 이렇게� 칭찬을�해주
시니까�처음�하는�데도�더�잘할�수�있고� (선생님이랑)� 더�친해진�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윤다정 학생의 면담을 보면 교사의 칭찬을 듣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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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정이는 교사의 칭찬을 들으면서 관

계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사가 하는 칭찬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교사의 친절하면서 단호한 이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의 

면담이다. 

질문� :� 올� 한해� 선생님에게�배우면서�선생님의�가르침�중에서�가장� 기억에�남는� 것
은�무엇인가요?

김책임� :� 전체적으로�가벼우면서도�가끔씩�엄한�그런�가르침이�기억에�남는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연구자� :� 설문에서� 선생님이�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물어봤더니� 놀� 때
는� 노는데� 조심해서� 지킬� 건� 지키고� 놀라고� 했던� 것� 같대.� 언제� 선생님이�
이렇게�말했어?�

장공감� :� 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그렇게� 말했
어요.� 뭔가�꽉�막힌�건�아닌데�선은� 지키라고?�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의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교사에게서 느껴지는 친절하면서도 단호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림 46>에도 잘 나

타나 있다. 교사가 보이는 친절한 모습은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Gay(2005)는 실수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이므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다문화역량이 함양

된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렇게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농담도 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었다. 

<그림� 46>� 학생들이�만든�교사� 사용� 설명서�활동지

그러나 교사가 허용적이기만 하면 그 학급은 규칙과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너무 허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사는 훈육은 단호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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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훈

육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이렇게 정한 일정한 틀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며 교사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래의 면담은 교사의 단호한 

훈육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학생의 면담이다. 

연구자� :� 그러면� 선생님이�했던� 말�중에�기억에�남는�게�있을까?�
전도전� :� 너� 혼자�이끌지�마?� (라고�말했던�거요.)
연구자� :� 왜� 그게�기억에�남아?�
전도전� :� 뭔가� 그때� 저�혼자만�그때부터�음.
연구자� :� 부끄러웠나?�
전도전� :� 그렇게� 부끄럽진� 않고� ‘그랬구나.’라는� 마음.� 그때부터� ‘아,� 내가� 다� 이끌

고� 있구나’� 뭔가� 반장?� 전교� 회장?� 그런� 거� 같아서.� ‘아,� 내가� 이끌면� 안�
되는구나.� 다른� 회장이나�그런� 애들이�끌어야�되는구나.’라는� 생각을�그때부
터�했었죠.�

연구자� :�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때� 그거� 아냐?� 그게� 아마� 이런� 상황이었
을걸.� 선생님이� 합동� 체육� 할� 때� 팀조끼� 입으러� 가자� 했는데� 네가�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걸?� ‘네가� 뭔데� 애들을� 이끌어’� 이
런� 느낌이� 아니었을걸.� 나쁜� 쪽으로� 선동하지마� 이런� 거지.� 좋은� 쪽으로�
(이끌어라)� 네가�놀라잠에서�했던�이끄는�그런� 건� 괜찮은거지.

전도전� :� 아.� 그런거군요.
연구자� :� 선생님이�이렇게�얘기했던�게� 너에게�영향을�미친�게�있어?
전도전� :� 그냥� 저를� 좀�더�돌아보게�된�것�같아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전도전 학생은 학급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학생

이다. 그런데 도전이가 체육 시간에 교사의 팀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를 듣

고 상대팀만 입고 자신들은 입지 말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아이들은 선동

되었다. 이에 교사가 모두 똑같이 해야 한다며 도전이를 제재했다. 도전

이는 당시 교사가 했던 훈육 중 한마디를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사는 단호하게 한마디를 건넸고 이후

에는 다시 친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진행했다. 교사가 만

약 단호한 훈육의 모드로 당시 체육수업을 진행했다면 도전이에게 기억

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순간이 되었겠지만 훈육은 단호하고 짧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도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교사는 학생들과 1~2년 동안 담임을 하며 학생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교사는 학생들과 학기에 한 번씩 1:1 상

담을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본 교사와 2년 연속으로 한 학급을 하

고 있는 7명의 학생과는 더욱 관계가 깊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이루어

지는 학교가 소규모학교로 학년에 3학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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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도 본 교사와 모두 서로를 알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이

렇다보니 서로의 사정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본 연

구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자신의 고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

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고민을 공감하며 잘 들어주었으며 도움을 요청하

면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그림 47>). 

학생과의 깊은 유대감은 학생들이 작성한 체육일기를 통해서도 형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체육일기를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 참

여에 대해 반성할 때, 댓글을 남기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 학생들과 소통

했다(<그림 48>). 수업시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

기하면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기능을 어려워하는 학생

에게는 기능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교사와의 긍정적

인 관계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관찰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때로는 학생들

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림 49>은 교사가 학생들이 일주일에 

세 번 건강 체력 운동을 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

았고, 교사의 열정적인 모습이 모범이 되어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었다. 

<그림� 47>� 학생들이�고민을�상담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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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학생들과�체육일기를�통해�소통하는�모습

<그림� 49>� 학생들이�교사의�운동하는�모습을�보고�함께�하려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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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교사의 칭찬, 친절하며 단호한 모습, 깊은 

유대감, 모범이 학생들이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칭찬을 들으며 더 열심히 노력했고, 친

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모습을 보며 규칙이 존재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속

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교사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

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교사가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모

습을 보며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3) 응원하는 가족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생의 주요 주변 인물인 가족들

의 영향을 받았다.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온라인 수

업과 병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가족

들이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때, 가족들이 학생들에게 보인 반응에 따라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족의 형태와 

성격이 다양하듯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은 모습도 매우 다양했

다. 먼저 학생들은 가족들이 보이는 관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연구자� :� 우리가� 이렇게�한� 것을�유튜브에�올렸었잖아.� 아빠가�보신� 것� 같아?�
이존중� :� 브이로그하고�역할극하고�그런�것들요� (보셨어요.)�
연구자� :� 네가� 보여준�거야?� 아니면� 하이클래스에서�보신� 거야?�
이존중� :� 제가� 보여줬어요.
연구자� :� 왜� 보여줬어?�
이존중� :� (웃음)� 그냥�학교에서�제가�이렇게�했다고.
연구자� :� 와� 너무�효자다,� 존중이.� 그런�거�보면� 아빠가�뭐라고�하셔?�
이존중� :� (웃음)� 그냥�웃어요.
연구자� :� 뭘� 보고�웃으셨던�것�같아?�
이존중� :� 다들� 저보다�키가� 크다고�그래요.�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존중이는 학교에서 활동한 것을 아빠에게 먼저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일을 마치고 온 아빠와 학교에서 활동한 것들을 보면서 이야

기를 나누는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빠에게서 온전히 관심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아빠가 영상을 

보고 칭찬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웃고 이야기나

누는 것만으로 존중이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 235 -

연구자� :� 우리가� 팀즈에서� 모둠� 회의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그려서� 올리고� 그러는
걸� 보면� 부모님이�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걸� 아실� 거� 아니야.� 그
러면�부모님은�이렇게�하는�거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시는�것� 같아?�

강협동� :�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일� 끝나고� 오
면�잘�되고� 있냐고�물어봐�주세요.�

연구자� :�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게� 협동이가� 이� 프로그램
을�하는�데� 있어서�영향을�미치는�게�있어?�

강협동� :� 네!�
연구자� :� 어떤� 영향이�있어?�
강협동� :� 엄마가� 옆에서�도움을�주시기도�해요.� 옆에서�칭찬도�해주고.�
연구자� :� 칭찬을� 해주시고.� 어떤�도움을�주셨어?�
강협동� :� 옆에서� 일� 끝나고�와서�뭐�색칠하고�있으면�잘한다고�해주고�그래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이렇게�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이클래스
에�올리면�부모님들도�보게� 되고� 우리가�모둠끼리�토의하는�시간도�되게� 많
았잖아.� 팀즈를� 통해서도.�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를� 아실�
거�아니야.� 그럼�부모님들이�너에게�이런�거에�대해서�이야기한�적�있어?

김명랑� :� 어..� 역할에� 대한� 거에서�뭔가� 좀� 지적할�때도� 있고� 잘했다고�할� 때도� 있
어요.� 지적할� 때는� 엄마가� 가서� 해봤으면� 더� 잘� 알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그냥�생각하는�경우도�있고.� 칭찬해�줬을�때는�기분�좋고.� 그래요.�

연구자� :� 그럼� 부모님이�이� 프로그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것�같아?�
김명랑� :�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극� 같은거� 하거나� 그러면� 꼭�

앨범이나�그런�거�올라오면�꼭�보시고�피드백�해주고�
연구자� :� 보통� 어떤� 피드백을�해주셔?�
김명랑� :� 어..� 제가�듣기엔�잔소리�같은데�조금�더�열심히�해봐라.� 이런거.�
연구자� :� (웃음)�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너한테� 피드백

을�해주시잖아.� 그렇게� 하는�것들이�너한테�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있어서�
영향을�미친�게�있을까?�

김명랑� :� 저는� 일단�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는� 걸� 좋아하게� 됐고.� 부모님은� 또�
저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영상을� 엄마� 아빠가�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저번보다�
열심히�하게�되는�것� 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협동이와 명랑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소통을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엄마의 관심과 응원을 들으며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이는 일을 마치고 온 엄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명랑이는 엄마의 피드백을 들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더 보완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학생의 면담이다. 

연구자� :� 우리가�이렇게�한�것들�유튜브에�많이�올렸잖아.�그거를�부모님이�보셨을까?�
윤다정� :� 잘�모르겠어요.�제가�보여준�적은�없는데�엄마가�스스로�찾아서�보긴�했어요.�
연구자� :�아~�그러면�뭐�그걸�보고�엄마나�아빠가�너한테�뭐�이렇게�얘기한�적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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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 아빠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보고� 엄마는� 뭐� 그� 저번에도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뽀로로� 그거(뮤직비디오)를� 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
머�너무�잘� 만들었다~’� 막� 이러면서�칭찬하셨어요.�

연구자� :� (웃음)� 그렇게� 말해주셨구나.� 그럼� 다정이가� 연극� 한거나� 그� 한국� 문화�
한�거는�안� 보셨어?�

윤다정� :� 한복� 입은� 사진� 보여드리니까� 너무� 예쁘다고.� 치마� 이런� 거� 입지도� 않았
는데�이러면서�예쁘다고�막�그랬어요.

연구자� :� (웃음)� 엄마가� 이렇게� 알고� 있고�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는� 말들이� 프로그
램을�참여하는�데�있어서�어떤�영향을�끼친� 게�있을까?�

윤다정� :�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한복� 사진을� 찍었을� 때요.� 별로�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엄마랑�언니가� ‘우와� 너� 이런� 것도� 찍냐?� 와� 좋겠다.’이랬어요.�
언니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프로그램인데.� (웃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더�
재미있고�좋아졌던�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다정이의 면담을 보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정이의 모습

을 보면서 집에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가족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정이의 엄마는 다정이와 관련이 없는 결

과물도 보면서 칭찬을 해줬고 언니는 다정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

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다. 다정이는 이러한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프로그램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참여했다. 

연구자� :� 이런� 프로그램�하는� 거를� 부모님도� 아시잖아.� 우리가� 다� 하고� 나면� 하이클래
스에도�올리고�그러니까.�이런�걸�보면서�부모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것�같아?�

이끈기� :� 역할극� 한� 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하셨어요.� 막� 석인내� 엄마랑� 공유하
면서�보셨어요.

연구자� :� 아�진짜?� (웃음)�그러면�이걸�보면서�어머니가�재미있어하시고�좋아하셨어?
이끈기� :� 네.
연구자� :� 음~� 그런�걸�보면서�끈기는�어땠어?�
이끈기� :� 부끄러웠어요.�
연구자� :� 왜?�
이끈기� :� 되게� 촬영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서� ‘오�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이랬어요.�

근데�엄마가�공포증�그거�이겨냈다고�하면서�칭찬해�줬어요.�
연구자� :� 아� 발표하는걸�무서워하는�걸�말하는�거구나.� 그럼�엄마가�이렇게�칭찬해주

고�하는�게�끈기가�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어떤�영향을�끼친�게�있나?�
이끈기� :� 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한� 것� 같아요.� 브이로그� 만들� 때도� 편집� 내가�

하겠다고�막�이러면서�열심히�하게�됐어요.�
연구자� :� 왜� 엄마가� 그렇게�해준�칭찬이�여기에도�영향을�끼친�거지?�
이끈기� :� 약간� 그�엄마가�칭찬해주니까�기분이�좋아져서�그러는�것�같아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는 엄마가 해주는 칭찬을 듣고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모둠에서 역할을 분배할 때 자신이 더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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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학부모가 가정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이 학교

에서까지 이어진 것이다. 

연구자� :� 그럼� 프로그램에�대해서�부모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것� 같아?�
박성실� :� 잘할� 수�있을�거라고�응원해주고�믿어주시는�것�같아요.�
연구자� :� 네가� 걱정을�하는구나?�
박성실� :� 네.� 이제�찍어야�하잖아요.� 영상을�찍을�때�너무�떨리면�말이�안�나오니까�

떨지�말고�자신�있게�하라고�그랬어요.� 잘할�수�있을�거라고�응원해줘요.�
연구자� :� 그럼� 그런� 응원을�해주면�네가�이걸�할�때�영향이�있나?�
박성실� :� 네.� 엄마가�응원을�해주니까�잘해야된다�이렇게�느껴져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성실이는 엄마의 격려를 받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세계 여행가’ 프로젝트 중 집에서 혼자 영상을 촬영해야 

했었는데, 성실이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엄마

가 응원을 해주고 어려운 내용은 함께 검색해주면서 영상을 잘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였다. 

연구자� :�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부모님이� 아신다면� 부모님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것�같아?� 우리가�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

김책임� :� 뭐� 그래도� 부정적인�건�아닌�것�같아요.�
연구자� :� 아� 그래?� 왜�그렇게�느꼈어?�
김책임� :� 예를� 들어서� 아빠� 같은� 경우는� 연구� 참여� 초기에�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래도� 약간� 완전히�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아무�말�없으세요.� 나는�괜찮다.� 아들의�의견을�존중하겠다.�

연구자� :� 그치.�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너의� 의사를� 존중해주셨지.� 안� 그래도� 궁금했
던� 게� 다문화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너한테� 얘기하시잖아.� 그럼� 뭐
라고�보통�말씀을�하셔?�

김책임� :� 일단� 솔직히� 말하면� 그� 다문화� 수업� 때� 중국�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이� 나
오잖아요.� 중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좀�
하면�안�되냐.� 이렇게�얘기하세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김책임 학생의 면담에 나타나는 것처럼 책임이의 아버지는 다문화 사람

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본 연구에 대해

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자는 가정에서 무의식중에 전달되는 부정적인 인

식이 책임이에게 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했지만 책임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자신의 의견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이다. 또,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

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은 본 교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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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은 본 교사에게 응원의 메시지들을 보냈다. 연구가 이루어지

는 당시에는 COVID-19로 인하여 직접 만나 상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교사와 학부모 간에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었

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부모와 온라인 및 유선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학부모님은 교사의 

활동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었고 이러한 반응은 교사가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족들의 응원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부모의 응원은 연구자가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과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컸다

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동기가 유발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문화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

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

게 유발했는지 살펴보고 다문화역량의 함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흥미를 보

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과 앱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

용한 프로그램 내용에 호기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점차 자신들만의 사

용방법을 구축해나갔다. 그리고 뉴스포츠를 활용하여 쉬운 규칙 속에서 

동등한 규칙을 갖고 참여함에따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을 수 있었다. 

또, 모둠 활동을 주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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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절한 플랫폼 및 앱의 활용

 

Z세대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세상과 접속하고 소

통하였으며 영상을 제작하여 소통하는 방식을 즐겼다(편집부, 2017). Z세

대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영상을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아는 세대

를 지칭한다. 학생들은 본 프로램에 참여할 때, 온라인에서 공부하는 것

이 신선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활동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플랫폼과 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본 프로그램은 블렌디드러닝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온라

인에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

는 실시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MS Teams를 활용했다(<그림 50>).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를 하면서 모둠 내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고 특히, 학교에서 만나지 못할 때도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림� 50>� 팀즈를�통해�소통하고�토의하는�모습�

연구자� :� 우리가�만나서�했던�모둠�활동�말고�온라인에서�했던�모둠�활동도�좋았어?�
김명랑� :� 네.�
연구자� :� 왜?�
김명랑� :� 직접� 만나지� 못해서� 팀즈를� 이용해서� 만나니까� 약간� 새로운� 느낌도� 들고�

또�애들이�잘�얘기해주고�그냥�바로� 해결해나가니까�그런�게� 좋았어요.�
연구자� :� 그럼�모둠토의�같은�거�할�때�팀즈에서�할�때�뭔가�막힘없이�잘�됐던�것�같아?�
김명랑� :� 네.� 그리고�새로운�방식이잖아요.� 처음에는�그래서�좀�더�재밌었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우리가�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었던�비결은�무엇이었을까?
장공감� :� 친구들이� 참여를� 잘하고� 친구들도�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었

던�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보통� 우리가� 막� 이런� 걸�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데�왜�애들이�열심히�한� 것�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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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감� :� 실제로�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랬
던�것�같아요.�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김명랑 학생과 장공감 학생은 팀즈를 통해 COVID-19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것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프로그램이 모둠 활동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둠 토의가 많이 필요했는데,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플랫폼

을 활용하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방

식으로 토의를 하게 되면서 신기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디자인툴로 미리캔버스를 활용하였다. 미리캔버스는 접근이 쉽고 다양한 

템플릿과 클립아트,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 걱정 없이 편

리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다(<그림 51>). 학생들은 미리캔버스

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낀 것, 작품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그림 52>). 

<그림� 51>� 미리캔버스�홈페이지

<그림� 52>� 미리캔버스를�활용해�만든�작품� (왼쪽부터�김책임,� 이끈기,� 장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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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 올해� 저는� 미리캔버스가�제일� 재미있는�것�같아요.�
연구자� :� 오� 왜?�
윤다정� :� 왜냐면� 꾸미고�내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저기� 있는� 거를� 직접� 꾸미고�

그럴�수�있고�타자를�칠� 수도�있어서�좋았어요.�
연구자� :� 아� 해보지� 않은�방식이어서�그랬던�걸까?�
윤다정� :� 네.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김책임� :� 체육이랑� 미술을� 합쳐서� 한� 활동이� (좋았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부족한데� 컴퓨터� 프로그램�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재능이� 있
다는�걸�느꼈어요.�

연구자� :� 아~� 직접� 내가� 손으로� 그리고� 무언갈� 하는� 건� 어려운데� 컴퓨터� 프로그램
을�이용해서�하니까�괜찮았다는�거구나.� 그런�재능이�있다는�걸�알게�됐어?�

김책임� :� 네.�
연구자� :� 설문에서� 예술� 쪽을� 관두고� 그랬었는데� 작품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달라

졌대.� 이게�그럼�미리캔버스�얘기인건가?
김책임� :� 네.� 제가� 그림이나�이런� 걸� 포기했었는데�이걸� 하면서�미리캔버스라는�걸�

접하고� 각종� 플랫폼을� 접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 기계,�
소프트웨어�뒷받침을�해주니까�조금씩은�할만�했던�것�같아요.�

연구자� :� 아� 좀� 괜찮아졌던것�같구나�작품이�완성도있어�보이니까.�
김책임� :� 네.� 미리캔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요즘에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거나� 제가� 게임을� 하는� 데� 사람들이� 썸네일을� 만들
어달라고�해요.� 그걸�제가�만들어주거든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학생들의 면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미리캔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

았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이트 내에 있는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그린 그림도 작품에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책임이는 프

로그램 외에도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며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향유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건강한 크리에이터’를 진행하면

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라이크핏 앱을 활용했다(<그림 53>). 라이

크핏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세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 앱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매우 흥미를 보였으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

기 위한 자극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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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라이크핏�홈페이지와�앱을�활용하는�모습

강협동� :� 라이크핏�진짜� 좋았아요.�
연구자� :� 아� 그래?� 왜?
강협동� :� 예전에� 유튜브� 보고� 운동할� 때(4학년� 때)는� 좀� 지나니까� 지루했거든요.�

근데� 라이크핏은� 운동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걔가� 저한테� 계속� 알려주니까�
(좋아요.)

(강합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의 면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라이크핏을 활용한 

것은 학생들이 꾸준이 운동을 실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전도전 학생이 라이크핏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처럼 운동 종류가 매번 새

롭게 업데이트되어 학생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이끈기 학생처

럼 앱 내에서 발급하는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해당 앱에서는 매일 운동을 실천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

고 이 포인트를 모아 물건이나 음식, 교환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학생

들은 자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운동했다. 

(전도전,� 다문화�학생,� 라이크핏�활용�모습)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라이크핏�활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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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급 소통 앱으로 하이클래스를 활용하

였다. 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리에서 밝힌 

것처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COVID-19로 인해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이클래스 앱을 통해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

눴다. 다음은 하이클래스를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하이클래스�사용한건�어땠어?�
김명랑� :� 처음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다른� 애들� 거를� 잘� 못� 봤잖아요.� 근데� 그때

(하이클래스를� 활용할� 때)는� 다른� 애들� 거를� 잘� 볼� 수� 있으니까� 걔가� 어떤�
거를�잘�못하는지,� 어려워하는지를�알�수�있었어요.�

연구자� :� 아� 뭔가를� 같이�이렇게�하는�게�더�좋은�것� 같아?�
김명랑� :� 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끈기� :� 어� 댓글�달�때마다�재미있게�해서�더�친해진�것�같아요.�
연구자� :� 아~� 라이크핏�올리고�댓글�달고�이럴�때?
이끈기� :� 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 건강한� 크리에이터� 이거� 운동하는� 것도� 애들이� 자세� 조금만� 더� 고치면�
될�것�같다고�말해주는�것도� 좋았어요.�

연구자� :� 아� 하이클래스에서?
강협동� :� 네.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보면 학생들은 하이클래스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

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웃긴 이야기

를 적기도 하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공유하기

도 했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

들의 댓글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긍

정적인 경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2) 모두를 참여시키는 뉴스포츠 

본 프로그램은 체육 수업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해 뉴스포츠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 MVP’ 

프로젝트에서는 티볼을,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에서는 디스크 골프를 

중심 소재로 선정하였다. 뉴스포츠는 경쟁보다는 도전과 체험 위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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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갖고 있으며 유연한 규칙, 용구의 단순화를 통해 참여자 중심의 

스포츠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옥자, 2017).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뉴스포츠 종목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규칙이 쉽고 모두

가 동등한 기회를 갖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김명랑 학생의 체육 일기를 보면 디스크 골프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체육 중에 가장 재미있었다는 말을 한 부분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가 

왜 그렇게 느꼈냐고 묻자 지금까지 한 체육과 색달랐기 때문이라고 답했

다. 플라잉 디스크라는 도구를 처음 사용해보고 골프 규칙을 처음 경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선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모둠의 모든 학생이 

각 회를 마무리하고 홀을 명중해야만 다음 홀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

에 모둠 친구 모두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김명랑 학생의 체육 일기를 보면 디스크 골프 규칙을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은 규칙이 쉽다고 느꼈다. 지금까

지 했던 다양한 경쟁형 경기와 달리 디스크 골프는 경쟁적 요소는 있지

만 비교적 규칙이 간단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금방 배우고 바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규칙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모

두가 몰입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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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협동� :� 티볼� 되게� 좋아요.� 티볼은� 제가� 공을� 맞출� 수� 있나� 없나.� 그걸로� 제가� 남
자애들보다�잘할�수�있나�없나�이런� 걸로(웃음).

연구자� :� 아.� 그런�게� 약간� 궁금하고�기대되는구나.
강협동� :� 네.� 뭔가� 다른� 건� 남자애들이�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티볼은� 그렇지� 않

을�수도�있어서?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강협동 학생의 면담을 보면 티볼을 하면서 여학생이 남학생들과 동등

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협동이는 남학생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여학생은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프

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에도 나타나듯, 협동이는 체

육 시간에 티나지 않는 차별과 소외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티볼을 하면서 그러한 차별이 없어진 것 같다고 인식했다. 협동이는 티

볼은 남학생도 여학생도 처음 해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출발선이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남학생보다 더 멀리 안타를 치기도 하기 때문

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체육 수업에 대한 인

식을 바꿀 수 있었다. 

요즘� 티볼� 시간에는� 애들이� 말이� 많아졌다.� 도전이는� 수비할� 때� 모둠� 애들마다�
자기�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준다.� 용기는� 노력이가� 타석에서� 안타
를� 칠� 수� 있도록� 타격� 연습을� 시키고� 있다.� 협동이,� 다정이,� 명랑이는� 타격� 연습하
는� 곳에서� 서로의� 타격� 자세를� 봐준다.� 공수교대를� 하는� 시간에는� 바로� 경기를� 시
작할�수가� 없다.� 전략을� 짜느라� 바쁘다.� 이러한� 분위기는� 초반과�사뭇� 다르다.� 애들
이� 이제는� 전원� 타석제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 한� 명,� 한� 명의� 타격기회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팀� 한명이� 안타를� 치면�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
리기가� 느리더라도� 타격연습을� 시킨다.� 그동안� 티볼을� 잘하는� 도전이,� 용기,� 배려,�
존중이�중심으로�돌아가던�체육�수업에서�이제�모두가�참여하는�수업이�된�듯하다.

(교사�반성�일지)

질문�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가장�기억에�남는� 활동은�무엇인가요?�
김책임� :� 우리� 모두� MVP� �
질문� :� 그� 이유는�무엇인가요?
김책임� :�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MVP가� 될� 수� 있었는데,� 서로� 소통하며� 역할극�

등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고,� 티볼� 등의� 활동으로� 협동심� 및� 체력을�
기르는�계기가�되었기�때문이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설문)�

교사의 반성일지와 책임이의 설문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뉴스포츠 종

목인 티볼을 경험하면서 학생들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신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체육 수업

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티볼은 전원 타석제로 진행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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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팀 내 모든 학생의 신체적 기량을 향상시켜야 경기를 유리하게 진

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향통 역할을 하는 학생과 신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둠 내 친구들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워서 기능을 익힌 학

생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듯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학생들 모두가 

즐거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뉴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체육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 수업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육 시간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은 팀원들을 보며 답답해하던 학생들의 고민도 덩달아 

해결할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뉴스포

츠를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둠 활동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었다. 본 프로

그램의 목적은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고 비다문화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통합을 꾀하기 위

해 모둠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둠 활동

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하면서 자신

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성취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갖게 되었으며 더

불어사는 데 필요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 학생들은 모둠 활동

을 하면서 리액션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 먼저 학생

들은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했다. 

질문� :� 체육� 모둠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모둠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가장�인상�깊었던�것은� 무엇인가요?�

이끈기� :� 음악통,� 음악을�틀면서�하니�애들이�더� 재미있게�한� 것�같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명랑이가� 모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적으
려고� 열심히� 들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의� 의견이나� 성향을� 더� 잘� 알� 수� 있
게� 됐대.� 근데� 그� 친구의� 의견은� 경청을� 했으니까� 잘� 알았을거고.� 누구의�
어떤�성향을�알게�된� 거야?�

김명랑� :� 어..� 말투를� 보면� 성향을� 알� 수� 있고� 의견을� 내는� 걸� 보면� 그� 의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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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좀�더� 들� 어가서�구체적으로�알�수�있었어요.�
연구자� :� 누구의� 어떤� 성향?�
김명랑� :� 어� 책임이� 같은� 경우에는�되게� 의견을�내는� 걸� 좋아하고�되게� 똑부러지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협동이이� 같은� 경우는� 의견을� 안� 낸�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하게�해주고.� 그리고�의견을�낼�때�보면�창의적인�의견을�많이�내요.�

연구자� :� 그렇구나.� 기록통은�처음부터�끝까지�집중을�해야�하다�보니까.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와 명랑이의 면담을 보면 모둠의 역할을 매우 만족스럽게 수행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둠 내에서 역할을 수행

하면서 자신이 쓰임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기는 것에 만족해했다. 

특히, 명랑이는 기록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둠 내에서 방향통의 역할

까지 수행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리더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만 그동안 

친구들을 다그쳤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한발자국 뒤에서 리더를 도

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이다. 그러나 모둠 

내 역할을 하면서 좋았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 :� 협동이가� 체육� 모둠에서� 역할은� 방향통이었잖아.� 이때� 뭐� 힘들었거나� 뿌
듯했던�순간이�있었을까?�그�역할을�하면서?�

강협동� :� 친구들이� 다툰다거나� 그럴� 때� 애들이� 말� 안� 듣고� 장난칠� 때� 그럴� 때� 힘
들었어요.�

연구자� :� 예를� 들어서�어떤� 순간이�그랬어?�
강협동� :� 성실이랑�존중이가�제가� 말할� 때�장난을�치거나�할�때�조금�힘들었어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네가� 체조통이었는데� 체조할� 때� 나머지는� 장난을� 쳐서� 방향통
이�뺏어서�대신했대.� 그게�무슨�말이야?�

최배려� :� 저희� 모둠에� 협동이가� 방향통인데�제가� 할� 때� 애들이� 집중을�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협동이가� 기합을�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제가� (내가� 하겠다
고)� 말하면� 협동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말� 안� 하고� 그냥� 협동이가� 먼저�
말하고�제가�하고�그랬어요.�

연구자� :� 그러면�체조�시범을�보이는�건�너지만�기합을�넣는�건�협동이가�하는�거야?�
최배려� :� 네.�
연구자� :� 그래서� 속상했어?�
최배려� :� 네.� 이러면� 제가� 체조통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서.� 협동이가� 그냥� 방향통

이랑�체조통을�둘�다� 하는� 것�같아서�미안한�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모둠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

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동이는 방향통 역할을 하면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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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해했다. 그리

고 배려는 자신을 탐탁치않아 하며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협동이에게 서

운해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

부분의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이야

기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러한 서운함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맞

춰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자� :� 지난번�면담에서� 4학년� 때� 문화재�조사하는�모둠� 활동에서�범생이들과�안�
맞은� 애� 하나랑� 모둠이� 되었다고�했어.� 답사를� 가서� 책임이가� 그� 친구를� 피
하려고� 해서� 애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
기로�했대.� 이때,� 인식을�바꿔보기로�하고�같이�지냈을�때에는�어땠어?�

김책임� :� 사실� 떠밀리듯이� 하는� 거라� 약간� 그러긴� 했는데� 뭐� 그냥� 지우고� 살기로�
했어요.� 약간�그�생각을�무시하고.�

연구자� :� 이번� 모둠� 활동에는�그런�거�없었어?�
김책임� :� 네.� 수준이�다들�나름� 비슷해서�그냥� 괜찮았어요.�
연구자� :� 열심히� 안하는�애가� 없었나?�
김책임� :� 쪼오금� 있기는�했는데�괜찮았어요.� 차라리� 여러� 명� 범생이들이랑�한� 명이�

뒤떨어지는� 것보다� 쪼오금� 못하는� 애� 여러� 명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이�비슷비슷하게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책임이는 모둠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예전

에 모둠 활동을 했던 경험을 떠올렸을 때 모둠 구성이 한 명만 이질적일 

때에는 불협화음이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모둠 구성은 골고루 이

질적이기 때문에 큰 불화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은 다

양한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다. 

연구자� :� 설문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신나고� 재밌고� 밝은� 모습이어서�
좋았대.� 그리고�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고� 우리� 모둠� 애들이� 리액션� 같은� 걸�
잘�해준대.� 누가�언제�어떤�리액션을�해줬는지�기억나는�거�있어?�

이끈기� :� 그� 쌀국수� 그거� 피피티� 만들� 때� 도전이랑�지혜랑� 그런� 애들이� 피피티� 좋
을�것�같다고�리액션�해줬어요.�

연구자� :� 아~� 너가�피피티를�하자고�의견을�냈어?�
이끈기� :� 네.�
연구자� :� 음~� 친구들이�이렇게�동의해주면�어때?�
이끈기� :� 기분이� 좋아져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러면� 이번엔� 모둠� 활동�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이때�
진짜�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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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전� :� 음..� 모둠�활동을�할�때�다� 같이� 의견을�많이�낼�때?�
연구자� :� 그게� 언제였어?�
전도전� :� 연극을� 할� 때� 좀� 많이� 냈어요.� 원래� 같았으면� 안내던� 애는� 안� 내고� 끝내

고�그랬는데�연극을�할�때는� 많이� 냈죠.�
(전도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끈기와 도전이는 모둠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가 

좋았다고 말했다. 끈기는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친구들이 긍정적인 피드

백을 줄 때, 뿌듯함을 느꼈다. 이렇게 공감하고 반응하는 의사소통 기술

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전이는 회의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학생으로서 친구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줄 때 가장 좋

았다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

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토의 과정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둠 활동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 :� 그럼� 반대로�프로그램하면서�모둠� 활동할�때� 좋지�않았던�때는�언제야?�
이존중� :� 처음에� 팀즈할�때� 전부�조용할�때요.
연구자� :� 너네�팀즈로�회의할�때�나중에는�안�그랬지만�처음에는�말을�별로�안�했죠?�
이존중� :� 네.�
연구자� :� 그럼� 이�경험을�통해서�뭔가�깨달은�게�있을까?�
이존중� :� 음..� 의견이�틀렸어도�해보자.� 틀릴� 수도�있지만�얘기�좀�해보자.�

(이존중,�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그럼� 이번에는�반대로�하면서�모둠�활동을�했을�때�좋지�않았던�경험은?
윤다정� :� 되게� 처음에�모둠애들이랑�모였을�때� 별로� 친하지�않았잖아요.� 그때� 의견

도� 별로� 안내� 고� 제가� 방향통인데� 저� 진행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엄
청�어색해서�힘들었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학생들은 처음 모둠 활동을 시작할 때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

라인에서 토의를 진행하니 많이 어색해했다. 모둠 세우기 활동을 오프라

인에서만 하고 온라인에서는 하지 않았더니 학생들이 처음엔 많이 얼어

있었다. 화상 회의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핸드폰에서 얼

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모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의를 해나갔고 화

상 회의 경험이 많이 쌓이고 오프라인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성공적

으로 모둠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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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기� :� 역할극을� 할� 때� 애들이랑� 이야기를� 꾸미면서� 대사도� 한� 게� 더� 친해지고�
더�재미있었던�것�같아요.�

연구자� :�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경험이� 역할극을� 했던� 경험이� 재미있었던� 게� 끈
기를�변화시킨�게�있을까?� 어떤�영향을�주거나?�

이끈기� :� 적극적으로�하는�게� 더�많아진�것�같아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이끈기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

해지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끈기

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모둠 친구

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습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친해지면 모둠 활동은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 :� 선생님은� 프로그램� 이름을� GREET� U라고� 정했거든.� 배려가� 이� 프로그램�
이름을�정해본다면�뭐라고�정할�수�있을까?�

최배려� :� 우리� 모두� 할�수�있는�모둠�활동�
연구자� :� 왜요?�
최배려� :� 이건� 다�모둠끼리�했잖아요.� 그리고�모둠이�아니면�할� 수�없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최배려 학생은 본 프로그램을 모둠 활동 자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둠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려는 프로그램

을 하고 나서 협동의 힘을 배울 수 있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활발

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모두 나타났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며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둠 친구들과 친밀해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부분의 학생에게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4)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에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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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영상을 기획하

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과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하는 활

동을 좋아했다. 연구 참여자 중 많은 학생들이 크리에이터를 장래희망으

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 학습 참여도가 자연스럽게 증

가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연구자� :� 그러면�이�프로그램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자유롭게�이야기를�해보자.
윤다정� :�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귀찮고� 다� 하기� 싫을� 것�

같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재미있고�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도� 많아서� 재미있
었어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학생들은 다정이처럼 본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걱정이 앞서고 피곤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주도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생마다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다르지만 대부

분의 학생들이 만족해할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제작, 체육 등을 활동 내

용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영

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에 만족한 학생들의 면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브이로그� 찍었던� 거� 마지막에� 세계여행� 했던� 게�
재미있었대.� 뭐가� 재미있었어?�

김책임� :� 애들하고� 같이� 새로운� 거를� 만든거요.� 검색해서� 그걸� 찍고� 하는� 게� 재미
있었어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설문에서� 프로그램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고� 했더니� 세계여행
가가�좋았다고�했거든.� 그� 이유가�뭐야?�

전도전� :� 그게� 가장� 뭔가� 짧으면서도� 길었던?� 짧고� 굵게� 한� 것� 같아요.� 여러� 영상
을� 찍고� 한� 번에� 모으니까� 뭔가� 민망하고� 뭔가� 좀� 그랬는데� 가장� 좋았던�
것�같아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매우 선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두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 본 활동을 좋아한 이유라고 말한다. 혼자

서 했다면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드는 과정도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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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고 결과물을 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던 활동이었다. 

연구자� :� 이� 프로그램�중에서�어떤�활동이�배려에게�제일�도움이�된�것�같아?�
최배려� :� 세계여행가요.�
연구자� :� 왜요?
최배려� :� 브이로그� 제작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영상을� 잘� 찍는� 사람이� 되고� 싶

은데�그래서� 영상� 브이로그�제작할� 때� 잘� 찍자라는� 다짐을�하고� 계속� 찍었
던�것�같아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최배려 학생은 장래희망이 크리에이터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영

상을 제작하는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예전에도 혼자

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다고 했던 배려는 친구들과 아

이디어를 나누고 역할을 분배하면서 혼자서 할 때와 다르게 다양한 정보

를 담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집단 지성의 힘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의상체험 활동에 만족한 학생들의 모습이다. 

(전도전,� 다문화�학생,� 체육�일기)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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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체육� 일기)

세 학생의 체육 일기를 보면 의상체험을 하는 당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학생들은 처음에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긴장했으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의상을 입

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색다른 경험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친

구들이 의상을 입고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을 때 즐거움을 느꼈다. 

그래서 처음엔 하나의 옷을 입는 것도 걱정하던 학생들이 다른 옷도 입

어보고 싶다며 이 옷 저 옷 입어보기도 했다. 문화의 하나인 의상을 체

험해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부감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체험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원하는 활

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흥미를 느낀 학생들의 면담이다. 

연구자� :� 그러면� 티볼을� 주제로� 너희가� 뮤지컬을� 선택했잖아.� 그런데� 이게� 선생님
이�뮤지컬�하자!� 이렇게�한�게� 아니라�너희가�골라갔잖아.� 그건�어땠어?

한열정� :� 재미있었어요.� 강제가� 아니니까�자기가�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더� 잘하게�
되고�더�재미있게�느끼고�그랬어요.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티볼을� 주제로�원하는�활동을�너희가�선택해서�정했잖아.� 그건�어땠어?
박성실� :� 이제� 저희가�하고� 싶은�거를�선택해도�돼서�좋았어요.�
연구자� :� 왜� 하고�싶은�거를�선택하는�게�더�좋을까?�
박성실� :�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억지로� 해야� 하는데,� 자신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으면�더� 열심히�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좋아하는�거니까.� 음� 그래도� 제가�
안�좋아하면�잘�못하더라도�모둠을�위해�잘하려고�노력은�할� 수�있어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열정이와 성실이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의 내용의 결정권을 갖게 

되면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활

동은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브레인스토밍으로 떠올리고 원하는 것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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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해 공통으로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 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은 혼자

서 해내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했

다.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학생들이었다. 

연구자� :� 이� 프로그램은�선생님이�다� 정해준�거잖아.� 그런데� 마지막으로�너희가�하
고�싶은�걸로�하고� 싶다고�해서� 뮤직비디오를�만들었어.� 그건�어땠어?�

장공감� :� 그때는� 뮤직비디오를� 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칠도� 할� 수� 있어서�
뮤직비디오�를�하고�싶었어요.�

연구자� :� 그래서� 해보니까�어땠어?�
장공감� :� 재미있었어요.� 저는�미술을�좋아하니까.

(장공감,�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우리가� 마지막으로� 티볼을� 주제로�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한� 걸� 정해서� 했
잖아.� 그� 활동은�어땠어?�

김명랑� :� 되게� 좋았어요.� 노래도� 개사해서�하고� 제가� 음악이랑�미술을�제일� 좋아하
는데� 음악,� 미술,� 체육이�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거에요.� 그래서�
막� 하루빨리�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집에서�
계속�하고�있고.�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공감이와 명랑이는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활동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

이지 않았던 공감이가 이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는 것은 이러한 

방법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명랑이는 음악

과 미술을 좋아하는데 자신이 체육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

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명랑이는 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기록통 역할을 했던 경험을 살려 토의 내용을 정리해서 친

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 맡았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

했던 모둠 토의 중 가장 적극적인 토의가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반영하여 내용을 조

직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역량

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

동은 대표적으로 영상컨텐츠를 제작하는 활동과 의상 체험 활동, 각자가 

선택한 활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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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

본 결과에서는 학생들이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데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다문

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학생들은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었

다. 학생들은 생각과 행동에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체육 친화

적 환경 속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고 규칙 속에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스

포츠 미술관과 도서관에서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체험하며 정서적으로 깊

은 깨달음을 얻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펜데믹 상황에 

위기를 맞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인식

하였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들은 다문화역량을 함양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 

1)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

학생들은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 속에서 상대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었

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형성

을 매우 중시한다(고문수, 201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상호작

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

을 하고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차별하거나 활동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또, 

Ladson-Billings(1992)은 약간의 소란스러운 학급 분위기가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사가 혼자 주도하는 학

습 분위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다른 학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연구자� :� 우리� 반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끝냈잖아.�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
리할�수�있었던�비결은�뭘까?�

김책임� :� 코로나�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반의� 의지?� 약간� 코로나� 저리�
가!� 우리는�포기�하지�않는다!� 이런�식의�마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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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런� 마음이�우린� 어떻게�있었을까?� 원희�
김책임� :� 일단은� 특히� 방학에� 가까워질수록� 그� 마음이� 더� 세졌던� 것� 같거든요.� 그

래서�조금�있으�면� 방학이다�좀만� 더�하자�좀만�더!�
연구자� :� 아� 우리가� 그렇게�다독이면서�나갔구나.
김책임� :� 네.� 도전이는� 사실� 농담으로� 부정을� 한(프로그램� 힘들다고,� 방학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거지만�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이는� 사실� 그냥� 농담
으로�부정적인�걸�하는�것� 같았거든요.�

연구자� :� 맞아.� 도전이가� 있어서� 팀즈가� 좀� 재미있지� 않았나� 싶어.� 도전이가� 맨날�
망가지고�이럴�때�선생님이�놀리는�걸� 받아서.

김책임� :� 맞아요.� 선생님이랑�도전이랑�얘기할�때�진짜�웃겨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예전부터�선생님이�물어보고�싶었는데,� 자리�앉은거�힘들진�않아?
이행복� :� 왜요?
연구자� :� 주변에� 남자들이�너무� 시끄럽진�않아?
이행복� :� 시끄러운데�저는� 시끄러운�애들� 좋아해요.� 제가� 조용하니까�대신� 말� 많이�

해줘서�좋고�열정이는�시끄럽지만�재미있잖아요.� 자리� 좋아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성향의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에 나타나듯 도전이는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었다. 장난끼가 많아 교사와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는데 학급 학생들은 도전이가 분위기를 흐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전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는게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본 연

구자는 교실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행복이가 뒷자리에 앉은 열정이가 매

번 큰 목소리로 말해서 시끄럽고 힘들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행

복이는 그런 열정이가 있어서 재미있고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과 

반대 성향의 친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학급의 분위기가 다양한 친구들을 존중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들의 개방적인 태도가 또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연구자� :� 다정이가� 체육� 모둠에서� 역할이� 방향통이었잖아.� 그때� 방향통이� 회의도�
진행하고� 친구들이� 싸우면� 중재도� 시켜주고� 해야� 하는� 데� 방향통� 역할을�
하면서�힘들었던�건�없었어?�

윤다정� :� 네.� 저는�힘들진�않았어요.�
연구자� :� 왜� 안� 힘들었던�것�같아?�
윤다정� :� 왜냐하면�거의� 대부분�애들이�제�말을�잘�들어줬어요.�
연구자� :� 왜� 그랬을까?�
윤다정� :� 아마도� 몇� 번� 밖에� 만나지도� 않으니까.� 더� 안� 편해진� 게� 안� 싸운� 이유�

같아요.� 뭔가�막�편하진�않으니까.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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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러면� 프로그램하면서�친구들이�혹시�차별하는�거를�본� 적�있을까?�
이존중� :� 없어요.�
연구자� :� 모둠에서�없었어?�
이존중� :� 네.�
연구자� :� 그럼� 모둠에서�왜� 차별이�없었을까?�
이존중� :� 다� 친절했어요.� 잘� 들어주거든요.� 의견을� 내고� 이럴� 때� 무시하는�게� 아니

라�잘�들어줘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급의 학생들이 모둠 활동에 협조적이고 

친절하게 친구들을 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정이는 이것에 대

해 친구들이 자주 만나지 않아서 덜 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존중이는 모두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반이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차별에 대한 이슈는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차별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 교육을 제

시하고 있다(김지원, 2017).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학교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다. 외모, 성격, 행동, 학업 수준, 발달 수준 등을 이유 삼

아 따돌리는 것이 또래 집단기 학생들의 특징이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했

다.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모습은 끈기의 체육 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끈기의 체육 일기를 보면 평소 체육 시간에 신체 능력이 부족해 친구

들의 배려를 받는 노력이를 보며 칭찬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수업에서 노력이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배팅 방법을 연습해서 안타를 멋

지게 쳤다. 그랬더니 학급의 모든 친구들이 노력이에게 칭찬의 말을 건

넸다. 끈기도 노력이와 다른 모둠이지만 노력이를 칭찬하는 내용을 체육 

일기에 담았다. 그동안 노력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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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 되어 칭찬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두에게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는 다문화역량을 함양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체육�일기)

연구자� :�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데� 서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교
육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둠� 활동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었어.� 그럼� 너는� 올해� 우리가�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면서�그런�연습이�됐다고�생각해?�

최배려� :� 네� 조금요.� 저희가� 만약에�모둠에� 잘� 못하는�애가� 있으면�왜이리�못하냐고�
말하기�보다는�그래도�괜찮아.�뭐�다음에�다시�연습하면�되지�라고�말해요.�

연구자� :� 언제� 그렇게�말해본�것�같아?�
최배려� :� 저희� 그� 역할극� 연습할� 때,� 대사가� 잘� 안� 외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존

중이었나.� 대사를� 잘� 못� 외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 외울�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해줬어요.)� 제가� 이제� 가자� 하고� 딱� 가는데� 이제� 떨리는� 거예
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사가� 꼬인� 거예요.� 저도� 너무� 떨려서.� 잠깐� 뇌정
지가�왔는데�애들이�이어줘서�휴�다행이다�싶었어요.�

(최배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위의 두 학생의 일기와 면담을 통해 친구의 실수에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이는 티볼을 할 때 본인의 차례에

서 득점이 날 수 있었지만 달리기가 느려 아웃되고 말았다. 자신 때문에 

팀이 득점하지 못하자 매우 미안해했는데 같은 팀 친구들은 책임이를 비

난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었다고 한다. 책임이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

나 속상할지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려는 대사를 외우지 못해 힘

들어하는 존중이에게 응원을 해줬다고 한다. 배려가 먼저 보인 너그러움

은 모둠 친구들에게 전염되었다. 배려가 실수를 했을 때 모둠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줬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

각하며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작은 실수도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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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실패를 극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더불어 사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2)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학생들은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본 결과에서는 체육 친화적 학급 운영

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다문화역량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체육 온도계를 올리기 위해 하나가 되어 협력했고, 체육 규칙

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포

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체험해보고, 자신이 경

험한 것과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책에 담겨

있는 교훈을 깨닫고 실제 상황에서 실천해보면서 다문화 태도를 기르고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미술관에 작품을 공유하고 

감상하면서 스포츠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급에는 체육 온도계가 있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건의로 만들어진 온

도계는 온도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보상에 대해 학급 회의를 통해 결

정했다(<그림 54>). 

<그림� 54>� 체육�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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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매주 책을 읽고 쓰는 독서 추천서와 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하

는 것,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체육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을 실천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온도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보상은 온도계를 10도

씩 올릴 때마다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온도계를 올리기 위해 친구들을 

독려했다.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을 단합시켰고, 하나 됨을 느

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연구자� :�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우리� 반에서� 올해�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활
동은�뭐였어?�

이행복� :� 체육� 온도계�같아요.�
연구자� :� 왜요?�
이행복� :� 보상으로�같이� 1반,� 2반,� 3반� 같이� 체육을�했을� 때�너무�재미있었어요.�
연구자� :� 아� 그렇구나.� 그럼�체육�온도계가�있는� 게� 어떤�것�같아?�
이행복� :� 모으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행복,�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올�한해�우리�반에서�있었던�일�중에�프로그램�빼고�가장�좋았던�것은�뭐야?�
강협동� :� 미술� 작품� 중에� 김연경� 선수에� 대해� 조사하고� 사진도� 찾았는데� 못� 올렸어

요.� (그래서�아쉬워요.)� 그리고�온도계를�하나하나�올릴�때마다�너무�좋았어요.�
연구자� :� 온도계를�올리려고�열심히�한� 것�같아?�
강협동� :� 네.� 애들이� 더� 도와주고�저거� 하나� 떼면� '아� 안� 해'� 이게� 아니고�약간� '아�

또� 올려야� 되잖아'� 이런� 짜증이� 아니고� ‘얼른�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것�같아요.

(강협동,�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행복이와 협동이는 체육 온도계가 올 한해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먼저 행복이처럼 온도계를 올려서 받은 보상 때문

에 해당 활동을 즐겁게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

도계를 올리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때도 친구들에게 추천서를 적어보자고, 운동을 

실천하자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협동이는 보상뿐만 아

니라 온도계를 올리려고 하는 학급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말한다. 온도

계를 올릴 때마다 성취감을 얻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온도계를 떼었을 

때에도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을 갖고 다시 열

심히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오

직 온도계를 올리기 위한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도

계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뿐 자체로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온도계를 통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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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학생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급 회의를 통해 만든 모두가 행복해지는 체육 규칙이다. 학생

들은 체육 시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를 통해 꼭 지

켜야 할 체육 규칙 10가지를 정했다. 먼저 학생들은 그동안 체육 수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갈등 상황이나 속상했던 일을 떠올리고 만약에 같

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체육 수업 전반에 걸친 상황, 우리 모둠에게 해당되는 상황, 상

대 모둠에게 해당되는 상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만약 규칙을 지키

지 않을 때에는 5분간 상황에서 떨어져 반성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

는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 교사는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확

정한 10가지의 규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교실에 게시하고 하이클래스로 

공유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55>). 또, 첫 한 

달 동안은 체육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 규칙을 함께 읽고 나갔다. 학생들

은 친구가 학급 규칙을 어기려고 하면 “규칙으로 정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알려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55>�체육�규칙을�학급에�게시해�놓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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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우리� 체육� 규칙이� 10개가� 있었어.� 천천히� 읽어보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잘�지키려고�노력했다는�게�있다면�그게�뭘까?

한열정� :� 경기중에� 상대� 모둠을� 놀리지� 않아요.� 경기에서� 이겨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이거� 두� 개요.� 이� 두� 개는� 신경을� 많이� 썼고�
나머진�보통인�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8번이랑� 10번을� 잘� 지켰던�상황이�기억나는�게�있을까요?�
한열정� :� 거의� 다� 잘� 지킨�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막� 놀리려고� 했

는데� 이� 규칙이� 생각나서� 바로� 취소한� 적� 있어요.� 피구에서� 이겨서� '에휴~�
아무것도� 못� 하죠.'� 하려고� 했는� 데� ‘에휴’� 했는데� 규칙이� 생각나서� '예!'� 이
것만�했어요.�

연구자� :� 아� 합동�체육으로�피구할�때구나.� 그럼� 규칙이�있는� 게�어떤�것�같아?�
한열정� :� 규칙이� 있어서�이제� 잘�안�싸우고�그러는�것�같아요.�
연구자� :� 음� 그럼� 궁금한�게� 다른� 건�보통인데�얘네� 둘만� 특히� 더� 신경� 쓴� 이유가�

있어요?�
한열정� :� 3학년� 때� 애들을� 너무� 놀려서� 애들이� 저한테� '아� 쟤는� 내가� 꼭� 이긴다.'�

이러면서�증오심을�산�적이�있어요.�
연구자� :� 아~� 그래서�그거는�꼭�고쳐야겠다고�생각을�했구나.�

(한열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열정이의 면담을 보면 열정이는 경기에서 이긴 기쁨에 젖어 상대팀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뻔했지만 체육 규칙이 생각나서 참을 수 있었

다고 한다. 예전에 친구들을 놀리다가 원망을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규칙을 특히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열정이는 과거에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이 있었지만 체육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반성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규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문제 행동을 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사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 :� 체육�규칙�중에�성실이가�잘�지키기�위해서�노력한�게�있다면�어떤�것일까?�
박성실� :�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랑� 모둠� 친구가� 못해도� 배려하고�

응원해줘요.�
연구자� :� 이걸� 직접� 해본�적이�있어?
박성실� :� 행복이한테요.� 행복이가�달릴�때�응원해줬어요.�
연구자� :� 응원을� 해줬구나.� 그럼� 체육� 규칙이� 있어서� 체육� 수업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박성실� :� 나쁜� 거를� 점점� 쓸어담으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놀리거나� 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규칙이� 정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 상처도�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더�좋은�것� 같아요.�

(박성실,�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이� 체육�규칙�중에�지키려고�특히�노력한�게�있을까?�
전도전� :� 그냥� 다�지키는데,� 음� 경기� 중에�상대�모둠을�놀리지�않는다.�
연구자� :� 아� 걔를�왜�특히�신경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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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전� :� 4학년까지만� 해도� 뭔가� 놀렸던� 것� 같아요.� 세레머니� 같은� 걸� 하면� 상대
방이�화나니까�자제했어요.�

연구자� :� 그럼� 규칙이�있어서�어떤�것�같아?�
전도전� :� 규칙이� 있으니까� 뭔가� 재미있게� 끝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냥� 오늘�

얘기�나누고�끝나니까.�
연구자� :� 그럼� 막�놀려서�싸우고�그랬던�적�있어?�
전도전� :� 싸운적은�없었어요.� 그냥�다�화난�채로� 끝나요.�

(전도전,� 다문화� 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우리가� 10가지� 규칙을� 정했었는데�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명랑이는� 어
떤�노력을�한�것� 같아?�

김명랑� :� 친구들� 응원한�거?� 티볼을� 할� 때� 아웃� 되어도�앉아서�공� 굴러가는�거� 받
아주고�친구들�응원�해주고.� 그랬어요.�

연구자� :� 맞아�공�받아서�올려주고.�체육�규칙이�있어서�체육�수업이�어떻게�됐을까?�
김명랑� :� 더� 재미있었어요.� 예전에는� 꼭� 체육� 수업을� 하면� 꼭� 하나씩은� 싸우고� 다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또� 학교를� 한번� 밖
에�안�오니까�친구들도�더� 귀하게�느껴지는�것�같고�그랬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위 세 학생의 면담을 통해 체육 규칙이 있어서 모두가 행복한 체육 수

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실이는 규칙을 정해서 체육 시간

에 생길 수 있는 나쁜 문제를 쓸어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전

이는 예전에는 기분이 상한 채로 수업이 끝나기도 했지만 규칙이 있어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명

랑이는 싸움이나 부상 없이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친구를 귀하게 생

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체육 규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

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두

가 함께 노력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효과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 도서와 독서 추천서가 비치된 스포츠 도서관이다. 

최의창(2018)은 독서는 직접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실제로 경험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간접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 말하며 인문

적으로 스포츠를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스포츠 도서를 읽으면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책을 통해 받은 감동이 정서적 변화를 일으

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급에 스포츠 도

서 약 40권을 <그림 56>처럼 비치해두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여해갈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도서 목록은 <그림 57>과 같다. 그리고 학생들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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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나면 책의 내용과 책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적은 독서 추천서를 

작성하였고, 새로운 책을 고를 때 추천서를 참고할 수 있었다(<그림 58>). 

<그림� 56>� 스포츠�도서관에�비치된�책과�독서�추천서�모음

<그림� 57>� 스포츠�도서관에�비치된�책�목록



- 265 -

<그림� 58>� 학생들이� 작성한� 독서� 추천서

학생들은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며 자신이 읽은 부분 중에 인상 깊은 

장면을 옮겨 적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독서 기록장

에 기록했다(<그림 59>).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점점 주인공에 이입하기 

시작했고, 기록하는 내용이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과제로만 인식했

던 독서 활동이었는데 점점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책을 물어보고 추천받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림� 59>� 매일� 30분� 독서� 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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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우리가� 책� 읽는�것을�꾸준히�했는데,� 그� 활동은�어땠어?
김명랑� :� 책이� 스포츠� 관련�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으로� 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뭔가� 책이랑� 결합� 되니까� 주인공들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
요.� 저희도�경험해본�거니까.� 더� 느껴지고�그랬던�것�같아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우리가� 책� 읽는�것을�통해서�책임이가�배운�게�있다면?�
김책임� :� 일단은� 이게� 주인공들� 책� 읽으면서� 주인공들이� 많이� 불쌍하다고� 느꼈어

요.� 주인공들이� 다� 한결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하모이포인
트� 우체부� 나오는� 거.� 그� 책� 같은� 경우는� 옆에� 홈즈빌이라는� 거대� 도시가�
하모이포인트를� 집어삼키려는,� 편입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몇� 명의� 학
생들이� 그거에� 반발을� 한� 거에요.� 그래서� 하모이테리어즈라는� 야구부가� 있
어요.� 그� 야구부가� 완전� 열심히� 감독도� 바뀌고� 다� 체인지해서� 어쨌든�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그� 몇명의� 학생들이� 마을의�
운명을�지켜낸�게.�

연구자� :� 그렇네� 어른도�아닌데.�
김책임� :� 그리고� 책은� 뭔가� 그런� 시련이� 있는� 것� 같아요.� 차별� 이런거.� 조막손투수�

그거� 같은� 경우에는�주인공이�오른손이�장애가�있어서�완전�작아요.� 그래서�
글러브도� 못� 끼고� 공도� 못� 던지고� 배트도� 못� 잡고.�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근데� 전에� 그� 상태로� 야구부에� 지원을� 했다가� 시도도� 못해보고� 입구컷� 당
한적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근데� 친구� 샤오펑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도와서� 결국� 야구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자신이� 원
하던� 대회� 출전까지�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감동적이었어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두 학생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에 공감하고 간

접적으로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랑이

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더 잘 공감할 수 있

었다고 한다. 그리고 책임이는 책 속에 담긴 주인공의 상황에 공감하며 

책을 읽었고 차별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스포츠 소설은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고, 학

생들이 책을 통해 깨우친 내용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본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베스트 책’ 활동을 진행

했다(<그림 60>).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른 책을 선택했고,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이 읽은 책이 나오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

은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주인공에게 공감하기도 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주인공을 보며 감동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고 자신과 다른 감상을 하는 친구들을 보며 책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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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학생들의�베스트책�활동지(왼쪽부터�김책임,� 전도전,� 김명랑)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감상하는 스포츠 미술관

이 있다. 세 번째 프로젝트였던 ‘우리 모두 MVP’에 참여하면서 학생들

은 야구를 다양한 장르로 향유하는 것에 대해 공부했다. 그리고 야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찾아 공유했다. 이때 학생들은 스포츠 

만화, 스포츠 조각, 스포츠 뮤지컬, 스포츠 영화, 스포츠 회화, 스포츠 연

극 등을 찾아 공유했는데, 학생들이 공유한 내용을 미술관에 전시해주었

다(<그림 61>).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학급 온도계에 해당 내용

을 추가하였고, 야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의 스포츠 예술 

작품을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그림 62>처럼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작가, 종목에 대한 예술 작품과 사진을 찾아 공유했다.

 

<그림� 61>� 스포츠�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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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학급소통�앱에�스포츠�작품을�공유하는�모습

질문� :� 스포즈� 미술관에서� 감상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이유는�무엇인가요?

김책임� :� 손기정� 선수의�동상이�인상� 깊다.� 화려하지도�크지도�않지만�당시� 일장기
를� 달고�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를� 위해� 뛴,� 그런� 손기정� 선수를� 기념했다.�
우리나라의�민족정신을�잘�보여주는�하나의�예시라고�생각한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혹시� 미술� 작품을�보면서�새롭게�배운�게�있었다면�뭐가�있을까?�
윤다정� :� 음.� 아� 저� 미술�작품을�찾을�때요.� 그때�그림을�찾다가�어�이�그림�잘� 그

렸다� 이건�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냥� 그랬는데� 그� 그림을� 만든� 사람
을� 이름을� 쳐보니까�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키스해링이라고.� 근데�
그�사람이�그린�그림들을�보니까�다� 제가� 아는�그림들이었어요.�

연구자� :� 아� 그때�올렸던�키스해링�작품�얘기하는거구나.
윤다정� :� 네.�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키스해링� 작품� 보면� 언니한테� 되게� 아는� 척� 하

면서� 언니� 저� 그림� 알아?� 저� 그림� 그린� 사람이� 키스해링이야.� 막� 이러면서�
언니�놀리고�그랬어요.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책임이는 끈기가 공유한 손기정 동상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한다. 손기

정 선수의 동상을 공유하며 끈기가 설명해준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친구들이 공유해주

는 작품을 보면서 유명 스포츠 선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특히, 축

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공유한 내용을 보면서 해외 축구 선수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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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게 되었다. 그리도 다정이는 스포츠 작품을 찾는 과정을 통해 작가 

키스해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상에서도 작가의 작품을 알아보게 되었

다. 이처럼 학생들은 미술 작품을 향유하는 습관이 생겼다. 

학생들은 스포츠를 인문적으로 체험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살면서 모든 스포츠를 경험하

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스포츠 예술 작품을 향유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

생들은 풍부한 감정을 느꼈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

를 통해 예술적 안목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나누고 공감받

는 경험을 통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3)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학교생활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2020년은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

스러운 상황이었고 학교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시차 등교는 일상 용어가 되었고 공교육의 공백이 처음 생겼으며 

늦게나마 한 개학에도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최현규, 조순

목,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계획한 활동을 다 하지 못할 

것,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

나 본 프로그램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상황에 맞게 플랫폼과 활

동을 수정했으며 계획한 활동을 다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아 교육적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학생들은 오히려 

위기 상황을 잘 활용했다. 앞서‘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에서 살

펴본 것처럼 학생들은 온라인 상황에서 토의를 진행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 또, 학생들은 COVID-19로 인

해 학교에 자주 오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에 오는 시간과 친구들을 소중

하게 생각했다. 가장 먼저 위기를 초래한 펜데믹 상황 속에서 전화위복

으로 성장을 하게 된 학생들의 면담을 살펴보자. 

질문� :�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를� 곰곰히� 생각해볼� 때� 올� 한해� 나를�
가장�성장하게�한�것은�무엇이었을까요?�

김책임� :� 누가� 뭐래도� 온라인� 학습� 영향이� 컸다.� 전에� 없던� 그런� 건데,� 버티는데�
그런�인내심이나�자제력�그런�게�훨씬� 나아졌다.�

(김책임,�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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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학습지에� 역할극을� 부끄러워하고�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재미있게� 됐대.�
왜� 그렇게�된�걸까?�

이끈기� :� 그� 사람들한테�나서면서�그런� 게�더�재미있었던�것�같아요.�
연구자� :� 그럼� 원래는�그렇게�나서서�연극하고�하는�거�안�좋아했어?
이끈기� :� 네.�
연구자� :� 그럼� 올해는�왜�괜찮았던�걸까�
이끈기� :� 사람들이� 입이� 보이면� 약간� 뭐� 말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마스크� 써서�

좀�괜찮았어요.�
(이끈기,�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먼저 책임이는 온라인 학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이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학습에 참

여해야 하다보니 혼자서 딴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여러 방해요인을 참고 온라인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고 한다. 이를 통해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끈기는 

본인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친구들 앞에서 역할극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얼굴이 가려지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펜데믹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고 성장했으며 

불편함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작은 변화까지 발견하며 상황을 긍정적으

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은 COVID-19로 인해 등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자 이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는 두 학생의 면담이다. 

연구자� :�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올� 한해� 우리� 반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활
동은�뭐였어?�

김명랑� :� 온도계� 하나하나씩� 채워갔을� 때� 그때� 뿌듯하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학교� 오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꼭� 뭐� 안� 해도� 그냥� 학교� 왔을� 때가�
제일�좋았어요.�

연구자� :� 왜요?� 학교에� 오면� 뭐가� 좋아?�
김명랑� :� 그냥� 오는� 것� 자체로� 좋아요.� 와서� 글� 쓰고� 그러더라도� 애들� 얼굴� 볼� 수�

있고�선생님�얼굴�볼� 수� 있고.� 수업� 같은� 것도�할�수�있고.
연구자� :� 실제로� 만나는�게� 소중해�졌군요.
김명랑� :� 네.

(중략)
연구자� :� 체육� 규칙이�있어서�체육�수업이�어떻게�됐을까?�
김명랑� :� 더� 재미있었어요.� 예전에는� 꼭� 체육� 수업을� 하면� 꼭� 하나씩은� 싸우고� 다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또� 학교를� 한� 번�
밖에�안�오니까�친구들도�더� 귀하게�느껴지는�것�같고�그랬어요.

(김명랑,�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연구자� :� 우리� 반이� 프로그램을� 되게� 잘�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할�수�있었던�비결은�뭐였을까?

윤다정� :� 일단� 학교에� 많이� 오진� 않아서� 평소만큼?�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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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미움사지�않으려고�잘한�것�같아요.
(윤다정,� 비다문화�학생,� 사후면담)

명랑이는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아 학교에 오는 게 소중해졌다고 한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나

니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모둠 활동을 하는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학교에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다정이는 학교에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막역한 사이

가 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었다고 한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

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친구 사이에 선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선

을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정이

와 명랑이의 면담 내용은 COVID-19 상황을 상반되게 해석했지만 결론적

으로 펜데믹 상황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펜데믹 상황이라는 위기를 맞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방역을 위해 착용했던 마스크가 역할극

을 할 때 학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면서 주

변에 있는 유혹을 견디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

다. 학생들이 보인 이러한 변화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또, 학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

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켰으며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관계에 대해 종

합해보면 <그림 6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했으며 이것은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친구와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또,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통해 동

기가 유발되었고 효과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학생들은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긍정적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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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중심 통합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합프로그

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

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교육적 의미와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체육 교육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

다(김두한, 김하영, 2015; 김재운, 2014; 심태영, 박기용, 2014; 이근모, 최

동일, 2017; 하성혁, 고기태, 2014).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연구

라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성 없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남성희, 

전종설,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체육 교육의 목표를 다

문화역량 함양으로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합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체육중

심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의 두 가지 차원에서 교육적 의미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1)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논의

다문화 및 다문화역량의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을 통해 가르쳤을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나·너·우리를 새로 알

기’, ‘나, 너, 우리를 사랑하기’,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기’는 다문

화역량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그런데 이는 단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함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적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를 재구

성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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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합프로그램’에서 통합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체육중심의 교과 간 통합, 둘째는 다문

화역량의 통합, 셋째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통합이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서 체육중심의 교과 간 통합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분절된 교과 간 벽을 허물고 주제별로 학습을 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한혜정 외, 

20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최재영(2019)은 초등학생의 스포츠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체육 친화적 

학급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체육 중심 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다른 교과를 체육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면서도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결손 없이 운영할 수 있

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홍연종(2016)은 여학생의 체육 수업 활성화

를 위해 통합적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체육수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야기와 

노래를 활용하는 수업을 운영하며 국어과, 미술과와의 융합을 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을 통해 다문화역량

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다

문화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된 인간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전인교육의 성

격을 띤다. 최의창(2010)은 인문적 체육 교육을 철학적 기초로 하는 하나

로 수업을 통해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로 수

업은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과 더불어 간접 체험활동을 함께하여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학생

들은 하나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스포츠문화에 입문하게 되고 운동 소양

을 함양하여 전인이 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하나로 수업의 직접 체

험 활동과 간접 체험 활동을 통합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과 간 통합으로

까지 범위를 확장하였다. 학생들은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2) 효과적 운영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의 다문화 교육은 여전히 동화주의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이해주, 2015; 조영달 외, 2010).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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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교사가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기존의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했다

면 학생들을 주류문화로 편입시키려는 동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

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회

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자신이 부딪힌 사회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

는데 효과적이었다(남채봉, 2013). 

참여적 실행연구는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이

양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김현경(2015)은 사회과 수업에서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 방법을 통해 교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삶을 수

업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Enright & 

O’Sullivan(2010)은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의 학습내용을 스스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과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학습 과정에서 통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이양하여 책임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시도는 체육 교육에서도 시도되었으며 Hellison(2003)이 

주장하는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bility: TPSR)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형은 책임감 가치의 통합, 

학생에게 권한을 이행, 학생과의 관계 형성, 전이를 기본 정신으로 삼아

(이옥선, 2013)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책임

감 모형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

의 학교생활 향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이양했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이양하여 학

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런

데 연구 참여자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가 체계성의 구성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4개의 프로젝트를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표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자 했

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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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신체활동이 중심이 되는 통합프로그램

을 구성해 운영하였고 학생들의 다문화역량이 함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

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매개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이 어떠한 

교육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가 지닌 사회통합 기능이 실제 교육현장에

서 효과적으로 발휘됨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신체활동 및 스포츠의 효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

해왔다(Blecking & Gies-Stuber, 2006).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 

속에서 스포츠에 참여하여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는 것이 체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동환, 김동학, 2016). 특

히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동료뿐만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와도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만하고 건강한 사회생활

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김경식, 2016). 이렇게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갖게 된다면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사회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긍정적

인 또래 관계를 형성했고 사회통합을 경험했다. 서로 다름을 있는 그대

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형성한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 됨을 경

험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분

석을 통해 발견한 스포츠의 사회 통합 기능을 적용한 연구와 일치하는 

모습이다(김영갑, 2014; 김유식 외, 2017; 손나래, 2020; 심태영, 박기영, 

2014).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로 인식되며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자신에 대한 인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본 연구 결과가 교육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신체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이론이 교육 활동으로 구체화 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체활동이 지닌 고유의 특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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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육활동이 지닌 여러 특성이 다문화 교육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

다(김동학, 남윤신, 2019; Allen et al., 2010; Erdmann, 1999). 그중에서도 

Hartmann(2003)은 신체활동에 담겨있는 즐거움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긍정적인 사회생활의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2019)

은 다문화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자

연스럽게 공감과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

고 심태영과 박기용(2014)은 다문화학생이 스포츠교육모형을 적용한 스

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을 갖게 되었으며 스포츠우정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신체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은 학생들이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영향은 다문화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비다문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는 프로그램 참여

를 촉진시키는 효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다라 본 연구에서도 학

생들이 ‘체육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거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적 어려움에서 비롯되어 수업 시간 및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권보근, 장인실, 

2017; 조인제, 2019; 황선영, 고재욱, 2013). 이러한 모습은 본 연구에 참

여한 다문화 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육수업을 할 

때는 높은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체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즉

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은 비다문화 학생들과 비

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다(김경숙 외, 2009; 임수원 외, 2013; 전용

균 외,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신체 언어를 활

용하여 체육수업에 참여할 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체육중심으로 구성

된 본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체활

동을 하며 생긴 자신감은 모둠 활동을 할때에도 위축되지 않게 했고 상

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목표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신체활동이 지닌 사회통합의 기능,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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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언어의 활용을 통한 언어적 한계 극복과 같은 특성이 학생들의 다

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닌 

이와 같은 특성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신체활동의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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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구성 및 실행하고 교육적 효과와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을 탐색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는 첫째, 다문화역량 함

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역량 함

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로 설정되었다. 연구를 수행하고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논의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 연구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구성원리를 도출하

였다. 내용 수준에는 체계성, 통합성, 방법 수준에는 자발성, 소통성, 반복

성이 구성원리로 도출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GREET U’이다. 이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의미하며 체계성의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

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각 단계 이름의 첫글자를 따 

만든 것이다.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 

다문화역량의 통합,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통합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그리고 자발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내용, 방법

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 소통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 간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소통 앱 ‘하이클래스’, 캠페인 활동을 위한 

앱 ‘유튜브’를 활용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복성의 원리에 따라 4개의 프로젝트

를 반복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프

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주체성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이는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했다. 프로그

램의 내용은 강현주와 정세리(2019)가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 요소를 



- 280 -

정리한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인정 및 관용,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하

는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체육

과의 5개의 영역 중 건강, 경쟁, 도전, 표현으로 대응시켰으며 각각 ‘건

강한 크리에이터’, ‘우리 모두 MVP’, ‘골프 크래프트 게이머’, ‘세

계 여행가’로 구체화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체육 모둠, 지역사회와의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

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탄력

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제

시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탐색하고 지식

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질적으로 체육 모둠을 구성하여 학생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했다

(Brookfield, 1987).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체육 모둠에는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였고 학생들은 이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최의창, 2010).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

신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다. 학생들은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

었다.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상황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능력(Chen & Starosta, 2000)으로 다문화 사회

를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역량의 개념과 구성요

소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바는 없지만 이를 연구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

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은 다문화 인지, 다문화 기술, 다문화 태도

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나/너/우리를 새롭게 알게 되

었고, 나·너·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다문화 인지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나/너/우리

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성

격, 가능성, 장점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

고 모둠 친구, 학급 친구,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느끼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공감하기도 

하고 서로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즐거

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세계 여행가’프로젝트의 여행지였던 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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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른 문

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즐거움을 느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다문화 태도의 측면에서 나·너·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취감을 얻었고 자신의 부족

한 부분을 극복했으며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친구들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었다. 이는 프로그

램을 통해 얻은 결과지만 프로그램을 하면서 문제를 맞닥드렸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

해 경계를 허물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경계심을 허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 일부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문

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나 그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낼 

수 있었다. 이는 본래 갖고 있던 편견을 깨고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 됨을 경험했다.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하나 됨을 경험했다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학생들은 자신보다 모둠의 이익을 우선하고 모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모둠 친구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개방적인 태도로 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학

생들은 나·너·우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배

운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매개역할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다문화 기술의 측면에서 나너우리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

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에도 효과적으

로 이를 조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학생들은 경청, 공감, 비언어

적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존재감을 줄이기,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소통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

과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능력은 실제 다양한 문화적 상황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Sercu, 2004). 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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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면서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

다. 학생들은 다수결, 입장 바꿔 생각하기, 도움 요청하기, 대화로 해결

하기, 시간 갖기, 규칙 만들기 등의 전략을 활용했고, 이러한 경험을 통

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다문화역량을 함양한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에는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친구,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 학

생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이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이 있다. 학생들은 신체 언어를 사용하는 체육 수업을 통해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육을 탐

구하며 즐거움을 느꼈고 소외를 경험하던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 함

께함을 경험하고 협동심을 깨달았다. 또, 프로그램에서 배운 신체 활동 

및 스포츠를 일상생활에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며 행복하고 활기

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를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은 전인적 성장을 이뤘

고 이를 통해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

생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을 해결했고 나아가 나와 너, 우리를 새

롭게 알고 사랑하고 더불어사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

로 친구, 교사, 가족의 협력적 지원이 학생들의 다문화역량 함양에 영향

을 미쳤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친구로 학생들은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했고 상호작용의 기

회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또, 프

로그램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앱, 뉴스포츠, 모둠 활동, 

내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 속에

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체육 친화적 환경 속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였고 스포츠 미술관과 도서관에서 간접적으로 스포츠를 

체험하며 정서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최의창, 2010). 또, 펜데믹 상

황에 위기를 맞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를 

향유하고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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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다문화역량 함

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다문

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의 현장 실천과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

다문화역량을 목적으로 두고 실행한 본 연구는 다문화 체육 교육을 실

천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갖고 있던 동화주의적 접근, 다문화 학생에게만 

집중된 관심, 종목 중심의 효과 검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 되어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역량 함양을 

위한 체육중심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외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 체육 교육을 위한 협

력 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개방

적인 태도를 갖추고 습득한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학

생들에게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교사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장온정,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을 제공한 것처럼 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

요하다. 이때, 학교 내에 있는 이중언어 강사, 상담 교사를 적극 활용하

여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에게 인지적, 정서적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담겨있는 문화에 학생들을 입문시키기 위해서는 인

문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체육활동은 인류의 ‘공적 문

화’로서 가치를 가지며(최의창, 2010)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초

등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최의

창(2010)은 학생들을 공적 전통인 체육 문화에 입문하게 하는 것이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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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인문적 지혜를 서사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스포츠 미술관, 스포츠 도

서관을 통해 스포츠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깨달은 교훈과 

감동을 바탕으로 다문화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

접적으로 신체활동을 체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문

수, 2013).

셋째, 다문화역량을 함양해야하는 대상에는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과 교사가 포함돼야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문화 학생

과 비다문화 학생 모두의 다문화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라 해도 이미 비다

문화 학생들은 주류 문화에 속하면서 문화에 대한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기존 연구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동화주의의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교사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동화주의의 접근으로 연구가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는 교사도 주류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

나 비다문화 학생들의 노력 없이 다문화 학생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한다

면 자칫 다문화 학생들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인정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이해주, 2015).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인지, 태도, 행동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약 9개월간 실행되었는데, 보다 장기적으로 실행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다문화역량을 어떻게 습득하고 통합해가는지 과정을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역량이 함양된 모습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관찰될 것이다. 또,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효과적으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로 나타난 다문화역량이 일상생활로 어떻

게 전이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역량은 문화간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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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을 통해 습득한 다문화역량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적극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학습한 것을 다른 영역으

로 확장시키는 라이프스킬의 전이와 유사한 개념이다(Theokas et al., 

2008). 그리고 이옥선(2012)은 스포츠 상황에서 배운 라이프스킬을 일상생

활에 전이시켜 사용할 수 있어야 라이프스킬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에서

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운 운동과 다양한 활동을 친구, 가

족들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다문화 기

술을 친구와의 갈등 상황, 일상에서 마주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상황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학생들이 습득한 다문화역량을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다문화 체육 교육의 최종 목적지라

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을 교육과정 내에서 

실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교과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깨닫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체육 중심의 교과 간 통합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들의 다문화역량이 통합적으로 함양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음악, 사회, 도덕 등 특정 교과를 통해 다

문화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박지영, 2014; 이선영, 

2016; 추병완, 2013). 교과 간 통합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는 후속 연구로 다문화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간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과 간 통합을 꾀한다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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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un a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 in elementary schools to foster intercultural literacy, an 

essential ability to living in a intercultural society, and explore the 

effects and factors of the program.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 organized 

and operated for building intercultural literacy? Second, what are the 

educational effects of sports-oriented integration programs? Third, what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stering of intercultural literacy?

The study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was conducted 

for 20 months, from January 2020 to August 2021. The study was 

conducted in an elementary school with an intercultural student ratio of 

26.7 percent Of those students, 12 fifth-grade students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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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rticipants in the study.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open 

surveys,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s, field documents, 

and intercultural capability measu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reswell (2015)'s spiral data analysis method. In order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 were utilized and research ethics were observed.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ports-oriented integrated program aimed at fostering intercultural 

literacy was organized and implement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The principles for the program was derived as content-level systematic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and method-level spontaneity, 

communication, and repeatability. The name of the program is "GREET 

U," which means meeting others, greeting them and getting along 

together.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four projects on 

self-identity, community awareness, recognition and tolerance, and 

cultural diversity, which were based on intercultural elements of the 

curriculum organized by Kang & Jeong(2019). These projects 

corresponded with health, competition, challenge, and expression among 

the five areas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was finally 

reembodied as "healthy creators," "we are all MVPs," "golf craft 

gamers" and "world travelers," respectively. Finally, the study utilized 

blended learning, physical education class groups, and association with 

communities to effectively run the program.

Second, students were able to develop their intercultural literacy by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ntercultural literac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respec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an open 

manner in intercultural situations(Chen & Starosta, 2000), which can be 

seen as an essential aspect to living in a intercultural society. Although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intercultural literacy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various studies confirmed that intercultural literacy 

consist of intercultural cognition, intercultural skill, and inter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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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As the students got to rethink and learn about the grouped 

concept Me-You-Us, they were able to love and live along with 

Me-You-Us.

Third, factors that affected students' intercultural literacy included 

holistic growth through physical activities, cooperative support of 

friends, teachers, and families, program contents that encouraged 

stu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an intercultural environment. First 

of all, the key factor in this study is the holistic growth through 

physical activity. Students overcame linguistic limit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using physical language. Also, 

students were about to enjoy physical education through active 

exploration of physical activities, and students who used to be left out 

in class were able to experience teamwork and cooperation through the 

program. Thus, students achieved holistic growth by participating in this 

physical activity centered program, which confirms the effect of 

fostering students’ intercultural literacy.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was able to integrate intercultural literacy 

through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focusing on physical education. 

Therefore, this program has the character of a holistic education that 

aims to nurture students as human beings with integrated intercultural 

literacy. Second, the study transferred the initiative of the program to 

students, addressing the difficulties students face and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which confirms that active participation leads to 

effectiv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literacy. Third, the potential of 

physical activiti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was identified.

Finally, the proposal for field practice i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intercultural physical education by utilizing re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econd, it is effective to use humanistic 

method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ulture contained with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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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ird, non-intercultural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also 

learn and build up intercultural literacy not just multicultural student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changes in intercultural cognition, 

attitudes and behavior affect the students in the long term. Second, 

research is needed to find out how the intercultural literacy is 

transferred to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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